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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상당

히 많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논리에 맞추어진 교육적 관점에서 그런 청소년

들의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고, 제도권에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소외계층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며, 이와 관

련하여 제도권 교육 내에서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 청소년의 학업 중단 사유가 주로 경제적 이유였다면, 최근의 경향은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정신적 스트레스, 학습방식의 부적응 등 보다 다양

하고 복잡한 이유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자신감의 상실과 인생의 좌절을 가져다 주며 사회적으

로도 상당한 부담을 안는 것과 동시에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국

가적 손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전한

성장발달 기회를 갖게 해 주고 사회적 비행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들이 스스

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배양하면서 지속적인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은 교육 관계자나 정책 담당자 모두에게 중

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

육기관의 직업교육강화를 모색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탈학교 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서 탈락되는 과정과 대안교

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애로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교육

기관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의견 등 탈학교 청

소년들이 사회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자기의 길을 찾고 걸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대안들을 모

색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부의 정책 담당자, 대안교육기



관에서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 등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은 물론, 연구조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준 강민수 선생, 임선

예 선생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02년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강 무 섭



【 연 구 요 약 】

1. 연구의 개요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학생 수는

한해 7만 여명이며 이민, 유학, 질병 등의 이유로 그만두는 2만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5만 여명은 현재의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라고 한다. 이러한 학생들 상당부분은 정규학교 학생들과 달리 개인적,

가정적, 환경적인 제약 등에 의해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특수한 환

경에 처해있다. 이러한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평생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각종 대안학교를

통한 교육 등이 있다. 그러나 가정형편이나 환경의 제약으로 학업을 중단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청

소년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나 훈련도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위해서, 우선 연구의 주제와 관련

이 있는 선행연구 및 연구대상 교육기관의 현황 파악을 위해 국내, 외 자

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의 대안교육시설에 관한 선행 연구 분

석과 함께 우리나라 대안교육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대안교육시설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다음으로는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현행

도시형 대안교육시설의 특성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학업을 중단

한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조성의 가

능성을 탐색하였고, 다음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직업교육과정운영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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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후, 국가의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2. 대안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기능 강화방안

가. 방향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직업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다음 4가지 방향으로 생각해보았다.

첫째,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적 수단이지 결코 대체수단이나 별개의

독립적 수단이 아니다.

둘째,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적 권리가 성인의 권리가 보장되듯이 보장되

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취한

다.

넷째,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교육과정

이 필요하다.

나. 방안

전술한 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방안

으로서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동 도제학습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동 도제학습제도 신설

산학협동 도제학습제도는 국가의 교육목적에 부합한 양성훈련의 한 계

열로 간주되도록 하면서 순환교육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

에 대한 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노동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보증해야 한다. 대신 청소년은

노동을 하면서 도제훈련기관이나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다. 도제훈련계약

은 교육의무를 마친 학생들에게 일반이론과 실전적 훈련을 시켜 직업자

격을 획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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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은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한다. 대상자는 계

약당시 의무교육을 마친 15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이다. 대상기업은 노

동부에 신고한 기업이면 모두 가능하도록 한다. 도제의 훈련에 직접적으

로 책임을 지고 교사 임무를 보증할 수 있는 도제훈련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교사는 도제훈련센터와 협조하여 청소년이 기업 내에서 원하는 자

격과 획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이나 학위에 합당한 능력을 취득하도록 한

다.

계약기간은 적어도 훈련기간과 동일하다. 준비하는 자격의 수준과 직업의

종류에 따라 1년부터 3년 사이에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또 도제능력의

초기 수준을 고려하여 1년 미만 3년 이상이 아니면 적용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1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교육은 기업과 도제교육센터에서 순

환적으로 이루어진다. 고용주는 기업 내에서 도제의 실제적 훈련을 보증하

여야 하며 매년 도제교육센터와 기업의 대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발전 정도에 따라 교육생에게 새로운 노동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산학협동 도제학습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

할 수 있다.

<표> 산학협동 도제학습 보수(안)

훈련을 완성시키기 위해 특별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면 실제적 교육

의 일부를 다른 기업이나 전문 훈련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교

육센터의 교육기간은 준비하는 자격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최저기간은 계

약기간 전체로 보아 1년에 평균 400시간 이상으로 한다. 계약 청소년은 훈

련에 따른 시험을 보기 위해서 5일의 휴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센터에 가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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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5세-17세 18세-20세 21세 이상

1년차 최저임금의 25% 최저임금의 41% 최저임금의 53%

2년차 최저임금의 37% 최저임금의 49% 최저임금의 61%

3년차 최저임금의 53% 최저임금의 65% 최저임금의 78%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동 도제학습제도를 신설하기 위

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 공교육 체제 내의 대안직업교육

대안직업교육의 방안으로서,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동 도제학습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은 학교에 적을 두고 기업

에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산학협동 도제학습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학교의 교장은 산학협동 도제학습이 가능한 기업을 탐색하여 추천할

의무를 지니며, 기업에서는 일종의 취업이므로 최저생계비의 일부분으

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 비용의 일부분은 기업의 분담금으로 해결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즉, 학교와 대안교육센터

와 기업 간의 순환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 대안교육기관 연결망을 통한 직업교육

일반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연결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둘째, 대안교육기관 연결망 내에 상담기구를 설치한다. 무엇보다 청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학교를 중도 탈락하게 되었을 경우 등의

각 시기마다 상담할 수 있는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대안교육기관 연결망과 기업을 연계한 산학협동 도제학습제도

를 신설한다.

넷째, 대안교육기관 연결망 내에 프로그램개발센터를 설치한다. 이는

각각의 개별학생들에게 고유한 맞춤학습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청소

년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센

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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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직업교육의 기반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보장 체제

구축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학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육내용이 대학준비를 위해서 뿐만 아

니라 장래의 직업생활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직업교

육도 단순히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

반고교 학생들을 위한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인식상의 변화가 필

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을 위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안전보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당위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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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자퇴와 퇴학을 포함한 전국의 중·고교 중도 탈

락생 수는 한해 7만여 명이며 이중 이민, 유학, 질병 등의 사유로 그만두는

2만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5만여 명은 현재의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

는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환경적 제약 등 각종 이유

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생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개개인의 삶을 건강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경쟁 위주의 자본

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중·고등학교 중

도 탈락생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방송 매체를 통한

교육, 평생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각종 대안학교를 통한 교육 등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초 청소년 관련 정부 부처들과 합동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 대책반을 구성하여 제도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대폭 신설하고 종교, 시민단체와 행정기

관, 준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학력 미인정 대안교육시설을 대안학교로 변

형시키려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력 미인정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생은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에 의해서 학업

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 우선 심리

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고 그 이후 삶의 목표를 정

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

은, 이들에게는 학문을 위한 교육보다는 직업과 연관된 교육이 보다 절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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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이 필요를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중도 탈락생들에게는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준비교육에 대해 식상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학습능력과 사회적응능력, 그리고 미래의 직업생활과 관

련된 흥미,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안교육기관으로는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수행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학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안교육기관으로는 특성화 고

등학교로 분류되는 10여 개의 대안학교와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등이 존재한다. 특성화 고등학교로 분류되는 10여 개의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은 대부분 전통적인 학문적 정규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거나 심화시키고

있고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설령 직업교육과정이라

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정규 교육과정에 준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

탈락생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나.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환경적 제약 등 각종 이유로 교

육의 기회를 상실한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생들이 대안교육체제를 통해 직

업교육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체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중도 탈락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

업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여건 조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둘째, 대안교

육기관의 직업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셋째, 국가의 지원을 원활하

게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발 또는 개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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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정의와 역사적인 설립배경, 그리고 전반적인 개념을 살

펴보았다.

둘째,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안교육시설의 다양화 실제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대안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영

국 그리고 프랑스를 선정하였다. 분석 내용은 대안교육의 실제를 교육대상,

교육과정, 운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도시형 대안학교, 야학, 공부방으로 분류하여 각 대

안교육시설의 설립취지와 목표를 조사하였으며, 대안교육이라는 전체 구조

속에서의 중도 탈락생들의 직업교육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중·고등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탈락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탈락 절차,

탈락에 관한 규정, 탈락생에 대한 진로 지도(제도적 배려), 탈락생과 대안교

육기관과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중도

탈락생들을 관리하는 외부의 전담 상담기관을 조사하였고, 직업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시설 중 이에 적합한 도시형 대안학교의 실태 분

석을 시도하였다. 도시형 대안학교의 운영 체제에 관한 특성과 문제점, 교육

과정에 관한 특성, 특히 직업교육의 비중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

다.

마지막으로, 중도 탈락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시설의 직업교육기능 강화방안

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원활한 운

영을 위한 보완적 장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방향을 모색하였고,

시간과 경제적 측면에서 이미 많은 손해를 입었던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내

용의 탄력성을 제고하여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직업과

연결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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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4
기관

5
기관

n

< 분 류 >

< 연 결 >

학교

[그림Ⅰ-1]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생을 중심으로 본 교육적 상황의 조성

과 대안직업교육 연결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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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관련 문헌 및 자료분석, 면담조

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문위원진 구성·운영을 통해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협력을 받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추진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선행연구 및 국내·외 자료 분석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 및 연구 대상 교육기관의 현황 파

악을 위한 국내·외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시설의 직업교육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먼저, 대안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각종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시설

에 관련된 단행본 및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안교육과 관련된 각

종 법령 및 운영 규정, 주요 제도 및 정책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운

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직업교육과정 편성과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 운영실태 관련 자료와 각종 지표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외국의 대안교육시설에 관한 선행 연구물을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

라 대안교육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대안

교육시설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의 대안교육기관들은 각 나라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종합

적인 고찰보다는 각 국가의 개별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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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 방문 및 면담 조사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도 탈락생들의

비율이 높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중도탈락의 절차, 중도탈락에 관한

규정,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면담지를 작

성하여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문헌연구를 토대로 중·고등학교에서 탈락하는 학생들

의 이유와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4

명을 면담 조사하였다.

한편, 현행 도시형 대안교육시설의 특성과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현장 방

문을 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생의 환경적 특수성과 교육적 요구를 중심

으로 조사하며 운영자와 교사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다는 전제 하에 직업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요구조사를 하였다. 또한 도시형 대안교육센

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대안교육기관으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한 특성화고

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도시형 대안학교, 야학, 공부방 등에 관한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를 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야학 및 공부방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그 현황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도시형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헌연구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탈학교 학생이 도시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보다 많은 실정

이지만(윤여각 외, 2002), 도시지역에는 대안교육기관이 부족하여 수요와 공

급이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실태 및 현황 파악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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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생 발생 현황

1. 중·고등학교에서의 탈락 실태

이 장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탈락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와 그들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는 기존의 문헌 분석을 통하

여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이유와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차

원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4명 및 사회복지관 상담사 2명을 면담 조사하였

다.

가. 중·고등학교 탈락생의 탈락 사유 및 배경

중·고등학교 탈락생들의 특성을 규명하기에 앞서서 학생이 학교를 그만

두는 이유는 개인의 성격 및 특성으로 규정하기에는 보다 복잡한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잡아당기는 힘보다 학교에서 밀어내는 힘

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학교 밖에서 끌어당기는 힘보다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 때, 그리고 이에 대해 가정에서 학생을 학교 안으로 밀어 넣

는 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학생은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

정과 사회가 얽혀 있는 문제이며(Mehan, 1997), 삼자의 역학 관계 속에서 최

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여각 외, 2002).

이러한 관점에서 중·고등학교 탈락생의 문제가 사회의 골칫거리이며 인

성적으로 잘못된 학생들의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을 버리고 사회가 같이 치

유하며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앞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학교, 대

안학교, 정부 관계자 모두 인식하여야 한다.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복잡하지만 일차적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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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와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표 Ⅱ-1>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의 유형

원천 이유

가정 가정에 대한 불만족 → 가출

생계부담

학교 학교에 대한 불만족

교과공부에 대한 흥미부족

학생 심각한 교칙위반 → 학생 비행문화 형성

건강악화, 불치병

부모 조기유학, 이민

자료 : 윤여각(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31쪽.

첫 번째 유형은 가정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이다. 여

기에는 이혼에 의한 편부모 가정에 대한 불만, 혹은 부모가 없는 다른 사람

에 의해서 양육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일 수도 있고, 가난한 가정 형편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불만족일 수 있다. 이 경우 가출을 하게 되고, 가출로

장기 결석을 하게되면 이는 학교 탈락의 원인이 된다.

또한 학교 현직 교사들과의 면담 조사결과에서도 학생들이 탈락되는 가장

큰 원인을 장기 결석으로 꼽았다.

두 번째 유형은 가정에 대한 불만족보다는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하여 생

계 문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이다. 소년 가장인 경우 또는 집안 형

편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학업에 소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에서 자연히 학업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되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이다.

세 번째 유형은 학교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이다. 다

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교사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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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교과공부에 있어서도 교사가 본인의 수준에 맞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경우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네 번째 유형은 학교에 대한 불만족보다는 교과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어

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학교에서 교과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는 부정하지 않지만 교과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아 교과공부를 해야하는 학

교를 기피하게 된다.

이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교 상담 교사와의 면담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실업계고등학교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

들이 기술을 배우고 빨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하여 온 경우, 또는 적성에 따

라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온 경우가 많았던 반면 요즘의 추세는 절대적으로

성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업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업계에 진학

하면 상대적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학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기본 학습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에 결

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공업고등학교의 컴퓨터 관리학과는

상당한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학생들의 경우, 컴퓨터관

리학과를 단순히 컴퓨터 오락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입학한 경우, 학업 부분

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학교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교과공부에 대한 흥미보다 비행에 더 흥미를 느끼고, 이

러한 행동의 반복이 심각한 교칙위반으로 이어져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이다.

중학교의 경우 이러한 비행에 의해서 퇴학을 당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

라고 볼 수 있는데, 중학교 교사와의 면담 결과에 의하면, 일반 중학교에서

는 퇴학을 당하는 많은 경우는 잦은 가출과 도벽, 금품갈취, 흡연, 음주를 하

는 학생으로 학습 결손 누적과 흥미 상실로 사실상 학교 생활의 부적응 학

생으로 부모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의 학생들이라고 하였다.

여섯째 유형은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이다. 건강상의 이유

로 장기결석이 계속되면 학업 중단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되지는 않는다.

일곱 번째 유형은 다른 나라로 장기간 외유를 하게 되어 학업을 중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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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조기 유학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러한 학업중단은 조기 유학

이 유행이 되면서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민에 의한 학업중단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오랜 외유 경험이 있는 학생 중학교에 대한 불만

족이 누적되면서 다시 유학을 선택함으로써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윤여각 외, 2002).

윤여각(2002)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중도 탈락 실태

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업 중단 청소년의 응답에서 부모나 보호자 중의

86.2%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중단 청소년

의 부모나 보호자 중 75.5%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일선 상담 교사나 상담기구의

상담 전문가와 면담 결과와도 상당 일치하고 있었다.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

는 탈락생의 경우 대부분 학부모 면담을 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가정환경이 대부분 어려웠고 양부모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업이 단순 노무직이 많아 교사와의 면담시간조차도 갖기 힘든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정환경과 학생들의 학교 탈락은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중·고등학교 탈락 학생 현황

1) 탈락의 일반적인 현황

매년 몇 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중·고등학교에서 탈락하고 있는지를 정확

하게 알 수 있는 통계 자료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통계편람

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대체적인 현황만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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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시·도별 학업중단 학생수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합계(평균)

2000년 2001년 2000년 2001년 2000년 2001년 2000년 2001년 2000년 2001년

총계
4, 955
(0.80)

10,301
(1.65)

13,783
(2.14)

16,336
(2.54)

6,421
(1.34)

4,937
(1.05)

45,562
(13.54)

41,167
(13.21)

70,721
(4.45)

72,741
(4.61)

서울
12, 623
(9.38)

8,455
(6.48)

3,059
(2.24)

3.056
(2.29)

-4,049
(-3.41)

-2,669
(-2.32)

16,088
(23.38)

13,887
(23.52)

27,721
(7.90)

22,729
(7.49)

부산
1, 722
(3.47)

1,937
(4.00)

2,958
(5.21)

453
(0.86)

966
(2.24)

404(1.07)
3,457

(10.78)
2,962

(10.02)
9,103
(5.42)

5,792
(3.99)

대구
-3,177

(-10.12)
-1,011
(-3.03)

271
(0.75)

433
(1.20)

247
(0.87)

-475
(-1.72)

1,578
(8.40)

2,282
(13.30)

-1.081
(-0.02)

1,229
(2.44)

인천
203

(0.58)
2,082
(5.45)

1,004
(2.87)

1,820
(4.93)

162
(0.73)

-782
(-3.45)

2,564
(14.99)

2,691
(16.19)

3,933
(4.79)

5,811
(5.78)

광주
-1.106
(-6.34)

-1,595
(-8.81)

-327
(-1.61)

126
(0.62)

855
(4.83)

134
(0.77)

1,387
(14.87)

961
(10.91)

809
(2.94)

-374
(0.87)

대전
381

(2.01)
-663

(-3.55)
-97

(-0.48)
6

(0.03)
559

(3.35)
629

(3.70)
1,198

(12.77)
926

(11.19)
2,041
(4.41)

898
(2.84)

울산
441

(2.84)
470

(4.43)
699

(10.58)
1,610
(5.95)

경기
-9,511
(-8.07)

-1,062
(-0.83)

1,068
(0.95)

3,248
(2.73)

3,791
(5.17)

3,152
(4.20)

4,428
(9.13)

4,347
(9.21)

-224
(1.80)

9,685
(3.83)

강원
-15

(-0.08)
-200

(-1.03)
433

(2.03)
1,301
(6.13)

673
(5.15)

627
(5.02)

1,603
(10.71)

1,380
(9.62)

2,694
(4.45)

3,108
(4.94)

충북
-656

(-3.42)
-516

(-2.75)
216

(1.03)
327

(1.57)
96

(0.74)
482

(3.68)
1,888

(15.11)
923

(13.45)
1,544
(3.36)

1,216
(2.57)

충남
-1,368
(-5.98)

-1.229
(-5.52)

1,405
(5.45)

830
(3.27)

183
(1.00)

39
(0.22)

1,975
(12.72)

1.904
(13.45)

2,195
(3.30)

1,544
(2.85)

전북
-559

(-2.24)
-199

(-0.82)
773

(2.71)
1,045
(3.78)

392
(2.12)

421
(2.36)

1,091
(5.93)

2,202
(12.37)

1,697
(2.13)

3,469
(4.42)

전남
767

(2.88)
972

(3.80)
1,050
(3.52)

1,271
(4.47)

524
(2.43)

182
(0.87)

2,020
(11.32)

2,182
(12.43)

4,361
(4.97)

4,607
(5.39)

경북
2,679
(7.25)

1,478
(4.25)

618
(1.72)

615
(1.74)

944
(3.21)

1,273
(4.48)

2,281
(11.32)

1,521
(8.22)

6,522
(5.87)

4,887
(4.67)

경남
18,307
(31.63)

17,319
(29.90)

16,142
(27.68)

1,270
(3.00)

11,379
(27.68)

968
(3.10)

9,511
(32.98)

1,832
(9.11)

55,339
(29.99)

21,389
(11.28)

제주
-55

(-0.83)
-34

(-0.51)
76

(1.03)
94

(1.32)
43

(0.78)
82

(1.53)
502

(12.58)
468

(11.89)
566

(3.39)
610

(3.56)

주 : 1) 초등학교의 경우 1994년과 1995년 입학생수에서 2000년과 2001년 졸업 수를

각각 빼서 산출함

2) 중·고등학교의 경구 1997년과 1998년 입학생수에서 2000년과 2001년 졸업

생수를 각각 빼서 산출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4, 1995, 1997, 1998, 2000, 2001).교육통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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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중 경남의 경우에서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수가 가장 많으며, 대

구, 광주, 경기 등의 학업중단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후자의 경

우 학기 중에 유입하는 학생수가 많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입학년도 이후

2000년 졸업연도까지 합산된 학업중단 학생수는 70,721명이고, 2001년 졸업

연도에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된 학업중단 학생수는 72,741명이다. 이것은 학

업을 중단한 학생수는 입학 연도 학생수의 4.45% 규모이고, 2001년까지 학업

을 중단한 학생수는 입학 연도 학생수의 4.61% 규모이다 (윤여각 외, 2002).

한편,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교에서의 탈락생의 비율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훨씬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도 맞물리는데 실업교육가치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법, 실업교육에 불리한 교육 제도상의 문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

한 대우의 문제(이용환, 2000)와 관련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이 갖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의 결여, 그리고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

에 대해 가지는 불신 등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를 떠나게 하는 중요한 요

소가 된다고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과의 면담 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위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보다 2001년에 중도 탈락하

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취업과 관련하여 실업계 고등학교가 조금은 유인가를 가지

게 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업중단의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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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남·여별 학업중단 학생수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3,321 1,634 18,956 -5.173 7,876 -1,455 21,457 24,105

2001 5,727 4,574 8,418 7,918 5,943 -1,006 20,624 20,543

주 : 1) 초등학교의 경우 1994년과 1995년 입학생수에서 200년과 2001년 졸업생수를

각각 빼서 산출함

2) 중·고등학교의 경우 1997년과 1998년 입학생수에서 2000년과 2001년 졸업

생수를 각각 빼서 산출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4, 1995, 1997, 1998, 2000, 2001). 교육통계편람.

위에서 제시한 표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를 탈락하고 있

는 남학생수가 여학생 수 보다 현저히 많지만,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를 중단하

는 남학생수는 줄어드는 반면, 여학생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

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남

녀 모두 학교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학업중단이

초등학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윤여각 외, 2002).

2) 학교 부적응 학생의 규모

학교 부적응 학생의 규모는 잠재적 학업중단 학생의 규모라 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 학업 중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규모는 학생들이 학교를 불신하고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상

당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

아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를 참조하면 재학생과 교사는 일반적으로 전체

학생의 20% 미만이 학교 부적응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 규모를

20-39%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그

규모를 80%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1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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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각 외, 2002).

<표 Ⅱ-4>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교별 규모

(단위 : 명, %)

구분 20%미만 20-39% 40-49% 50-59% 60-79% 80%이상 계

전체
교사

212
(50.4)

116
(27.5)

42
(10.0)

26
(6.2)

21
(4.9)

4
(1.0)

421
(100)

학생
614

(28.7)
509

(23.8)
318

(14.9)
258

(12.1)
218

(10.2)
220

(10.3)
2,137
(100)

학

교

별

중학
교사

68
(61.8)

27
(24.3)

10
(9.0)

3
(2.7)

3
(2.7)

-
111

(100)

학생
227

(34.8)
170

(26.1)
87

(13.3)
67

(10.3)
52

(8.0)
49

(7.5)
652

(100)

일반

계고

교사
72

(56.7)
31

(24.4)
9

(7.1)
7

(5.5)
8

(6.3)
-

127
(100)

학생
234

(39.7)
152

(25.8)
80

(13.6)
38

(6.4)
43

(7.3)
43

(7.3)
590

(100)

실업

계고

교사
44

(37.0)
40

(33.6)
15

(12.6)
13

(10.9)
6

(5.0)
1

(0.8)
119

(100)

학생
149

(16.8)
185

(20.9)
150

(16.9)
150

(16.9)
123

(13.9)
128

(14.5)
885

(100)

소계
교사

184
(51.5)

98
(27.5)

34
(9.5)

23
(6.4)

17
(4.8)

1
(0.3)

357
(100)

학생
610

(28.7)
507

(23.8)
317

(14.9)
255

(12.0)
218

(10.2)
220

(10.3)
2,127
(100)

자료 : 윤여각(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82쪽.

<표 Ⅱ-4>에 의하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이유로 교사와 학생 모두 학교

에서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없고, 수업과 관련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고,

그냥 노는 것이 더 좋아서 라고 공통적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

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간에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교사의 경우 학생

들이 가장 학교를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로 학교에 관하여 아는 것이 거

의 없다(37.3%), 그냥 노는 것이 더 좋다(31.7%), 그리고 특기과 적성을 개발

할 수 없다(16.5%) 순으로 대답하였으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특기와 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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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수 없다(34.1%)로 1순위였고, 다음은 아는 것이 없어서, 그냥 노는 것

이 좋아서 순이었다.

다시 정리하면 학생들의 관점은 학교에서는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없

어서 학교 공부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교과학습의 수준이 떨어져서 교과공부보다는 노는 것

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면담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탈락생들이 학교에 대하여 갖는

생각은 학교는 꼭 다녀야만 한다는 강박관념과 학교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

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생각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

교를 더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찾아오는 도시형 대안학교들의 일선 교사들과의

면담 결과에서도 일반학교에서 탈락된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정규교육과정을

강의식 수업방법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하

였다. 그들은 대부분 정규교육과정의 수업방법에 적응하지 못해서 정규학교

를 나온 학생들인데 그들에게 똑 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

게 대안학교마저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3) 탈락생들의 정규학교에서의 일반화된 탈락 과정

정규 고등학교의 면담 조사 결과 서울과 충청지역의 4곳의 고등학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탈락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교칙은 3일 이상의 무단 결석일 경우

퇴학조치 시킬 수 있음을 학칙에 명시해 놓고 있지만 실제는 30일 이상의

무단 결석일 경우 퇴학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학교의 학칙과 관련해서는

주로 징계에 해당되는데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생상·벌규정에 있는 경중에

따라 훈계,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훈계의 경우는 학

교 내에서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에 지도하는 것이고, 학교 봉사는 5일 이내

의 기간, 사회봉사는 6일 이상 10일 이내, 특별교육은 11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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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절차는 각 학교마다 약간의 학칙 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사회봉

사, 특별교육, 선도 기간 중 특별교육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벌위원회에서 협의 후 또는 생활 선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퇴학처분

의 경우 직원회에서(2/ 3이상의 찬성)의결하여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

다음의 표는 정규학교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노력 및

지도 방식을 알려주고 있다.

<표 Ⅱ-5>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방식

(단위 : 명, %)

구분
상담교사가
지도한다

담임교사가
지도한다

대안학교
에 보낸다

자퇴를
유도한다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합계

학

교

별

중학

교사
10

(8.8)

98

(86.7)
-

3

(2.7)

2

(1.8)
113

(100)

학생
55

(8.5)

291

(44.8)

13

(2.0)

24

(2.7)

266

(41.0)
649

(100)

일반

계고

교사
20

(12.9)

119

(76.8)

3

(1.9)

2

(1.3)

11

(7.1)
155

(100)

학생
39

(6.6)

196

(33.4)

15

(2.6)

32

(5.5)

305

(52.0)
587

(100)

실업

계고

교사
21

(14.0)

117

(78.0)

1

(0.7)

8

(5.3)

3

(2.0)
150

(100)

학생
106

(12.0)

276

(31.3)

20

(2.3)

139

(15.8)

340

(38.6)
881

(100)

소계

교사
51

(12.2)

334

(79.9)

4

(1.0)

13

(3.1)

16

(3.8)
418

(100)

학생
200

(9.4)

763

(36.0)

48

(2.3)

195

(9.2)

911

(43.0)
2,117
(100)

자료 : 윤여각(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89쪽.

위에서 제시한 표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를 주로

담임교사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담임교사들

에 의해 가장 많은 지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학생의 43%는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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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서는 교사도 일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교사들조차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겪

는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서 짐작하는 수준에서 지도하고 있다고 하

였다 (윤여각 외, 2002).

일선교사와의 면담 조사 결과에서도 교사들은 학생 상담의 어려움을 호소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려고 할 경우 구체적인 학교

차원의 절차를 실행하기 이전에 담임 선생님은 먼저 학생과 최소한 3차례

이상의 상담을 시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상담의 대부분이 단발적

이거나 의례적인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학교 상담이라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상담실에 학생들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상담 후 담임 교사가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되면 소견을

학생 선도 위원회 등에 올리게 된다. 일선 교사의 의견에 따르면 가끔이라도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장기 무단 결

석자의 경우는 선도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 부모의 경우,

대부분의 직업이 일용직이므로 학교에서 부모 면담을 요청해도 이에 응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학부모 면담은 전

화로 행하는 경우다 일반적이며 그러므로 학생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심

층 면담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Ⅱ-6>은 정규학교의 상담실 이용 실태를 나타

내고 있는 표이다. 이 표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학교 상담실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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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상담실 이용 실태 (단위 : 명, %)

구분
자주 많이
사용한다

이따금씩
이용한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합계

학

교

별

중학
교사

5
(4.5)

32
(29.1)

62
(56.4)

11
(10.0)

110
(100)

학생
8

(1.2)
77

(11.8)
303

(46.5)
263

(40.4)
651

(100)

일반

계고

교사
8

(5.2)
63

(40.6)
68

(43.9)
16

(10.3)
155

(100)

학생
4

(0.7)
45

(7.7)
257

(43.8)
281

(47.9)
587

(100)

실업

계고

교사
13

(8.7)
74

(49.3)
53

(35.3)
10

(6.7)
150

(100)

학생
9

(1.0)
152

(17.2)
384

(43.5)
337

(38.2)
882

(100)

소계
교사

26
(6.3)

169
(40.7)

183
(44.1)

37
(8.9)

415
(100)

학생
21

(1.0)
274

(12.9)
944

(44.5)
881

(41.6)
2,120
(100)

자료 : 윤여각(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90쪽.

학생을 탈락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상담교사와의 면담 및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이 필수적이고 형식적으로 이 절차를 거치기는 하나 학생들에게 효과적

이지는 않은 것으로 위에서 제시한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면담 조사

에 의하면 장기 결석하는 경우에 탈락하는 학생들은 교사조차 학생을 만나

기 힘든 형편이라고 교사들은 대답하였다. 또한 학부모와의 면담도 형식적으

로는 해야 하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저소득층 계층이

많아 양부모가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학부모와의 상담조차도 원활

히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한다.

상담의 기능이 이렇게 약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 내에서 학생과

의 상담이 학생관리와 운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문제

가 발생되었을 당시에 단발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학생들의 진로와 고민 등과 관련한 정례화

된 상담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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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정규학교에서 탈락하는 이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학생관리에 의해서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

다.

면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탈락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따듯한 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상 학교에서 탈락되어 학

업을 중단하게 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소외계층

이나 성격적으로 외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집단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그들의 세계를 진

정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따뜻한 배려와 관

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과 배려를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지도

한다는 것은 사실 상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학생에

대한 애정과 함께 학생 상담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학교 상담 운영과 관련하여 일선 상담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받는 상

담보다 외부기관의 상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상담을 받는 경우가 좀더 효

과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외부 상담기관간의 제도화된 연계

는 발견 할 수 없었다. 또한 몇 몇 학교에서 외부에 상담을 의뢰한 경우에도

상담기관과의 체계화된 연계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한편 일반 학교와 대안교육기관과도 제도화된 연계 제도를 찾아보기 힘들

었는데,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를 통하여 대안교육기

관에 찾아오기보다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지극히 개인적인 통로를 통하여

대안교육기관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4) 학교와 외부 상담 기구와의 연계 실태

일선 교사들은 학교와 외부 상담 기구와의 연계는 학생들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그들이 정규학교에서 탈락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별 학교 상담 기구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A 공업 고등학교의 경우 사회 복지관, 기독교 단체, 카톨릭 단체에 의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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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담을 시도해 보았는데 일선 상담 교사는 비교적 효과적이었다고 말하

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담 기관과 상담 시간 등을 정하는 데 여러 어려

움이 있고, 또한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상담기관에는 학생들이 가기를 꺼려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교사는 가까운 곳에 상담 절차가 간소해서 필요한

시간에 언제나 상담이 가능한 단발적이지 않은 장기적인 상담 기구가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교육구청별 상담기구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

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기구의 상담원은 상당부분 전직 교사 출신

들이 대부분이고 학생들에게 이들은 학교의 상담실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

므로 상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교적 학교와 연계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담 기구들은 대부분 사회복

지관에 속해 있다. 사회복지관의 상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관 별로 개별적인

차이는 있으나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사회

복지관 상담교사들과의 면담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주로 적용시키는 상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프로그램과 해결

중심 상담기법을 통한 개별 상담 등인데 이것들은 학생들에게 비교적 효과

적이라고 사회복지관 상담교사들은 말한다. 외부의 상담 기구들은 보다 체계

화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체계화된 학생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상담을 마

치고 난 후의 학생들의 태도의 변화 등도 외부 상담 기구의 이용이 훨씬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담 교사들은 학생들이 상담을 한 이후에도

사후에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학생들을 사후 관리하려는 의지

를 보였으나, 이러한 상담 기구들도 다른 학교 및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 사후 관리에는 문제점이 노출 될 수밖에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정부보조금, 후원금,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관

에는 대부분 1명 정도의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1명이라는 인원을 가지

고 지역의 상담 기구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교사의 질 역시 보

장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의 보완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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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탈락되는 과정에서 발견

되는 제도적 문제점

가. 학교 내의 상담 및 진로 활동의 비체계성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은 대부분 학생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

이고 있는 담임 교사에 의한 우연적이며 임의적인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지

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상담실 자체를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불신을 하고

있었으며 상담교사에 대해서도 마치 과거 훈육교사와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

고 있어서 그들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한 진단도 상당히 미비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로 변했

을 때 대처하려고 하는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각종 환경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

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학생의 진로지도와 상담 기능의 상실이 사실 상 학생들로 하

여금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학교를 중단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나. 외부상담기관과의 연계의 비제도화

외부의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학교 내의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면담 조사에서 교사들은 대답하였다. 그러나 실

제로 면담을 한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외부 상담기관과 학교와의 제도화된

연결 통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판단에 의

해서 외부의 상담기구에 학생들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전문

적인 외부 상담기관과 학교를 연결하는 연결망이 제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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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 가능성 보유 청소년

의 증가

위에서 제시된 표들에서 알 수 있듯이 탈학교 청소년은 실업계 고등학교

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잠재적 탈학교

청소년을 가장 많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인데 이것에는 실업계 고

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현재 학생들에게 졸업 후 사회진출에 관한 밝

은 미래를 제시할 수 없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들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를 탈락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실업교육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투

명성, 실업교육가치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법, 실업교육에 불리한 교육 제

도상의 문제점들을 반영한 것임을 인식하고 실업교육 정상화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라. 청소년의 경제적 빈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학업 중단 청소년들 가운데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 때문에 중도 포기하

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교육비

지원이 현저하게 취약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직업교육과 소득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순환식 도제학습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기본

적인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요구된다.

마.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국가 교육과정 부재

청소년들이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과

정과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우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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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후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

물들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정리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탐색적이며 비판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만으로부터 발생한 에너지를 엉뚱

한 방식으로 엉뚱한 곳에 표출하거나, 때로는 대중의 가치나 감정에 휩싸이

는 경향이 짙다.

바. 학업중단 원인에 대한 규명이 미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시점에서 학업중단 원인 규명을 위한, 문제가

발생하여 퇴학이 결정되는 기간 동안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이 어렵

다. 특히 퇴학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간주되는 학생의 무단결석은 문제발생의

징후이지 원인이 아니다. 즉, 문제의 원인을 차치하고 결과에만 관심을 집중

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복합적

인 요인들에 의해 촉발된다. 그러므로 학업중단의 원인들이 적절하게 분류되

고 있지 않아 경우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보장 미흡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 사회의 어느 영역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을 위해 새로운 교육, 사회적응 또는 진로

설정을 위한 상담기구가 존재하지만 그 기능 면에서는 유명무실하다. 특히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 후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권리

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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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대안교육기관의 개요

1. 대안교육기관의 정의

대안학교나 대안 교육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용

어가 아닐 만큼 빈번히 사용되고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에 관한 정의와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

운 작업이다. 그러나 대안 (alternatives)이란 용어에서 그 정의를 살펴본다면

대안교육이란 기존 교육과는 다른 교육으로서 현재의 학교가 안고 있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 가능하거나 동원된 여러 정책 수단을 말하는 것이

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대안학교 란 현재의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유성은(1999) 국내에서의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 초기에는 획일화된 제도교육의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형태만 갖

추면 그 자체로서 찬사를 받거나,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로서 불리우는 경향

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대안교육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열린교육도 많이 언

급되고 있지만 제도권 교육 내에서 기존 교육의 형태를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안교육이라는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안이라는 용어에 대한 올바

른 개념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이란 간단히 말해 무

엇을 대체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대안교육, 대안학교에서 대안이란 공

교육 제도로 대표되는 정규학교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반발의 의미

가 강하다. 그러므로 대안 학교란 기존의 학교교육과 다른 다양한 교육실천

이 점차 뚜렷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대

안이라는 용어가 갖는 이 같은 의미에서 대안교육을 이해하는 경우, 대안교

육이란 기존 교육과는 다른 교육으로서 현재의 학교가 안고있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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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대안교육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 나라

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학교교육은 새로운 의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새 천년

을 바라보는 지금, 교육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물론이고, 교육의 대상인 인

간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이미 새로운 문명 전환이라고 불러

야 옳을 급격한 변화과정에 돌입한 지 오래다. 이미 세계화와 정보화와 같은

문명 전환의 징후가 뚜렷하고, 교육분야에도 이와 관련된 숱한 새로운 시대

적 요청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유독 학교교육만은 시대에 뒤떨어진 채 제도

안에서 그 문제만 더 키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신인

류, 신세대라고 부를 만큼 전혀 다른 인간들로 바뀌어 가고 있다(조혜정,

1997).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바람직한 교육, 아니 교육의 본원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제도로서의 학교교육에 대한 성찰이 전제

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각, 마음속의 변화는 바로 진정한 교육개혁의 시작이

다. 사실 학교중심, 제도교육 중심의 시각 자체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교육

개혁도 여전히 제도내의 표피적인 개선 위주의 기술주의적 개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유성은(1997) 이런 개혁으로는 제도 자체, 그리고 학

교교육의 본질에서 연유하는 다양한 교육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제대로

제기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학교를 보는 새로운 시각, 제도교육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

한 논의는 비단 대안교육의 개념 정립뿐만 아니라 교육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정초작업이 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들은 기존의 제도교육에서 규정한 학교의 형

태와 내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교육이념에 따라 새롭고 다른 교육을 실현

하고자 하는 학교를 말한다고 우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대안교육, 대안학교에 관한 논의는 ' 90년대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사회전반의 민주화 물결이 드높던 '80년대를 지나면서 특히 교

육부문에 교사운동, 학부모운동은 ' 90년대 초반 대표적인 주민자치, 영역자

치, 생활자치의 당사자 주도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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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그동안 국가주도의 공교육 체제에 대해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

기는커녕 제대로 된 비판조차 하지 못하던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교육개혁을 주장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맥락에

서 비로소 기존의 제도교육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교육문화, 곧 대안교육에

대한 논의가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이른바 새로운 학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저 학교를 벗어나 작

은 집단을 이루어 조금씩 실험적인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는 정도였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강고한 제도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오랫동안

인성교육이나 부적응아 교육에 노력해 온 거창고등학교, 풀무농업고등기술학

교, 영산성지학교 등의 존재가 새삼 부각되었다. 이후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확산되고 때마침 추진되던 정부의 교육개혁 흐름과 만나면서,

1997년 말에는 제도교육 안에서 새로운 교육을 가능케 하는 특성화고등학

교 제도가 입법화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안교육의 이념성은 학교마다 매우 다양한

가치체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 어렵지만, 고병헌

(1997)은 그 공통적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공동체성의 강조와 생태주의의 지향의 지속가능한 가치의 지향과 지

역사회와의 연계 및 삶터로서의 소규모 학교를 모색하는 지역사회 속의 작

은학교지향형, 그리고 교사의 임무와 학부모의 참여, 학생들의 힘 기르기를

강조하는 교육주체의 원상회복형, 또한 자아변혁을 통한 교육강조형, 마지막

으로 전인교육·경험교육·생활교육과 같은 삶 속에 녹아난 교육이라는 가

치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교육을 위한 노력들을 기존의 것과 구별된 어떤 별난 것

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규학교에서 짓눌리고 제한 받고 있는 문제들

을 교육학적인 삶의 현장에서 의식화시켜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기존의 공교육 제도가 대안학교의 시도에서 오히려 배울 수 있고,

이를 자체의 제도에 반영하려 하거나 아예 공교육의 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송순재(1997)는 그 지향점을 대체로 현대문명

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서의 대안문화 활동, 교육을 정치적 관료주의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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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제에서가 아니라 교육학적 책임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파악, 모든

교육 당사자의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과 정체성의 발달 도모, 강요,

통제, 경쟁, 점수, 업적, 제재, 선발 과정이 없는 학교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법에는 대안학교의 개념을 자연 친화적이고 공동체

적 삶의 전수를 교육 목표로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

수방식을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공교육 제

도인 학교교육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교육내용이나 교수방법 및 교육을

통한 이상적 인간 양성이란 측면에서 나름대로 다른 교육철학이나 교육사상,

그리고 교육구조를 추구하는 개혁적 시도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교육의 형태와 목적 및 방법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

존의 것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기존의 제반 교육상의 문제점을 보

완하고 해결해 가려는 교육적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안교육은 하나의 안(案)에 맞서 제시된 다른 안, 또는 하나의

안을 대신하는 새로운 안으로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학교,

또는 국가나 주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학교운영과 교육 정책에 대해 의

식적으로 반대하여 그와는 다른 즉 인간존중, 생명존중과 자연 친화적인 생

태계 회복과 학생의 경험과 자유를 존중하는 특수한 교육을 시도하는 교육

이다. 또한 그 시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학교

로 정보화, 세계화가 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기존의 공교육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들을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이다(조용태, 2000).

결국 교육분야에 있어 대안적이란 개념은 교육에 대한 구체적 이상향뿐

만 아니라 그런 교육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자체까지 기존의 교육방

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꾀한다는 것으로 새로운 교육을 구상하며 그 길을 닦

고 실현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새로움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이

풍길(2001)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안교육이란 현행 교육체제가 지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육방식과는 다른 새롭고 독자적

인 방식으로 제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교육을 의미하고, 대안

학교란 기존의 학교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규 학교나 비정규 학

교에서 대안적 교육이념과 이상을 새롭고 독자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실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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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각종 유형의 실천적 교육기관이라고 잠정적으로나마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의 범주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대안학교라는 제도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교육의 형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

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안교육기

관의 범주에는 일반교과교육과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간디학교와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하자 작업장 학교와 같은 도시형 대안학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교육기관을 함께 포함시키고자 한다.

2. 대안교육기관의 분류

이미 언급한 대로 대안학교들은 추구하는 이념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태는(1998) 다소의 무리한 점을 감안하면서도 이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자유학교형 대안학교이다. 영국의 섬머힐 학교가 이러한 유형의 원

조라고 할 수 있다. 주된 동기는 종래의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아이들을 통

제, 억압하면서 교사(어른)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아

이들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에 대한 굳은 신념을 기초로 하는 교육을 실천하

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대안학교는 공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던 1970년대에 미국에서 붐을 이루었으며, 독일에서도 자유대안학

교라는 이름으로 7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섬머힐을 모방한 자유학교 형태는 많은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뚜렷

하게 섬머힐을 닮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학교의

특징은 거의 모든 대안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둘째, 생태학교형 대안학교이다. 이 유형의 전형은 지난 82년에 설립된 영

국 하트랜드 지방의 작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인도 태생의 평화운동가이

자 생태주의자인 사티쉬 쿠마르에 의해 설립된 이 학교는 마을 안에서 소규

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활

동들을 교육내용으로 삼고, 마을의 다양한 생산자들이 교사로 봉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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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명하다. 섬머힐이 주로 아이들의 자유스러움을 중시한다면, 이 학교는

생태와 노작,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결합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80

년 이후 생태 위기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와 유사한 학교들이 영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셋째,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

는 학교로서, 영광의 성지고등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생활학교나 미국의 다양한 자유학교들 중에도 부적응 학생들을 위

한 학교가 많이 있다. 성지고등학교는 주로 일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도저히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

여 교육적 결실을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유 이념 추구형 대안학교이다. 앞의 세 유형은 대안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목적이 비교적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매우

독특한 교육 이념과 방식을 바탕으로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또는 슈타이너 학교)이다. 이 학교

는 인지학이라는 독특한 철학을 체계화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상을 기반으

로 1919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에는 세계적으로

6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령 전 교육부터 중등교육에 이르

기까지 일관된 과정을 운영하며, 수업 방식이나 학급 운영 방식 등이 매우

특이하다. 한편,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일체화된 교육을 지향

하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역시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

니라, 나름대로의 이상을 가지고 대안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많은 학교들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특성상, 대안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작은 학교규모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성적과 진학 중심의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교육 이념, 학

생 존중의 시각 등에서 기존의 학교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경

남 산청군의 간디고등학교, 전남 영광군의 성지고등학교, 충북 청원군의 양

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둘째,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을 포괄하는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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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이다. 이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주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

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의 종류가 있다.

셋째, 도시형 대안학교로서 대안학교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면서 사회

적 형평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방향에서 도입되고 운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도시형 대안학교는 구체적으로 대안교육의 기회가 학교나 가정, 그리

고 사회에서 교육적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적

으로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도시형 대안학교의 종류로는, 문화센터형 대안

학교, 비인가 상설학교 등이 있다.

넷째, 야학으로서 1919년 3.1운동 이후 민족정신을 교육하고 대변하는 터

전으로 시작되었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야학은 1990년대 들어서는 주로

청소년층 위주이던 학생들이 30대 후반부터 50대의 여성들로 바뀌어가고 있

다. 그들 대부분은 과거 70년대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자의반 타

의반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다섯째, 공부방으로 1980년대의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도시 재개발 사

업으로 인한 집단 이주정책, 강제철거에 대한 반대투쟁이 도시빈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1983년 하월곡동 동월교회 산돌 공부방이 그

최초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재개발 현장이라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보호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현재에는 제도교육의 틀을 벗어나

대안교육을 실현하려는 실험적 교육현장으로서의 역할에 그 의미를 더해가

고 있다.

3. 대안교육기관의 역사

앞에서 정의한 대로, 대안교육을 기존의 제도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사회에서 비록 대안교육이라는 말은 없었어

도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러한 교육 실천이 시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

대, 6,70년대의 야학 운동이나 70년대의 민중문화 운동, 그리고 80년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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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 운동 등이 그것이다(이하 교육부 1998: 428-433에서 발췌 인용). 민중교

육으로 통칭되는 이 시기의 대안적 교육 운동은 학교교육의 양적 팽창에 비

례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소외 집단을 대상으로 소극적으로는 교육기회

를 제공하는 한편,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과 실천을 모

색하였다. 특히 '80년대에는 급진적인 사회 운동의 전개에 따라 학교 밖은

물론 학교교육 안에서도 기존 교육에 대한 대안적 이념과 형식을 모색하려

는 움직임이 강도 높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들은 '90년대 초를 넘기면서 큰 변화를 겪는다. 부분적

인 사회 민주화의 실현과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급진적 사회 운동이 침

체되는 한편, 정보화나 세계화 또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새로운 사조들이

등장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

러한 변화는 교육부문에도 반영되어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던 학교 안팎의

교육적 실천들이 약화되는 대신 새로운 경향의 다양한 교육적 실천들이 소

규모 단위로 모색되었다. 이들은 사회 변화라는 큰 주제보다는 입시나 교과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좀더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

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데 더 큰 관심을 두었으며,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한

소모임 또는 캠프 형태로 진행되었다.

'90년대 초를 넘기면서 이러한 형태의 시도들은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예

컨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광명창조학교(1992), 대구의 민들레학교

(1993), 자유학교 물꼬 준비 모임(1993), 부산 창조학교(1994), 여럿이 함께 만

드는 학교(1994),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따로 또 같이하는 학교(1995), 가출

청소년을 위한 들꽃 피는 학교(예수가정, 1994),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꾸러

기학교(1992),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1994)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밖에

도 많은 사람들이 개별 또는 집단으로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그

들 가운데에는 니일 연구회, 아나키즘 연구회와 같이 연구자들 중심의 모임

도 있었다.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많은 교육 소모임들이 집중적으로 출현한 것은 입

시 중압감으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과 비행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

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교육 현실에 대한 절박감 때문이었다고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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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달리 말하자면 기존의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교육

에 대한 갈망이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메마른 지식과 경

쟁을 지양하고 자율적이되 남과 더불어 살며 감성이 풍부한 인간을 지향하

는 한편, 자연 속에서의 노작과 체험을 중시하였다.

각기 독립적으로 새로운 교육 이념과 방법을 모색하던 이들은 1995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계기에 의해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하나는 이 해 2월

25∼26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모임이었다. 여기에는

모두 17개 소모임에서 47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동기는 다소 달랐으나 대

체로 생태주의적 세계관과 공동체적 삶, 자유와 자율에 기초한 교육이라는

공통적 지향점을 확인하였다(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모임 자료, 1996). 다른

하나의 계기는 이 해 7월에 있었던 서울평화교육센터 주최의 대안교육 모색

을 위한 워크숍이었다. 여기에서는 '90년대 초부터 여러 언론 매체에 모범적

인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로 소개되고 있었던 거창고등학교와 샛별초등학교,

홍성의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영광의 성지고등학교, 그리고 점차 확산되고

있었던 열린교육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소개와 교육 현실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이들 두 모임은 공통된 참석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되었으며,

이듬해인 1996년 1월 27∼28일에 대전에서 두 번째로 열린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모임에서는 수지 모임의 후속 작업으로 대안 교육 관련 사례 발표회

개최와 사례집 발간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6일에는 고려대학교에

서 제1회 대안교육 한마당 행사를 갖고 다양한 대안 교육 실천 사례를 발

표하는 한편, 이를 묶은 사례집 <대안 학교의 모델과 실천>을 출간하였다.

이처럼 대안 교육의 모색이 연대를 통한 사회 운동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

는 동안 대안 교육 실천 사례도 계속 확대되었다. 특히 협동조합 형태의 공

동체 운동을 통한 대안 교육을 모색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의 확산

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또 1995년 하반기에는 산청 간디농장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과정의 간디대학이 시작되고 이듬해 여름에는 여기에 계

절학교로서 간디청소년학교가 문을 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7년 3월

9일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상설 대안학교(비인가)라 할 수 있는 간디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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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중고생 27명으로 개교하였다. 이는 주로 계절 또는 주말 프로그램 위

주인 대안 교육 실천을 내용과 형식에서 명실상부하게 기존 학교에 대비되

는 대안학교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밖에도 1996년에는 광주 지역에 새로운

학교 설립 준비 모임이 결성되고 이어 원불교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여 중

도탈락 학생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들도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흐름들은 때마침 종래의 경직된 학교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

을 주요 목표로 하여 추진되던 정부의 교육개혁과 만나게 된다.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점차 낙오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던 현실에서 교육부는 이

들을 성공적으로 재적응시켜 감동적인 교육 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영산성지

학교를 주목하고 1996년 말 같은 유형의 학교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후 다소간의 우여곡절 끝에 특성화고등학교 제도가 입법화되었으며, 이로써

제도권 밖에서 전개되던 대안교육(학교) 운동은 제도권 안과 밖으로 이원화

되었다.

4. 대안교육에 관한 정책과 법적 근거

1995년 이후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빠르게 확산된 것은 무엇보

다도 기존의 학교교육에 대한 위기 의식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계기

는 1996년 10월 교육부의 '학교 중도탈락자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도탈락자 증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는 1996년 12월에 기존 학교

의 운영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부적응 학생을 위한 소규

모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안학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대안학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먼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1개씩 대안학교를 설

립·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재적응 시키

고 있던 영광의 영산성지고등학교를 모형으로 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대안

학교의 의미가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잘못 각인되어, 한

편으로 기존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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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계획은 수정 보완되어

1997년 하반기에 인성교육 중심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법제화되었고, 이후 설

립 신청을 받아 1998년 신학기에 개교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영산성지고등학교와 산청의 간디학교, 그리고 광주의 한빛고등학교, 청주의

양업고등학교, 합천의 원경고등학교, 경주의 화랑고등학교가 정규 학교로 신

규 설립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97년 대안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어 시행된 이후,

약간의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첫째는 자율학교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학생수, 교사수, 학급당 인원, 교육과정, 학교시설, 실험실습기준, 법정 소요

예산 등에서 기존의 법령체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다.

둘째는 1999년 10월 특성화 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경우에

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규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2001년 6월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의 설

립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학교를 설립할 때 수익용 기

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설립시 시·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

는 범위 안에서 교사, 체육장의 기준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었다.

도시형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2001년

3월부터 3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도시형 대안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형 대안학교의 설립에 관한 본격적인 시도는 2000년

9월 관련법령의 검토를 시작으로, 대안교육을 담당할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

고 운영하는 데까지 전 과정을 추진하였다. 12월에는 대안학교 운영의 기본

골격이 수립되었고, 2001년 1월 교육청의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학교

운영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하였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안학교 설정을

위한 실사보고서와 대안학교 운영 지침안을 검토하였으며, 대안학교 운영방

향을 협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1년 2월에 3개의 대안학교가 설립

되었고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은 대안학교 위탁교육 실시에 관한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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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급 학교에 시행하여, 3명의 학생이 위탁되면서 대안학교가 운영되기 시

작되었다.

대안학교의 법적 근거로는 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

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특성화학교에 대한 목적과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

령 제 67조와 제 91조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는 대중

문화학교와 대안학교의 두 종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면

비록 평준화 지역이라도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①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

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그 적용시기가 포함

되어야 한다.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

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

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부장관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

시할 수 있다.

②제90조제2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대안학교의 설립 및 인가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

12조 규정에 나타나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

서 일반학교의 시설 관련 규정보다 기준면적 등을 완화하고 체육장 시설이

없어도 학교설립을 인가해 주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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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2조 (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도교육감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학교헌장을 명시한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6조에는

특성화학교가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6조 (학교헌장)

①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

는 학교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

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

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대안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와, 동법 시행령 제 105조에 근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법 제61조에서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관한 것으로, ①학교교육

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1항·제24조 제1항·제

26조 제1항·제29조 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

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고시

하고 있다. 또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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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공

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에서는 학교운영의 특례에 관한 것으로서,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자율학

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지

정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5. 기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④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⑤자율학교는 3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⑥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공표하고 있다.

대안교육의 학사운영에 관해서는 기존학교에 적용되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

러한 특례적용을 받아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즉,

학교의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도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의 재량으로 정원

외 편성이 가능하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1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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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정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방식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5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

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판별하고 그러한 학생들에게 교

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

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

록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

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대안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이라는 측면을 좀더 본질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인류가 생성되어 현재

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학교라는 특

정한 틀에 담게 된 것은 불과 몇 백년, 우리사회에서는 겨우 백년,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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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화한 시기로 보면 오십 년 남짓한 일이다(윤구병, 1998). 그러나 현재 모

든 교육을 학교가 담당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믿음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제도교육의 상징인 학교는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축소시키고 한두

가지 기능으로 환원되어 교육이라는 본원적인 인간활동을 제약하는 기관이

되어버렸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사람됨이라는 본원적 기능을 제도라는

틀에 가두게 된 근대교육 자체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서의 이풍길은 대안학교

운영은 그것의 필요성 및 목적과 관련하여 중도 탈락생들의 지속적 증가와

사회적 문제와의 연계성, 공교육이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반발 등 개인

적, 사회적, 교육철학 또는 이념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전통적인 정규교육의 트랙에서 적응하지

못한채 다양한 이유로 탈락하며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적 문제와도 밀접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대안학교 필요성의 문

제로 제기하였다.

사실상 제도교육 자체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요

구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문제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존의 학교 그리고 교원들간의 논쟁이 일어나는 중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표 Ⅲ-1>은 지난 학년도에

24,646명의 중·고등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한 것을 보여준

다. 유급자도 1,353명에 이른다(김영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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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퇴학·유급 및 복학생 현황(2000)

구 분

퇴 학

유 급 복 학
소계
가정사정

(명)
품행
학교생활

부적응

검정

고시

유학/

이민
건강 기타

계 60,520 19,696 3,401 24,646 548 6,719 1,264 4,246 1,359 10,560

중학교 15,089 3,517 550 5,332 46 4,095 294 1,255 1,137 5,225

고

등

학

교

소

계
45,431 16,179 2,851 19,314 502 2,624 970 2,991 222 5,335

일반

계
14,808 5,756 391 4,393 433 2,397 550 888 76 2,113

실업

계
30,623 10,423 2,460 14,921 69 227 420 2,103 146 3,222

자료: 김영화(2000).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연구. 교육부. 24쪽.

이들 학생들도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국가중심 교육과

정이나 교과서로는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들에게 별

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적용할 수 없다. 설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학교와 교원들이 어려워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면적인 접근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소규모의 다양한 학교를 세워 그들에게 자

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필요성이 바로 대안교육 운

동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에 대한 요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고교 과정에서의 중도 탈락자들의 범죄율을 살펴보

면,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1987년 23.2%, 1993년 35.3% 등 급

증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교육부, 1996). 특히 1980년대 중도탈락자가 대부분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것에 비해 1990년대는 정규 학교교육에 부적응 문제

와 비행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졌던 것이

다. 이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로 한 것을 중심

으로 1996년 12월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1997년에

는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등으로 많은 대안학교들이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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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했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다. 1990년대 들어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1991년 약 34만8천명이 중도 탈락하였고

16~24세 청소년들 중 3백9만 여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

한 수준임을 미교육청 통계자료는 밝히고, 이 문제가 사회경제적 측면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고 하였다.

Barth (1991)는 청소년들이 좌절하고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이유로 학습

적, 행동적, 경제적, 그리고 개인적 요인을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전통적인 학교에서 겪는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는 과도한 입시 경쟁, 부적절한 교육과정, 개인차의 무시, 학습능력 제고 위

주의 교육, 이에 따른 소외감 등 수많은 요인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정규 학

교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학부모, 교사,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나 교수 방법과 학습 방법, 내용, 이념을 추구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Wehlage, Rutter (1986)도 TEA(1995)연구 보고서에서 대안교육에 대

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를 정규교육과정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서 찾고 있다.

즉, 급증하는 중도탈락 학생들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경비는 1986년 미국

의 경우 범죄예방, 사회보장비, 노동력상실, 세입원 감소 등의 차원에서 770

억 달러에 달한다는 결과는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안학교의 필요성의 존재나 그 운영에 대한 당위성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적 측면에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

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욕구 충족을 위

한 대안으로서, 전통적 학교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성을 극복하고

자 하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관계자의 대안적 노력, 그리고

탈락학생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의 연관성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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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주요 국가의 대안교육 현황과 시사점

1. 미국의 대안교육

가. 대안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추이

학교 붕괴 문제에 대한 관심은 한국 뿐 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부쩍 늘고

있다. 미국은 학교 실패(school failure)이후에 그에 따라 생성된 문제아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규학교

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임신, 학생행동규범 위반 등으로 정규학

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학습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들을 하

고 있는데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특성과는 별도로 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공립

교육 기관으로는 헌장학교(Charter School)가 있다. 헌장학교의 특징은 학생

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교운영에 관한 교육법규의 적용을 많은 부

분 면제해 주는 학교로 많은 중도 탈락 학생들이 헌장학교에서 수학하고 있

다.

미국의 대안학교 프로그램에는 부진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

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석학교(Magnet

School)과정이다.

미국은 현재 약 300개의 대안학교가 있으며 학습 목표 및 과목 등을 학생

이 결정하고 연령과 학령에 무관하게 학습지도를 선정해 성공적으로 배우도

록 유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대안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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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캘리포니아의 산타크루즈 카운티 사례1)

1) 프로그램의 종류

미국 캘리포니아의 도시 샌타크루즈 카운티에서는 학교 실패 문제를 작고

가벼운 프로그램 중심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풀어가

고자 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권 학교들이 문제아 또는 부적응 학생들의 문제

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카운티의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요구하는 것 중심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프

로그램을 만드는 쪽으로 해결 방향을 잡은 것이다. 샌타크루즈에는 현재 중,

고교생이 15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25%가 넘는 380여명이 이

런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카운티의 교육담당부서는 문제아들을 개별적이

고 일시적으로 보살피는 방식을 벗어나 그들이 가진 문제를 범주화하고, 같

은 범주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고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개 기존 학교와 별도로 운영되지만 그렇

다고 대안교육이 학교란 틀을 벗어나진 않는다.

2) 교육과정의 운영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

영되고 있는데, 술이나 마약, 폭력 등의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모인 학교,

노숙자 가정 자녀들을 위한 학교, 제도권 학교에는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혼자학습 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을 위한 학교 , 이성관계에서 성 문제로 충격을 받은 여학생을 위한 학교,

10대 미혼모를 위하여 아이들을 돌 봐주며 예비부모 교육을 시키는 학교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카운티에서는 부적응 학생이 발생하면 먼저 교사와 검사,

경찰, 청소년전문가들이 모인 학교등교상황위원회가 열려 부적응 학생이

처한 문제나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대안학교를 선정해 준다. 그리고 적절한

교사를 찾아 연결해 주며 또한 외부 전문기관을 협력자로 맺어준다. 그러나

1) 권혁철, 한겨레신문(2001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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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정부가 대안학교의 운영에 간섭하지는 않는다.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의 기본인 창의성과 자율성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안학교에 대한 현재의 추세는 정부

가 재정적인 지원은 하지만 행정적인 간섭은 전혀 하지 않는 자율 대안학교

가 생겨나고 있다.

대안학교 학생들의 진로도 매우 다양하다. 일부는 대안학교 생활을 몇 달

하다가 제도권의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대안학교를 마치고 상급학교로 진

학을 하기도 하고 취직을 하기도 한다.

3) 프로그램의 평가

워킨즈는 이런 프로그램 중심의 대안학교들이 상당히 장점이 많다고 하

였다. 그 이유는 첫째, 처지와 경험이 비슷한 아이들과 그들의 문제를 잘 아

는 교사가 함께 모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둘째,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상담을 하지 않아도

치유가 빠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대안학교의 유치를 반대하고 있

다. 문제아들이 그 지역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에서이다.

다. 텍사스주의 사례2)

텍사스에는 여러 가지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학생 행동 규범 위

반 학생, 중도 탈락 학생, 임신학생 등 어떤 이유로든지 정규 학교에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각 개인의 교육 수요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

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수학 후 정규학교에 복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졸업시까지 계속 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텍사스의 대안교육 프로그램(Alternative Education Program)은 정규의 학

2) http :/ / hyungsoksoh .hihome.com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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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을 별도로 교육기관에서 개개 학생

들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텍사스에는 다양

한 종류의 대안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교육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훈육 대안교육 프로그램(Disciplinary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을 제외하고는 교육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 훈육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행을 저

지른 학생들을 일정기간 정규학교에서 격리시켜 별도의 학습 지도 및 훈육

지도를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택사스에는 또한 중도탈락 학생 또는 중도 탈락 위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Alternative Program Campus)이 운영되고 있

다. 여기에서는 일반 학교에서는 학습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

정으로 고등학고 졸업장을 취득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도한다. 텍사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또 다른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임신학생, 또는 자녀를 가진 미

혼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Programs for Pregnant Student or

Student who are Parents)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쳐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

한 학교에는 미혼모 학생에 대한 보육시설이 제공되기도 하다. 대안교육 프

로그램은 인근 교육구과 연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규학교와는 별

도의 학교로 설치 운영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시설의 일부

를 이용하여 고등학교에 병설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대안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하여 지도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을 수용하여 교

육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대안 교육 프로그램 재학 기간은 일정하

지 않으며, 학생별로 필요한 기간동안 대안교육 프로그램에서 지도를 받고,

졸업하거나 정규학교로 복귀한다. 따라서 대안교육의 학생수는 일정하지 않

지만 대략 10~200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에서 지도를 받고

있다.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자격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해당 교육구에서 채용되는 유자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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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로 충원되고 있다.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대안교육 프로그램에의 입학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각 학

교의 교사 또는 학교 상담 교사는 중도탈락의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대안

학교에 취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기를 권고한다. 입학 신청은 학기 중 아무 때

나 할 수 있으며, 입학 허가는 보통 면접에 의해서 결정된다. AUSTIN 교육

구의 Gonzalo Garaz 대안학교(Gonzalo Garaz Independent High School) 같

은 학교는 고등학교에서 10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시

키고 있으며, 학생 입학은 300명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허용하고 있다.

텍사스의 모든 대안학교 기본 과목으로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지

도해야 하며, 기타 과목은 자율적이다. 다만 훈육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이들 과목에 더하여 반드시 자율(self-discipline)과목을 지도해야 하며, 정규

학교와 동일한 수업 일정을 가진다. 훈육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자율 과목은

상담가(counselor), 사회 활동가(social worker), 경찰관 등에 의하여 지도되

며, 사회화 기술(social skills), 자기 훈련(self-discipline)같은 과목을 학습한다.

각 대안학교는 텍사스 주가 정한 교육과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교

육과정을 마련하며, 교육구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육과정을 학

생들에게 적용한다. 대안 학교 재학생 중 대안학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름학교(summer school)를 이용하여 이

수하거나, 시험에 의한 학점 취득(credit by exam)의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

다.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은 학생 개인의 형편에 따라 편리하게 정할 수 있

으나, 학생들은 매주 최소한 20시간 이상 수업에 참여하도록 요구되기도 한

다. 학생들의 다양한 등·하교시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교한다. 수업은 4시간을 단위로 하여 3부제로 제공되며, 교

사들은 매일 2개 단위의 수업시간 동안 근무한다.

수업 과목은 학생 개인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학습

지도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업 시간표의 편성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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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 진도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규 학교에서

보다도 짧은 기간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대안학교 프로그램은 보통 매일 4~8시간 동안 이루어지나, 개인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학교 졸업에 필요한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그 학생은 대안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졸업은 학생이 졸업 요건을 이수하면 수시로 이루어지며, 졸업식은 일정기

간 동안의 졸업생을 모아 1년에 1~2회 정도 이루어진다. 대안학교의 졸업생

도 대학에 진학하거나 일반 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에의 등교는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의 책임

이며, 교육구에 따라 학교 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교육구내 정규 학교와 동일하게

학생 수에 따라 이루어지며, 직업 교육 및 특수 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정규

학교와 마찬가지로 가중치가 적용되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라. 매트 스쿨의 사례3)

2000년 10월을 기준으로 현재 고등학교(10~12학년) 사이에 중도 탈락한 만

15~24세 청소년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5%에 달하고 있다고 미연방교육보고

서에서 밝히고 있다.

매트 스쿨은 미국 공립학교의 위기 타개를 위한 현실적 대안의 필요성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매트스쿨(The Metropolitan Regional Career and

Technical Center)은 Big Picture Company라는 청소년들의 지적, 인성적 능

력을 길러주기 위한 새로운 학습모델을 연구, 실험, 복제를 위한 비영리 교

육센터에서 개발한 학습모델을 적용한 4년제 공립실험고등학교이다.

매트 스쿨은 한 번에 한 아이씩 교육한다는 빅피처 컴퍼니의 철학에 따

라 고안된 실험학교로, 학교 안에서의 지식교육과 학교 밖 현실세계에서의

3)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2002 심포지움 자료에서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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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응용의 유기적 결합이라는 독특한 학습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

밖에서의 배움은 학생의 관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어른인 멘토(mentor)'와

의 일대일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턴쉽을 통한 학습(LTIs: Learning

Through Interships)'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매트 스쿨의 학생, 어드바이저, 멘토 및 학생의 가족들은 개별 학생을 위

한 맞춤학습과 학습계획팀 (Learning Plan Team)'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학습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학습의 결과는 빅피처 컴퍼니에서 제시하는 다

섯 가지 학습 목표(경험적 사고력, 수리적 사고력, 소통능력, 사회학적 사고

력, 창의성)에 따라 포괄적으로 평가된다.

1) 프로그램의 종류

가) 인턴쉽을 통한 학습

매트 스쿨에서 실현되고 있는 인턴쉽을 통한 (LTIs)'은 현실세계의 직업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학습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직업훈련의 차원에 머물

지 않고 학생의 개별 관심사에 바탕을 둔 체험을 통해 거꾸로 학습목표를

수립하고 수행하게 하는 새로운 학습 모델이다. 이는 기존의 지식교육과 직

업교육의 이분법을 극복한 전혀 새롭고 효과적인 학습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빅피처 컴퍼니에서 제시하는 인턴쉽을 통한 학습은 학생과 멘토, 그리고 어

드바이저의 다이나믹한 관계를 바탕으로 학교 안에서의 학습과 학교 밖 현

실세계의 학습을 매끄럽게 통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세계의 맥락

속에서 지식을 쌓고 여러 가지 능력을 익힐 수 있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턴쉽을 통한 단계별 과정과 매뉴얼의 구체적인 단계는

(1) 학생의 관심사 파악

(2) 일일 직업체험(Job Shadowing)을 통한 참여 관찰과 정보 수집

(3)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학습 목표 수립 및 본격적인 인턴쉽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턴쉽을 통해 성취해야 할 학습 목표로 빅피처 컴퍼니에서 제시하고 있

는 것은 경험적 사고력(empirical reasoning)', '수리적 사고력(quant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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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ing)', '소통능력(communication)', '사회학적 사고력(social reasoning)',

'창의성(personal qualities)'등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통합교육의 원리가

강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나) 가족과 함께 하는 학습

빅피처 컴퍼니의 학습 원리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가족을 학생의 일차

적 교사이자 학교 생활을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본

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빅피처 컴퍼니에서는 학생들이 가족의 지지와 참여

속에 행복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생 하나 하나의 맞춤형

학습 목표 수립, 수행 및 평가의 전과정에 가족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러한 경험이 생소한 가족들을 위해 이러한 가

족 참여학습 경험을 이미 갖고 있는 재학생의 가족과 신입생의 가족을 짝지

워주는 버디 시스템(buddy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매트 스쿨 학생의 가족들은 학생의 학습 계획팀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이외에도 다양한 학습 활동과 학교 행사들을 통해 학교의 일상생활에 꾸준

히 관여하고 있다.

2) 프로그램의 운영

가) 학습 목표와 학습계획

메트스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목표는 다섯 가지로, 경험적 사고력, 수

리적 사고력, 소통능력, 사회학적 사고력, 자기관리능력 등이다.

첫째, 경험적 사고력(Empirical reasoning)이란 경험적 증거와 논리적 과정

에 근거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스스로 세운 가정을 평가하는 등 과학적으

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수리적 사고능력(Quantitative reasoning)이란 수에 대한 이해와 불확

실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 어떤 형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소통능력(Communication)이란 내 이야기를 듣거나 받아들이는 사람

에 대해 이해하면서 읽고, 쓰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 가

지의 기술 또는 예술적 표현을 활용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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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넷째, 사회적 사고력(Social reasoning)은 같은 현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

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윤리의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다섯째, 자기관리능력(Personal qualities)이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최선

을 다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

게 행동하고, 조직력을 갖고, 리더쉽을 발휘할 줄 알고, 시간 관리를 잘하며,

자신의 능력을 성찰하고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학년별 프로그램 운영

1학년의 경우, 스스로의 관심분야에 따라 인턴쉽을 수행할 현장을 탐색한

다. 여기에는 정보수집을 위한 인터뷰, 일일 직업체험(Job shadow)을 포함한

다. 또한 첫 학기에 인턴쉽을 하나 수행하도록 하게 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학습 등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최소한 일 년에

네 번은 학습계획팀 전원과 미팅을 하며 미처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

지 체크하고 프로젝트 과제를 통해 보충하도록 한다.

일년에 최소 네 번은 컴퓨터로 학습계획서를 작성하고 학습계획서에 제시

된 과제를 완성한다. 또한 수업시간에 발표한 과제를 디지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놓고 일년에 네 번은 학습 결과를 공개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하도록

한다.

2학년 때는, 일년에 최소한 두 번은 심도 있는 인턴쉽 프로젝트를 수행하

도록 한다. 또한 일년에 최소한 다섯 권 이상의 책을 읽고 프트폴리오를 업

데이트하며 3학기 때는 상급반 진학을 위한 평가회를 열어 상급반 (Senior

Institute, 11-12학년)에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다섯 가지의 학습목표를 심도

있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학년 때는 자기관리능력(Personal qualities)을 향상시키고 좀 더 심도 깊

게 공부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다.

졸업논문(Senior Thesis Project)계획서를 제출하며 최소 여섯 권의 책을 읽

고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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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서전의 첫 25page를 쓰며 최소한 다섯 군데 이상의 대학의 입시요

강을 알아본다. 또한 대학에 제출할 포트폴리오(이력서, 에세이, 각종 수상경

력, 성적증명서, 학습 결과물 중 가장 잘한 것)을 작성하고 PSAT/ NMSQT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 및 ACT/ SAT4) 등의 시험을

준비한다.

4학년은,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는데 있

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논문 지도하는 멘토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졸

업논문을 완성하고 약 75-100 page 분량의 자서전을 쓰고 매달 책을 읽고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 하도록 한다. 또한 졸업을 위한 공개 프리젠테이션

(graduation exhibition)을 열어 그 동안 수행한 과제를 보여주고 평가하도록

한다.

3) 요약

매트 스쿨은 미국 공립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의 필

요성에 의해서 탄생된 학교이다. 이 학교는 현재 지식교육과 현실세계의 응

용학습이 접목하는 유기적 결합이라는 독특한 학습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학교는 또한 인턴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실세계의 직업체험

을 바탕으로 학생의 개별 관심사에 바탕을 둔 학습 목표를 수립하게 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습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멘토나 어드바이저 등을 이용한 맞춤학

습 제도는 대안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

다. 학년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하는 학습 프로그램은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

문에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능력을 키우도록 자

4) PSAT/ NMSQT(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 비판적 사고력 수

학적 문제해결 능력, 글쓰기 능력을 test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대학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ACT : 직업수행능력 시험

* SAT: 대학수학능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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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을 쓰도록 하는 학습 방법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다는 의미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라. 헌장학교 교육 사례5)

1990년대에 들어와 미국은 목표2000: 교육미국법(Goals 2000: Educate

America Act)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교육개혁 사업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1990년대

미국 교육개혁 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교육개혁은 학

생들의 학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학교

선택권과 관련하여 공립학교 내에서의 전학 허용, 가정학교의 인정, 헌장학

교의 보급 등이 실현되고, 사립학교 및 종교계 학교에의 취학을 공공 재정으

로 지원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 헌장학교 운동은 미국 내 양대 정당의 찬성 하에 최근 들어 급속도

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학교 설립 운동이다.

미국의 헌장학교는 미국 각 주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각 주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모든 헌장학교에 공

통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텍

사스의 정원 개방 헌장학교(Open Enrollment Charter School)를 중심으로 서

술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의 헌장학교 전반에 관하여 소개하기로 한

다.

1) 헌장학교의 개념과 특성

가) 헌장학교의 개념

헌장학교는 자율과 책임을 핵심 개념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공

립학교에 부과되는 제한들을 완화하는 헌장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새로운 형

5)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7). A Stu dy of Charter Schools.

(h ttp :/ / w ww .ed .gov/ pubs/ charter)에서 발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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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공립학교이다. 헌장학교에는 공립학교들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제한들

을 완화하고 혁신적인 학습지도 방법을 사용하는 등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

는 한편,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대하여 책임이 요구된다. 이러한 헌장학교의

개념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장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이

다. 헌장학교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자율권을 제공한다. 헌장학교에 제공되는 자율권은 두 가지 측면에

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기여한다. 먼저 헌장학교의 교원들에게 제공되는 자

율권은 헌장학교 교원들로 하여금 교과서 선택이나 수업방법의 선택 등 학

생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자기들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되며, 광범한 분야에 있어서 융통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헌장학

교 교직원들은 심리적인 만족감 속에서 학생 교육에 몰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선택권은 헌장학교 교직원들에게 우수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학생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

을 제공하므로,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며, 이는 학생

들의 학력 향상으로 연결되게 된다. 텍사스는 헌장학교들로 하여금 헌장학교

인가를 신청할 때 헌장학교가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학력 성취 수준을 제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처럼 제시된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주 교

육성이 헌장학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텍사스는 공립학

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력 성취도에 기초한 학교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있

는데, 헌장학교에도 이들 학교책임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둘째, 헌장학교는 일종의 공립학교이다. 여기서 공립학교란 공공재정에 의

하여 운영되며, 주 교육위원회 등 교육관련 당국의 인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미국의 헌장학교는 공공재정에 의하여 운영비를 지원 받는

다. 텍사스의 경우 헌장학교에는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1인당 일

정 금액이 지원되며, 헌장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영재교육 대상학생, 직

업기술교육 대상학생, 이중언어교육 대상학생 등 보다 많은 교육비용이 소요

되는 학생들에게는,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각각 특정의 가중치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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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어 학생 1인당 금액이 지원된다. 다만 헌장학교에는, 공립의 교육구와는

달리, 주민들에게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헌장학교는 교육 당국의 승인에 의하여 설립된다는 점에서도

공립학교라고 할 수 있다. 헌장학교의 승인은 지역의 교육구 이사회가 하는

경우도 있고, 주 교육위원회나 기타의 교육당국이 하는 주도 있다. 텍사스의

경우 주 교육위원회는 정원개방 헌장학교의 설립을 인가하며, 지역 교육구는

단위헌장학교(campus/ campus program charter)의 설립을 인가하고 있다.

텍사스 정원개방 헌장학교는 일반 공립 교육구와 같은 법인격을 가진 것으

로 취급되며, 헌장학교의 교직원은 일반 공립학교의 교직원으로 인정된다.

셋째, 헌장학교에는 일반 공립학교에 부과되는 제한들이 많이 완화된다.

헌장학교는 기본적으로 공공 재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연방 및 주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텍사스의 경우 주에서 인가하는 헌장학교

는 교육법상의 범죄에 관련된 규정과, 대부분의 연방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그리고 텍사스 주의 교육 관련 규정중 공교육정보관리시스템(PEIMS)

에 관한 규정 및 학교책임제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텍사스 교육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장학교는 일반 공립학교와는 달리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분야에 자율권이 부여된다. 텍사스의 헌장학교에는, 비

록 적용이 배제되는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분야 외에는 텍사스주 교육 법규의 적용이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텍사스의 헌장학교에는 통치기구(governing body)의 구성에 관

한 텍사스 교육법의 적용이 면제되므로 헌장학교의 이사회를 자유롭게 구성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원자격 및 채용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면제되

므로 교직원의 채용을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교직

원의 채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텍사스에서 교직원의 채용과 해고

는 교육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주 교육성이 인가하는 헌장학교는 교육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교육과정에 관하여는 텍사스 교육법에서 정한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필수 과목 외에는 어떤 교과를 가르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규정

은 적용을 받으므로 교육과정 분야별 이수학점에는 제한을 받는다. 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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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학급

편성 방식, 연간 수업일수, 학교 일정표, 학습 지도용 교재, 학습지도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정할 수 있다. 단위헌장학교는 주 정부의 규율은

준수하여야 하나, 지역 교육구 규율의 적용이 많은 부분 면제된다.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는 대신 헌장학교는 헌장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텍

사스의 경우 헌장학교를 규율하는 헌장의 개념에는 주 교육위원회와 헌장학

교 사이에 체결된 헌장계약(Contract for Charter), 헌장학교 관련 법규, 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헌장학교 지침 및 지원안내(Open-Enrollment Charter

Guidelines and Application), 주 교육위원회가 채택하거나 인정한 헌장의 조

건, 헌장의 수정·완화·개정·변경, 그리고 헌장학교 인가 신청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

2) 미국 헌장학교의 특성

미국 최초의 헌장학교는 중도 탈락 위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헌

장학교이었는데, 이러한 헌장학교의 특성은 1998년 현재 텍사스에서 운영중

인 17개의 헌장학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98. 2. 24일자 San Antonio

Express News 신문보도에 의하면 텍사스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헌장학교

가 중도탈락 위기에 있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며, 소수 인종 학생과 교사들

의 참여가 아주 높다고 한다. 또한 1998. 4. 14일자 Dallas Morning News 신

문은 텍사스의 헌장학교 학생 4,120명중 중도 탈락 위험 학생이 68%이며, 흑

인 및 히스패닉 학생이 69.3%임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동 보도는 헌장학

교 학생 중 5.3%는 영재 교육 대상 학생임을 보도하고 있다. 한편 1998. 3. 3

일자 Dallas Morning News 신문은 1998년도에 새로 승인 신청을 한 Dallas

지역의 헌장학교 중 많은 학교가 빈곤학생 및 중도탈락 위험 학생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 전국적으로 헌장학교는 특수 교육수요를 가진 학생들만을 주된 대상

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1997년도 연방교육성 조사 보고

서는, 새로 설립한 헌장학교 중 조사에 응한 학교의 20%만이 중도탈락 위험

학생, 영어곤란 학생, 장애학생, 소수인종 학생 등, 특수 교육수요를 가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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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위하여 설립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Wisconsin과 Minnesota

주의 경우에는, 헌장학교가 일반 공립학교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장애학생들

을 가르치고 있으며, 많은 수의 헌장학교들이 특별한 교육수요를 가진 학생

들만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미국 헌장학교의 또 다른 특성이다. 1997년도 연방 교육성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 60%의 헌장학교가 200명 미만의 학생들을 가지고 있

는데, 이는 일반 공립학교는 약 16%가 200명 미만의 학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헌장학교의 소규모성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헌장학교는 특히 중등학교에 많은데 중등 학생을 가르치는 헌장학교

의 약 4/ 5가 200명 미만의 취학 학생(일반 공립학교는 1/ 4이 200명 미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헌장학교는 대개 유치원~8학년, 또는 유치

원~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수용하여 일반 공립학교 보다 광범위한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다. 텍사스 헌장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175명으로 대부분의 헌장

학교가 200명 미만의 학생 수를 가지고 있다.

학생 인구 구성에 있어서, 헌장학교는 일반적으로 그 주의 인종구성비와

유사한 학생 구성비를 가지고 있으나,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Georgia의 경우 약간 많은 유색인종이 학생을 가지고 있다. 장애 학생과 관

련하여, 헌장학교는 Wisconsin과 Minnesota를 제외하고는 주내 일반 공립학

교보다는 약간 낮은 비율의 장애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다. 헌장학교는, 일반

공립학교보다 높은 영어 미숙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Minnesota와

Massachusetts의 헌장학교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일반 공립학교보다 낮

은 비율의 영어 미숙 학생(Limited English Proficient)들을 가르치고 있다.

빈곤학생 비율에 관하여는,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약 1/ 3의 헌장학교

학생들이 무료 아침 또는 감액 점심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었다.6)

6)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7). A Stu dy of Charter Schools.

(h ttp :/ / w ww .ed .gov/ pubs/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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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장학교의 설립·운영

가) 텍사스의 헌장학교 승인과정

헌장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각 주마다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으

나, 일반적인 설립절차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텍사스의 헌장학교 승인

과정을 소개하고, 헌장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미국의 전국적인 조사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1995년 텍사스 의회는 텍사스 주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20개 이하의 정원

개방 헌장학교(open enrollment charter school)를 인가할 수 있는 권한을 법

으로 부여하였으며, 텍사스 주 교육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20개의 헌장

학교를 인가하였고, 그중 19개의 헌장학교가 개교하여 1997년 현재 텍사스에

서는 19개의 헌장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1997년 텍사스 의회는 다시 텍사스

주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100개의 정원개방 헌장학교를 2년 동안에 인가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였으며, 학생의 75%이상이 중도탈락이나 실패의 위

험이 있는 학생으로 구성되는 정원개방 헌장학교는(at-risk schools) 제한 없

이 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텍사스 교육성은 1998. 2월까지 새로운 헌장학교의 인가 신청을 접수하였

다. 주 교육성은 전년도에 인가 및 재정 지원을 받고도 개교하지 못한 사례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인가 신청시 작년도보다 상세한 재정

계획을 요구하였으며, 헌장학교 개설을 위한 시설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동안 약 700개의 그룹 및 기관들이 헌장학교의 설립에 관하

여 문의하였으나, 1998년 2월 22일까지 89건의 인가신청서만이 접수되었다.

89건의 인가신청 모두 정원개방 헌장학교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학교 중

절반 정도의 학교가 중도탈락 위험 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인가

신청의 약 1/ 3이 기존의 사립학교 또는 종교계통 학교를 헌장학교로 전환하

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헌장학교를 신규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가신청은 교육위원 및 주교육감에 의하여 임명된, 교육자와 시민으로 구

성된 5명의 검토 위원들에 의하여 검토되고, 점수가 부여되어 우선 순위가

작성되었다. 검토 위원들은 학교 교육 목적, 행정 구조(governance

structure), 교육 프로그램, 교직원의 자격조건, 열성(commitment), 혁신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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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innovative ideas), 경험 및 예산 계획 및 재정적 문제들을 검토하였

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텍사스 주 교육위원회의 계획 소위원회는

98년 3월 5일 83건의 인가신청 학교 중 심사에서 중간점수인 88.43점 이상을

득점한 41개교만 인가하기로 투표로 결정하였다. 주 교육위원회는 98. 3. 6일

본회의에서 12-2의 투표에 의하여 41개의 새로운 정원개방 헌장학교를 인가

(contracts) 하였다. 41개의 새로운 헌장학교 중 4개교는 사립의 영리추구 단

체에 의하여 운영된다.

'98년 3월 6일 인가된 헌장학교 중 특이한 학교로는 Harris 카운티가 청소

년 범죄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청소년 사법 헌장학교(Juvenile Justice Charter

School)가 있다. Harris 카운티는,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하도록 요구한 시의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헌장학교를 운영하는 미

국 최초의 카운티가 된다. 이 학교는 1998년 8월 17일 개교하게 되며, 플로

리다주 Tallahassee에 본부를 둔 Brown 학교법인(The Brown Schools)이 계

약에 의하여 학교의 운영을 담당한다. 98년 3월 6일 승인 받은 41개의 헌장

학교 중 39개 헌장학교가 98년 9월 1일 개교하게 되며, 2개의 헌장학교는

1999년 가을에 개교할 예정이다. 새로운 헌장학교가 문을 열면 텍사스는 총

58개의 헌장학교를 갖게 된다.

텍사스 주 교육위원회는 나머지 59개의 헌장학교 인가를 위하여 또다시

98년 7월 24일까지 인가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166건의 인가신청이 접수되

었으며, 접수된 인가 신청 중 84건은 정원개방 헌장학교를, 82건은 중도탈락

헌장학교를 신청하였다.

4) 미국 헌장학교 설립 운영상의 애로점

수많은 헌장학교들이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새로 설립한 헌장학교와 이전의 공사립학교에서 헌장

학교로 전환한 학교간에 느끼는 애로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로이 설립된 헌장학교는 설립 재정의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

다. 전체 헌장학교의 59%가, 그리고 새로 설립된 헌장학교 중 68%의 학교

가 설립재정의 부족을 애로점으로 꼽았으며, 유사한 비율의 헌장학교가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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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운영비용 및 부적절한 시설을 애로점으로 열거하였다. 전체적으로 약

70%의 헌장학교가 자원부족과 관련된 사항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일부의 헌장학교들은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

다. 약 15~20%의 헌장학교들이 주 교육당국의 규제 및 저항, 내부 불화 또는

지역 교육 당국의 규제 및 저항, 또는 교원 단체와의 협상 또는 저항을 애로

사항으로 열거하였다. 전체적으로 공·사립학교에서 전환한 헌장학교의 약

3/ 5이 이들 중 하나를 애로사항으로 열거하였다.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소수의 학교들만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응답 학교 중 오직 10%의 신규 설립 헌장학교만 규제 문제를 애로

사항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교사 고용에 있어서의 제한,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제, 기타 주 정부의 규제와 책임 요구(accountability requirements)에

애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신규 설립 헌장학교는 계획 시

간의 부족, 자금 흐름의 제한, 학생 및 교직원 유치의 애로 등을 제시하였다.

전환 헌장학교는 규제의 완화를 경험하는 한편, 지역의 정치적·행정적 문제

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시되었다.

5) 헌장학교의 성과와 전망

가) 미국 헌장학교의 성과

1997년 말까지 미국에서 헌장학교는 Arizona, California, Michigan,

Colorado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1~34개교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므

로, 헌장학교의 성과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또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현재로서는 헌장학교 운동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

다. 다만 헌장학교의 성과에 관하여 현재까지 단편적,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기초로 헌장학교의 성과를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헌장학

교 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만족 정도에 관한 Hudson Institute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헌장학교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헌장학교는 중도탈락 위험학생들, 소수인종 학생들, 학습 장애 및 행

동에 문제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처럼 이전의 정규 학교에서 성공을 거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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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던 학생들에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의 정규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했던 학생들 중 60.2%가, 심지어는 이전의 정

규학교에서 실패했던 학생들의 56.3%가 현재의 헌장학교에서 극히 우수하거

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그들의 교사

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며, 다음해에도 계속 헌장학교에 다닐 것이라고 응

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텍사스의 언론 보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San

Antonio Express News(1998. 2. 24) 신문은 산안토니오 지역의 헌장학교인

Building Alternative School 학생들이 "헌장학교에서 왕성하게 자라고 있으

며, 교실에서 질문을 하고, 개인적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필요

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도 그들의 자녀들이 이전의 정규 학교에서보다 헌장학교에

서 더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기 자녀가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10.5%

증가하였으며, 보통 이상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도 12.2%

가 증가하였다. 반면 헌장학교에 와서 학업성적이 보통 이하이거나 부진하다

고 말한 학부모는 12.7%가 감소하였다.

Hudson 연구 보고서는 헌장학교 교사들의 만족도에 관하여도 보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90%이상의 교사들이 그들이 속한 헌장학교의 철학, 규모,

동료 교사 및 학생들에 대하여 매우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 4 이상의 교사들이 학교 행정가,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수준 및 새로운 학

교에서 오는 도전감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오직 2.7%의 헌장학교 교사들

만이 다음 해에는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객관적인 표준화 검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학

부모나 학생들의 느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헌장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성

취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텍사스에서도 현

재까지 헌장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더 우수하다는 두드러진 경향을 발

견하기는 어렵다. 최근 이루어진 학생 평가에서도 현재 운영중인 헌장학교가

특별히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 예를 들어 Dallas 지역의 한 헌장학교

(Dallas Can ! Academy)에서는 중도탈락 학생과 중도 탈락 위험 학생들의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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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학력기술평가(TAAS) 시험 합격률이 5~19%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헌장학교가 정규 학교에서 실패하거나 중도 탈락한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 검사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다만 Irving 지역의 르네상스 헌장학교는 성공적인 학업 성취

도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텍사스학력기술평가 시험 합격률이 10학년의 79%

에서 8학년의 96%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나) 헌장학교의 전망

미국에서 헌장학교는 당분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8~99학년도에 미국에서 1000개교 이상의 헌장학교가 20만 여명의 학생들

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1997년도 연두 교서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 헌장학교의 수를 2000년까지 3000개로 증가시키겠다고 공약

(vowed)하였다. 미국 연방 교육성은 현재 헌장학교 사업을 7대 우선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추진중이다. 미국 공화당은 2000년까지 3000개의 헌장학교

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헌장학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헌장학교는 각 주에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매년 100개 이상의 헌장학교를 용이하게 개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텍사스의 부시 주지사도 "현재의 헌장학교 중 많은 학교가 중도탈락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독특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개혁 방

안의 하나로 헌장학교 개념을 지원하고 있다. 텍사스 의회는 중도탈락 위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헌장학교는 무한정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텍사

스의 업계 지도자들은 헌장학교에 관리 전문성을 제공하고, 헌장학교의 설립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수백만 달러를 이미 모금하였다.

심지어는 교원 단체들(teachers' unions)과 교육구 이사 연합회들도 (그들

중 일부는 헌장학교 입법에 반대하여 투쟁하였음) 공공 재정을 가지고 정부

의 규제 밖에서 운영되는 공립학교의 개념에 동의하고 있다. 1996년 초에 전

국교육연합회(NEA)는 5개 주에 있는 회원 학교들이 헌장학교를 시작하는 것

을 돕고, 그 진행상황을 연구하기 위하여 150만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

였다.

헌장학교 설립에 상당히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던 교원단체들과 교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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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연합회, 심지어는 완강한 공립학교 지지자들조차도 헌장학교를 지지

하게 된 배경에는 헌장학교가 공립학교의 우수한 학생과 교사를 유인해 감

으로써 공립학교 교육을 폐허화시킬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다. 미국

의 헌장학교는 설립재정 부족과 빈약한 시설,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교원,

체육·드라마와 같은 특별활동의 부족 등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

상층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많이 유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헌장 학교

가 전통적인 공·사립학교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

서 언급한 헌장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헌장학

교는 앞으로도 일정 수준까지는 계속 확산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6) 요약

최근 미국에서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헌장학교는 공공 재정으로 설립되는

학교로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한편 학교수준의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

함으로써 현장학교 교직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실험적 형태의 공립

학교이다. 자율성의 대상이 되는 권한은 통치구조에 있어서 교육구의 간섭

을 받지 않으며, 교육과정의 운영이 보다 유연하고, 교원의 임용 및 해임이

용이하며, 교원 임용에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 등이다. 헌장학교도 여전

히 학생들의 수업일수를 준수해야 하며,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학점 취득과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텍사스 공교육 정보관리를 위한 각종 전

산 데이터의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헌장학교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지

만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면 헌장학교는 최소한 교원들과 학생들의 심리적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텍사스의 헌장학

교는, 중도탈락 학생 등 정규의 학교에서 실패한 학생에게 다시 학습에의 의

욕을 되찾게 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기회를 회복할 수 있게 한

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급당 최고 28명

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수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수용하여 교육하고 있는 텍

사스의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학교 학습에의 흥미를 상실하고 교과를 이수하

지 못하여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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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되는 것 같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학급당 학생수도 작고, 학생들과 교사

간 또는 학생 상호간의 긴밀한 인간 관계가 가능한 헌장학교에서 제공하는

개별 지도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장학교는

미국에서 학생들의 교육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미국 교육의

민주성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미국 교육의 형태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국 헌장학교의 성과 유무는 추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결정되

겠지만 교육행정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공교육 재정

을 제공하는 헌장학교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공립에서 전혀 관여

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의 허용, 학부모에 의하여 지도되는 가정학교까지도

합법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텍사스의 교육 제도는 학생 교육의 자율성

과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교육 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2. 영국의 대안교육

가. 섬머 힐 사례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의 교육이념, 내용과 방법 등의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의 학교는 단연 영국의 섬머 힐 학교일 것이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며,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하

여 아이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성격의 섬머

힐 학교는 교실 수업 대신 노작·체험 학습 등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1) 섬머 힐의 교육 이념 및 방법

섬머 힐 교육의 창시자인 닐에 의하면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이 하고싶은 것을 행동하는 것 이라고 섬머 힐의 학교에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간에서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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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규제되지 않는다. 실제로 5살에 섬머힐에 입학한 톰이라는 학생은 17

살에 학교를 떠날 때까지 단 한번도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다(정진곤, 1997).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닐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방종이라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학교 수업시간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지만 다른 학생이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는 시간에 트럼펫을 불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섬머 힐에서 학생들은 타

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리고 신체적으로 위험한 행동이 아닌 한

교사나 동료 학생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들에 의하면 교사가 가르쳐 주지 않고, 아이들을 내버려두면, 그들은 무

엇이 옳고, 그른 것이며,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를 안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아이들은 자

신의 타고난 능력과 적성을 살려서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섬머힐 교육은 학생들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의식과 사고능력을

어떻게 길러 줄 것인가에 보다 치중한다. 또한 니일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과목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

장함으로써 자유를 구사하는 데에 필수적인 합리적인 사고능력의 주요성과

이를 위한 교과교육의 가치를 부정한다.

이러한 사고의 섬머힐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유를 안겨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은 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고 학생들이

폭넓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 대안교육에 주는 시사점

섬머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

각자의 능력, 개성, 적성과 흥미 등을 파악하여 그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

는 능력과 자질을 길러주는 것이다.

섬머힐의 이념은 학생들에게 학업과 생활의 측면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허

용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교사나 부모가 아닌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적성, 능력과 흥미 등을 발견하고, 이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여 종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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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하기를 강요하지 않는 이유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할 수도 없는 학생들에게 억지로 공부하

도록 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섬머힐의 이념은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해 주는데 일반학교로부터 중도 탈락한 학생들의 상당수는 일반

학교에서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할 수도 없는 공부만을 강요받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

도 익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패션디자이너나 만화가 또는 자

동차 정비 기술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흥미도 관심도 없는 학과 공부만

을 강요하는 일반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안학교에

서는 우선 학생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좋아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직업 혹은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교육적 경험을 제

공해야 한다. 섬머힐은 일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학

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기회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

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실제로 해보거나 이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더욱이 대한학교는 그러

한 일과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자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

어야 할 것이다.

나. Pupil Referral Units (PRU) 사례7)

영국은 1995년과 1996년의 12,000명을 포함해서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년간 3,000명에서 11,00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탈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일선학교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7) OFSTED(1999). Special Education . pp . 75-77에서 발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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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학생들을 범죄에 노출시킬 수 있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1993 교육법(Education Act) 298조

에 의거하여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전일제 혹은 시간제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 책임 및 권한을 LEA(Local Education Authority)로 넘기는

것을 골자고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Pupil Referral Units(PRU)가 탄생되

었다.

현재 영국에는 약 320개의 PRU가 있으며 그것의 절반 가량은 감사를 받

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다. Pupil Referral Units(PRU)는 LEA(Local

Education Authority)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합법적인 교육기관이며 이 기관

은 의무교육기간에 있는 학생들이면서 동시에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PRU에 있는 학생들의 2/ 3는 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며 이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다수의 연령대는 14세에서 16세까지이다. 교육기관의 대

부분은 약 10명에서 30명 정도의 학생들을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다.

PRU는 절대적으로 LEA의 지휘에 따르며 정부 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

다. 그리고 정규학교와 달리 이 기관은 정부에서 법률로 정한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예산도 정규학교와 다르게 운영된다. 따라서 이 학교는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에서 상당히 자유롭다.

이러한 기관의 목적은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한 못할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적절한 대안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이수 기간이 끝나면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이 곳에 오게 되는 학생들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데 주로 10대 미혼도, 학교

로부터 소외당하는 학생들, 학교 공포증을 가진 학생들, 평가 대상자들이다.

이 기관의 최종적인 목적은 각기 다른 이유로 이 기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최적의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정규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결국 직업의 세계로 나가거나 또는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PRU는 경영 위원회(management committee)를 운영해야만 하며 이것과

관련하여 LEA는 많은 전반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경영 위원회는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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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입학허가서, 교육과정, 그리고 이런 기관의 검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인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 위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면

일선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사회봉사단체, 경찰의 보호감찰, 학교 이사회 등

으로 구성된다.

PRU에서는 시간제 또는 전일제 교육이 제공되고 이것은 Further

Education College(FE), 그리고 일선학교 또는 LEA에 의한 가정교육으로 이

어진다. 이 기관에서 국가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

생들은 가능한 폭넓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PRU의 교육의 가장 좋은 점은 정규학교와의 재통합(re-integration)하는 것

에 있다. 4개의 LEA는(Kirkless, Tower Hamlets, Gloucestershire, Wiltshire)

저마다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Gloucestershire인 경우 3군데의 별도의 성공적인 PRU가 있는데, 이곳에서

는 교육·사회지원팀에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의 PRU는 정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통하여 정규학교와 PRU에 동시에 등록을 할

수 있고 좋은 환경의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의 교직원들은 높은 학문적 자질을 요구하기보다는 아이들과 같이 편

안하고 좋은 방식으로 지낼 수 있는 소양을 지닌 사람을 더 원한다. 현재 정

부는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제공에 대하여 계속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 검토는 다양한 기관 가동, 교사 교육 및 훈련, 일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을 포함한 다양한 패키지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 이

후에는 PRU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기관의 질과 기준, 역할 등에 대

하여 검토하게 된다.

보고서(Inspection Report)는 PRU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시

간제로 등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PRU의 전반적인 실태

가) 교수의 질

교수 질에 대하여 기관의 2/ 3정도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1/ 3은 교수 질에 대하여 1/ 4 분기가 지난 이후에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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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찰은 상당히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단위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

한적인 교육과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가장 잘 받아들여지는 과목은 영어이고

과학이나 또는 음악 미술 정도는 괜찮으나 IT관련 과목 등은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과목들이다. 훌륭한 교수법은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 교재 사용의 적

절성과 다양성, 그리고 효과적인 교실과 수업의 조직 등에 달려있다.

대다수의 PRU에서는 교직원들이 학부모와 잘 연계되어있다. 그러나 학생

들에 관한 초기 정보는 부모들로부터 얻는 것이 가능하지만, 계속적인 접촉

은 제한적이고 사실 자녀 교육에 학부모가 참여하기는 어렵다.

나) 태도, 행동, 출석

PRU의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학생들의 태도가 최소한 만족하거나 좋아지

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Chatham에 있는 레드버스 센터(The Redvers

Centre)와 실버뱅크(Silverbank Annexe)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센터에 입학허가서를 받고 온 학생들은 교육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가

지고 있으나, 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는 이러한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꺼이 배우고 격려하면서 교실에 정착한다. 또

한 그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한다.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PRU의 아주 주요 강점이라고 할 수 있

다. 학생들은 교사들을 믿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서로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한다.

학생들은 여전히 출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

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고무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요인은 전체 교수진의

전문적인 기술, 효과적인 행동 정책, 규칙에 동의하는 등에 의한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PRU의 출석률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나 사실 출석률이

90% 이상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이며 많은 PRU의 기관들은 약

50%에서 그 출석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두 명의 학생들에

의하여 나빠진 통계에 의존한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

여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학습 문제는 약속 엄수(Punctualit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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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그들에게는 교통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많은 PRU

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다) 교육과정과 평가

대다수의 기관은 영어, 수학, 과학, PSHE(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8), 진로 교육(Career Education), 예술 등을 가르칠 수 있고 그 외

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PRU는 문해, 수리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시간제로 등

록하고 있는 학생들일 지라도 그 시간의 반을 문해력 증진에 투자한다.

학생들의 성과에 대한 수행과정 및 평가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평가전략을 가지고 있는 PRU는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절반의 PRU에서 학생들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3. 프랑스의 대안교육

프랑스의 대안적 직업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은 청소년 직업

훈련을 위한 특수노동계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적 권리가 성인의 권리가 보장되듯이 보장되고 있고 그중 특

히 직업 세계로의 진출을 위한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는 청소년도 엄연한 사회구성원이므로 이 집단에 적합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권리에 수반되는 각종 행위, 특히 노동과 훈련에는

국가의 지원이 보장되어 있다. 영국에 청소년 도제훈련 제도가 있듯이 프랑

스에는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위한 특수노동계약으로 도제훈련계약, 진로지도

계약, 자격계약, 적응계약 등이 있다.

일반적인 노동계약에 따른 직업훈련은 기업의 훈련계획과 훈련시간 자본

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특수한 노동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장기실업자

와 청소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정책이 1983년에 세워져 몇 가지

8) 이 과정은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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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것 즉, 진로지도계약, 자격계약, 적응계약 등이 직업훈련관련노동법

9권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은 노동법 1권에 명시되어 있는 16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 양성훈련을 위한 도제훈련계약으로부터 발전된 것이다.

기타 다른 형태의 특수노동계약은 노동법 3권에 명시되어 있다.

<표 Ⅳ-1> 특수노동계약

의무

훈련

계약

순환직업진입계약

진로지도 계약

자격 계약

적응 계약

도제훈련계약
도제훈련 계약

공공분야 비상공 도제훈련계약

시간제노동 기업계약
일시청소년 훈련임무계약

자격 또는 적응 훈련임무계약

임의

훈련

계약

상인부문계약
고용입문계약(CIE)

고용진입계약(CAE)

비상인부문계약

고용연대계약(CES)

고용강화계약

청소년고용

자료 : 박태준(1999). 프랑스의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가. 도제 훈련계약

프랑스에서는 학교에 적을 두고 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였다.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동 도제학습제도가 바로 이것

이다. 학교장은 산학협동 도제학습이 가능한 기업을 탐색하여 추천할 의무를

지닌다. 일종의 취업이므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최저생계비의 일부분을 조건

에 따라 지급한다. 비용의 일부분은 기업의 분담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

도제훈련은 일종의 순환 교육이다. 도제훈련은 국가의 교육적 목적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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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동시에 초기 양성훈련의 한 계열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도제훈련

은 계속 직업훈련장치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직업진입 순환훈련

계약과도 다르다. 이 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노동계약인데 고용주는 청소년에

게 임금을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보증해야 한다. 대신 청소년은 노동을 하면

서 도제훈련기관이나 기업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도제훈련계약은 교육의

무를 마친 청소년에게 일반 이론과 실전적 훈련을 시켜 직업기술교육학위

또는 산업부문자격증이 수여하는 직업자격을 획득하도록 함을 그 목표로 삼

는다.

재정적 지원은 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노동법

R.115-1조). 대상자는 계약 당시 16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이다. 만약 청소

년이 중학교 과정을 수료했다면 15세 미만이라도 계약할 수 있다. 26세 이상

인 경우도 장애자이면 가능하다. 이 경우 진로지도 복직 기술위원회에서 노

동가능성과 대인 관계 형성 능력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다. 대상기업은

DDTEFP에 신고한 기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도제의 훈련에 직접적으로 책임

을 지고 교사 임무를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을 도제훈련교사라 칭한다.

교사는 도제훈련센터 (CFA : Centre de formation d'apprentis)와 관계를

맺어 청소년이 기업 내에서 원하는 자격과 획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이나 학

위에 합당한 능력을 취득하도록 하는 임무를 지닌다. 교사 자격증은 따로 없

고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첫째, 5년 이상의 직업경험을 가지고 있다.

둘째, 2년 이상 도제훈련계약, 직업진입 순환훈련계약의 청소년을 지도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셋째, 국가와 체결한 협약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른 능력을 가지고 있

다.

한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계약 청소년 수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경

우에 따라 다르다. 첫째, 고용주가 훈련을 보증할 때 2명을 유치할 수 있는

데 수료를 실패할 경우 1명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다. 둘째, 고용주 이외의

훈련책임자 각각에 1명씩인데 수료를 실패할 경우 1명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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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적어도 훈련기관과 동일하다.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준비하는 자격의 수준과 직업의 종류에 따라 1년부

터 3년 사이에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또 도제능력의 초기 수준을 고려하

여 1년 미만 3년 이상이 아니면 적용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1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훈련은 기업과 도제훈련센터에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고용주는 기업 내에서 도제의 실제적 훈련을 보증하여야 하며 매년 도제훈

련센터와 기업의 대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발전 정도에 따라 훈련

생에게 새로운 노동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표 Ⅳ-2> 도제계약 보수

계약기간 16-17세 18-20세 21세 이상

1년차 SMIC의 25% SMIC의 41% SMIC의 53%(1)

2년차 SMIC의 37% SMIC의 49% SMIC의 61%(1)

3년차 SMIC의 53% SMIC의 65% SMIC의 78%(1)

* 과거에는 MC 또는 직종 최저협정임금액이 더 유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SMIC로 통일함.

자료: Centre Inffo (2002). Les fiches pratiques de la formation continue.

훈련을 완성시키기 위해 특별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면 실제적 훈련의

일부를 다른 기업들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훈련센터의 훈련기간은 준비하는 자격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최저기간은

계약기간 전체로 보아 1년에 평균 400시간이다. 훈련센터 내에서 교육은 8시

간부터 19시간 이내서 이루어진다. 훈련이 끝나면 준비한 직업자격이 3가지

형태로 주어진다. 첫째, 중등 또는 고등직업기술교육학위, 둘째, 엔지니어 타

이틀, 셋째, 1971년 7월 16일 법 No71-577의 8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 인정

타이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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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청소년은 훈련에 다른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시험을 위해서 5일의

휴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센터에 가서 특별한 교육을 받

아야 한다.

도제훈련계약은 도급형 보상의 권리를 주고 국가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회보장의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도급형 보상은 도제세

면세, FNIC에 의해 지불되는 재정적 보상, 도제 신용세, 9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되는 10,000프랑의 취업보조의 형태로 대체된다.

<표 Ⅳ-3> 직장탐색 지원금과 훈련지원금

계약시 청소년연령 18세 미만 18세 이상

직장탐색 지원금 6,000프랑 6,000프랑

훈련 지원금 10,000프랑 12,000프랑

자료: Centre Inffo (1999). Les fiches pratiques de la formation continue, p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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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체결 일자에 따른 지원금

계약체결일자
취업탐색
지원금

훈련 지원금

훈련 1년차 훈련 2년차 훈련 3년차

1996년 1월 1일
이후

6,000
프랑

10,000프랑 10,000프랑 10,000프랑

·훈련자가 계약시 18세 이상인 경우 2,000프랑 추가
·훈련이 600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50프랑 추가

1995년 1월
16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없음

10,000프랑
(1996년)

10,000프랑
(1997년)

4,000프랑
(1998년)

·훈련이 600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시간 한도내에서 시
간당 50프랑 추가
·1995년에 이루어진 훈련 시간은 계산하지 않음

1994년 12월
1일부터 1995년
1월 15일까지

없음 없음

10,000프랑
(1996년)

4,000프랑
(1997년)

·훈련이 600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50프
랑 추가
·1995년에 이루어진 훈련 시간은
계산하지 않음.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월 31일까지

없음 없음

4,000프랑
(1996년)

4,000프랑
(1997년)

·훈련이 600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50프
랑 추가
·1995년에 이루어진 훈련 시간은
계산하지 않음

자료: Centre Inffo (1999). Les fiches pratiques de la formation continue, p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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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도제계약 분담금 내역

최저
월보수

월 고정금 FN AL UN ED IC 퇴직 보충액

SMIC

의 %

SMI

C의

%

프랑 0.50%
AC(1)

3.97%

A SF(2)

1.16%

FN GS(3)

0.25%

4.125%

(4)

3.4375%

(5)

%

25

37

40

41

49

52

53

56

61

64

65

68

76

78

80

93

%

14

26

29

30

38

41

42

45

50

53

54

57

65

67

69

82

프랑

933,00

1 733,00

1 932,00

1 999,00

2 532,00

2 732,00

2 799,00

2 999,00

3 332,00

3 532,00

3 598,00

3 798,00

4 331,00

4 465,00

1 598,00

5 464,00

프랑

5,00

9,00

10,00

10,00

13,00

14,00

14,00

15,00

17,00

18,00

18,00

19,00

22,00

22,00

23,00

27,00

프랑

37,00

69,00

77,00

79,00

101,00

108,00

111,00

119,00

132,00

140,00

143,00

151,00

172,00

177,00

183,00

217,00

프랑

11,00

20,00

22,00

23,00

29,00

32,00

32,00

35,00

39,00

41,00

42,00

44,00

50,00

52,00

53,00

63,00

프랑

2,00

4,00

5,00

5,00

6,00

7,00

7,00

7,00

8,00

9,00

9,00

9,00

11,00

11,00

11,00

14,00

프랑

38,50

71,50

79,70

82,45

104,45

112,70

115,45

123,70

137,45

145,70

148,40

156,65

178,65

184,20

189,65

225,40

프랑

32,05

59,55

66,40

68,70

87,05

93,90

96,20

103,10

114,55

121,40

123,70

130,55

148,85

153,50

158,05

187,80

(1) 실업보험

(2) 재정지원부분

(3) 임금보증국립기금

(4) 고용주 대 임금노동자 60 대 40 비율

(5) 고용주 대 임금노동자 50 대 50 비율

자료: Centre Inffo (1999). Les fiches pratiques de la formation continue, p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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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지도계약

이 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계약으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의 노동 계약이다

(1991년 12월 31일 법 no. 91-1405). 이 계약의 목적은 취업곤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직업진로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노동법 L. 981-7,

al. 1과 L. 122-2조). 계약기간동안 고용주는 해당 청소년이 직업진로지도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직업진로지도는 그 행위와 결과로서 직업진입이 직접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도제훈련계약 또는 자격계약을 통해 자격획득

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대상자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22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중등교

육과정을 제6수준, 제5수준, 제5수준 이외의 학위없이 수료한 경우이다. 여기

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제준비과정(CPA : classes

préparatoires à l'apprentissage), 순환훈련진입과정(CLIPPA : classes

d'initiation pré-professionnelle en alternance), 직업진입일반임무를 위한 특별

과정 등을 수료한 청소년이거나, 고등학교 졸업반이전에 CAP나 BEP과정을

포기하거나 3번째 학년, 4번째 학년을 수료한 청소년이거나, 자격취득 없이

CAP, BEP 졸업반을 수료한 청소년이거나, 바깔로레아를 취득하지 못하고 두

번째 학년, 첫 번째 학년, 졸업반을 수료한 청소년이다. 두 번째 계약대상자

는 인문계열 학위만을 취득하고 고등교육 제1사이클을 학위없이 중단한 25

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러므로 첫째, 어떤 연령의 청소년이든 CAP, BEP,

BT, BP, BTM, 직업바깔로레아 등 직업교육 학위 소유자이거나 고등교육

DEUG 이상의 학위 소유자, 둘째, 22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일반 또는 기술

바깔로레아의 소유자 등과 같은 청소년은 이 계약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직업훈련 재정 분담의 법적 의무가 있는 모든 고용주는 진로지도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체결 기업이 장래 도제훈련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진로지도계약을 체결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

기업의 활동과 장비가 방법론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훈련을 실시하는데 하자

가 없어야 하며 교사는 직업경험과 자격의 측면에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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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이 불가능한 한정된 기간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22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한 최소 9개월의 기간이고, 두 번

째는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한 최고 6개월의 기간이다. 계약기간은 최고기

간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다양할 수 있으며 최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너무 짧아서 청소년의 진로지도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

다. 계약은 실험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2

주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주는 첫째,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둘째, 청소년이 심각한 잘못

을 한 경우(고용주가 주도권을 갖음), 셋째,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넷째, 청소년이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동안 수행해야할 진로지도활동에는 수준을 향상시키는 활동, 기업

과 기업 업무에 대한 이해, 능력대차대조표, 직업경험평가, 직업프로젝트설

정, 직장탐색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직업진로지도활동은 청소년의 교육훈

련수준, 직업경험의 정도,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정도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구성된다. 진로지도 활동기간은 22세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적어도 계약기간의

25%이고 2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20%이다. 그러므로 진로지도활동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표 Ⅳ-6> 진로지도계약 대상자별 계약 기간

대상 계약기간 진로지도 활동기간

첫 번째 대상자

(22세 미만)

3개월 계약 111시간

6개월 계약 222시간

9개월 계약 333시간

두 번째 대상자

(25세 미만)

2개월 계약 59시간

4개월 계약 118시간

6개월 계약 17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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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9시간 일하는 경우 진로지도 활동의 기간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7> 진로지도계약 대상자별 진로지도 활동의 기간

16-17세 18-20세 21세 이상

SMIC의 30% SMIC의 50% SMIC의 65%

진로지도활동 수행을 적어도 기간의 75%를 계약이 체결된 기관에서 이루

어진다. 만약 기업 스스로 진로지도활동을 수행하려면 최고 25%까지만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기업은 반드시 이 활동이 작업장 이외에서 수행되었

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기업이 청소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진로지도를 효과있게 수행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 계약

기간동안 청소년의 지위는 그 기업의 임금노동자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동안

다른 임금노동자와 똑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노동법 L.981-10,al.).

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내용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SMIC(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 생활향상을 위한 전직업 최저

임금 또는 간단하게 줄여서 최저임금)의 일정정도를 나이에 따라 지급한다.

진로지도활동은 노동계약 수행의 의무사항이므로 활동비용이 임금에서 제

외될 수 없다. 결국 진로지도활동과 관련된 교통 및 숙박비는 기업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기업은 이 비용을 50프랑 한도 내에서 OPCA에 신청할 수

있다. 계약중의 청소년은 기업의 정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계약 청

소년수를 가산하여 세금공제를 신청하여서도 안되고 계약청소년은 직원 대

표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 대신 계약 청소년은 직장사고와 직업병의 명목

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훈련휴가를 위한 결근의 권리는 없

다.

기업은 계약청소년이 받아야할 순환훈련 명목으로 OPCA에 지불하였다면

청소년 1인당 한시간에 50프랑의 고정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0인 이

상의 기업에서 시간당 50프랑 이상 지출하였다면 이 금액을 훈련계획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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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계속 훈련 재정에서 제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진로지도활

동과 관련된 것인데 진로지도활동기간 중의 보수, 교통비, 숙박비가 포함된

다.

진로지도계약은 기업과 진로지도활동을 수행하는 기구 사이에 협약이 체

결된 이후에 성립된다. 협약은 첫째, 진로지도 활동의 특성, 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둘째, 진로지도활동의 조직 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셋째, 훈련담당자와

기구 사이의 조정 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협약이 체결된 이후 청소년과 기업주 사이에서 성립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청소년이 획득한 가장 높은 수준의 학위를 증명한다.

둘째, 수행할 활동의 성격과 보수를 결정한다.

셋째, 진로지도 활동의 성격과 기간을 결정한다.

넷째, 훈련담당자의 이름과 자격을 명시한다.

다섯째, 주간 노동시간을 명시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진로지도활동의 목적과 내용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이 끝나면 고용주는 관련서류를 도

(département)의 노동고용직업훈련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장은 계약과 협

약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기간동안 청소년은 계

약을 보증할 수 있는 장치, 즉 훈련담당자, 직원대표기구, 고용담당행정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자격계약

자격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노동계약인데 청소년에게 자격 획득을 보장함

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주는 훈련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국가로부터 감세 혜

택을 받는다. 이 계약은 실험적 목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26세 이상의 고용 요구자에게도 열려져 있다.

주요한 대상자는 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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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취업하는데 별 소용이 없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16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이다. 학교 교육기간 중에 기업에서 실습하는 기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학교나 대학에서 관장하는 청소년 전직교육을 구성하는 훈련기간에

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무자격 청소년에는 중학교 졸업자와 일반계열과

기술계열 고등학교 졸업자가 포함된다. 직업교육학위나 고등교육학위를 가지

고 있어도 고용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BT,

DUT, 직업 바깔로레아, BTS, 고등교육제 3싸이클 수준의 학위 소유자는 여

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학교를 통해 이미 훈련받고 있는 청소년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행위도 금지된다.

<표 Ⅳ-8> 자격계약가능 대상자

훈련의 수준 자격계약가능성

무학위 가능

비직업 학위 소유

·V수준의 학위

·IV수준의 학위

(일반 Bac, 기술 Bac:SST, STI, STL과

SMS 과거 BacF와 G)

가능

직업학위소유

·V수준 학위

(CAP, BEP)

·IV수준 학위

(직업 Bac, BP, BT)

·III, II, I수준 학위

(BTS, DUT, 고등교육 싸이클 학위)

가능

두 가지 경우에 가능

·청소년이 취업 곤란에 직면

했을 때

·계약의 목적이 보완적 자격

취득인 경우

자료: Centre Inffo (1999). Les fiches pratiques de la formation continue, p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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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자격계약 보수

계약기간의 길이
연령

16-17세 18-20세 21세 이상

1년차 SMIC의 30% SMIC의 50% SMIC의 65%(1)

2년차 SMIC의 45% SMIC의 60% SMIC의 75%(2)

MC : 최저 협정액

(1)최저 : SMIC의 65%

(2)최저 : SMIC의 75%

자료: Centre Inffo (1999). Les fiches pratiques de la formation continue, p . 137.

라. 적응계약

적응계약은 한정된 기간 또는 정해지지 않는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특별한

노동계약인데 이것을 통해 청소년이 직업에 적응을 쉽게 하도록 하는 목적

을 지닌다. 직업에의 적응이란 새로운 직장에서 새롭게 부여된 자리에의 적

응이기도 하고 그 직종 전체의 다양한 자리에의 적응이기도 하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수혜자에게 순환훈련을 받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노동법

L.981-6, L.981-10에서 L.981-12조까지).

대상자는 교육체제를 통해 최초의 기술교육을 한 과정을 완성했거나 일반

직업기술보완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일반 교육을 받은 16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이다. 대상기업은 실업보험체제에 가입했거나 어업관련 기업이거나 순

환훈련 분담금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계약기간은 기업내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훈련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로 결정된다. 적응계약은 실험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데 2주 이내

로 한정된다.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재계약을 맺을 수 있

다. 구체적인 경우는 첫째, 훈련을 평가하는 시험에 불합격되었을 때, 둘째,

병이 들거나 근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셋째, 훈련기관에 결함이 생겼을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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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노동시간 중에 순환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하는데 계

약체결시 고용주, 청소년, 훈련담당자가 동시에 서명한 서류를 청소년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 이 서류는 훈련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야 한다.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기술 일반훈련은 기업내

또는 밖, 공공 또는 사설 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진다. 훈련기관은 최고 200시

간이다.

계약이 끝났을 때 또는 훈련이 끝났을 때 훈련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훈련담당자가 배석하고 고용주 주도하에 행하게 된다. 고용주는 이 평가의

결과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청소년에게 주어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 청

소년은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없으면 일반 임금노

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획득한다.

계약기간 중에 받을 수 있는 보수는 다음과 같다.

<표 Ⅳ-10> 적응계약 보수

계약 보수

특정

기간계약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직종 최저 협정임금의 80%

비특정

기간계약

(contrat à durée

in déterminée)

적응기간동안

직종최저협정

임금의 80%

(최고 1년)

적응기간 후

직종최저협정

임금의 100%

자료: Centre Inffo (1999). Les fiches pratiques de la formation continue, p . 146.

본토에서는 1987년 7월 1일 이후, 해외 영토에서는 1988년 1월 31일 이후

적응계약은 더 이상 사회보장의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4년 7월 5일자

노사합의에 의한 편지는 비특정기간 적응계약 청소년인 경우 직장사고, 가족

수당 등 사회보험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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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훈련담당자로 기업의 자격 있는 임금노동자 중에서 동의를 얻어

선택할 수 있는데 자격이 적어도 청소년의 자격과 종류와 수준 면에서 동일

해야 하며 적어도 2년 이상의 직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훈련담당자

는 진로지도를 하는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청소년을 평가하

는데 참여한다. 고용주는 이 활동을 위해 훈련담당자가 필요한 시간을 마음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순환훈련관련 OPCA는 훈련담당자

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10인 이상 기업의 모든 임금노동자와 고용주에게 한

시간에 최고 100프랑씩 최고 4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비용 속에는 교육

비, 보수, 법적 또는 협약에 의한 사회보장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된

다.

4. 시사점

가. 중도 탈락생 예방을 위한 학교와 사회의 연결 체계

미국의 산타 크루즈 카운티의 경우 정규 중고등학교에서 탈락생이 발생할

경우, 탈락 이전에 교사, 검찰, 경찰, 청소년 전문가들이 모인 학교 등교 상

황 위원회가 결성되고 학생들의 신변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위원회는 사실상 학교와 사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

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

들이 탈락된 이후에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탈락됨과 동시에 이들의 신변을 파악하는 사회안정망이 확보되어

야 한다. 학교, 경찰, 상담기구 등을 연결하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청

소년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들은 제도권 상에서 계속 추적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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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 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멘토 양성

미국에서 뉴욕주의 매트 스쿨, 텍사스의 대안학교 프로그램, 산타크루즈의

대안학교 프로그램 등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개인 별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것은 대안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점

이다. 대부분의 대안학교 학생들은 정규학교를 이탈한 탈학교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기존의 학교 형태에서 행하여졌던 어떠한 교육과정도

적응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는 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부합될 수 있는 개별화

된 학습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교사의

의견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학생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가 된다. 결국 학생들을 최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인 경우가 대

부분이고 이들의 도움 없이 학생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 또

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보다 체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mentor)가 필요하다. 멘토에 의한 일대일 관

리에 의해서 학생들은 자기관리능력들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미국

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

된 멘토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안교육과 관련한 전문화된 학습

센터 및 연구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다. 기존의 공교육제도와 연계한 대안교육프로그램 구축

미국의 경우는 대안학교 자체에서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확립함으로

써 학생들이 대안교육에서 다시 공교육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활성화하지 않

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학교체제 내에서 대안학교와 같은 자율적인 프로

그램의 운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영국의 경우는 대안교

육프로그램과 공교육과의 연계를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다. 이것은 공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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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대안교육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체제 내에

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국의 PRU(Pupil Referral Units)에 등록한 학생은 일반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제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 학교를 다닌 이후에 일반학교로 돌아가는 것

에 문제가 거의 없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문제를 느끼는 경우에 학생들은

유연하게(flexible) 이 학교에 올 수 있고 일정한 학습이 끝나면 다시 정규학

교로 돌아갈 수 있으며 학점이 인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공교육과의 유대가 미비한 형편이다. 대안교

육이 공교육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닌 공교육과 보완적 관계에 위치한다면

공교육과 대안학교와의 연계는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러

한 관점에서 영국의 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라. 대안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을 학점으로 인정

미국의 경우 대안학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거의 그 운영

에 참여하지 않는 자율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영국의 경우 PRU가 경영위

원회를 구성하여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기존의 국가교육과정으로부터는 자

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적인 운영의 형

태에서 학생들은 학점을 인정받고 학력인정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경우는 도시형 대안학교에서 학력인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사를 치루어야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도시형 대안학교들이 검정고시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

다. 검정고시를 위한 학습은 대안학교를 찾은 많은 탈학교 학생들을 정규학

교와의 차이점을 못 느끼게 하여 다시 대안학교에서 조차 밖으로 나가게 하

는 요인이 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풀어

주고 동시에 자율적인 대안학교의 프로그램을 정규학교와 같은 학점으로 인

정해 주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국의

제도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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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제계약에 의한 특수 청소년 훈련 실시

프랑스의 대안직업교육에서 취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먼저 대안

직업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잘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안교

육을 결코 대체수단이나 별개의 독립적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적 권리를 성인의 권리가 보장되듯이 보장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국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등 기본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탈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교

육 체제를 강화하였다. 기존의 도서관이 기능을 상실하자 정보화시대에 맞추

어 정보관리 전문센터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에 문헌정보센

터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정보와 문헌을 조사, 정리, 분석, 해석할 수 있는 능

력을 고취시키고 학습하는 방법(학습방법론)을 교육보조 프로그램 또는 정식

교과로 채택하였다. 또한 중학교 4학년을 진로탐색 단계로 변형하고 진로탐

색단계 이전에 기본지식을 진단하고 보강할 수 있는 관찰과 적응단계와 심

화단계를 설치하여 직업교육 이전에 선행해야 할 조건을 갖추었다. 즉 진로

지도가 직업교육의 한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안직업

교육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기능을 결정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번째 중요한 시사점은 공교육 체제 내에서 대안직업교육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동 도제학습제도는 학교에 적을 두고

기업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습을 하는 제도인데 학교장은 산학협동

도제학습이 가능한 기업을 탐색하여 추천할 의무를 지님으로써 학교장의 역

할이 대단히 크게 강조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종의 취업이므

로 보수를 지급하고 비용의 일부분을 기업의 분담금으로 해결하며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와

기업간 순환 학습활동이라는 방식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세 번째 시사점은 대안직업교육의 기반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

보장 체제 구축하고 있는 점이다.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위한 특수노동계약의

설치는 우리나라에서 대안직업교육이 청소년에 대한 우연적인 배려가 아닌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로서 등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87 -





Ⅴ . 대안교육기관의 분류별 현황

대안교육은 대안적인 교육으로서 여기서 교육은 학교교육을 의미한다. 따

라서 대안교육은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육의 형태를

말하며 교육이외의 형태로 대안교육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안교

육이 사실상 정규교육 이외의 것이라고 규명한다면 대안교육의 형태는 예측

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탈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시설)을 대안교육기관(시설)으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한 특성화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도시형 대안학교, 야학, 공부방 등에

관한 현황 파악 및 실태 조사를 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야학 및 공부방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그 현황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도시형 대안학교에 대하여는

기존의 문헌 연구뿐만 아니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 조사를

병행하였다. 그 이유는 탈학교 학생이 도시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보다 많음

에도 불구하고(윤여각 외, 2002), 도시지역에는 대학교육기관이 부족하여 수

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보다 정확한 실태 및 현황 파악이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1. 특성화 고등학교(대안교육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는 작은 학교 규모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성적

과 진학 중심의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교육 이념, 학생 존중의 시각 등에

서 기존의 학교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물론 이전에도 풀무농업고등기술학

교나 성지학교에서 보듯이 이러한 학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규 학교

로 법제화됨으로써 다소나마 일반화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

다. 정유성(1999)은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표 V-1>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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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표 V-1> 특성화 고등학교(대안교육분야)의 현황(1999년)

설립
연도

학 교 명 소 재 지 학교교육의 특징

1998년
3월
개교

간디고등학교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일반 학생 대상으로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

적 인간교육 지향

성지고등학교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용리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심신
의 건강을 추구하는 교육(원불교)

양업고등학교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더불어 사는 유대감과
소질과 적성, 정서 교육(천주교)

원경고등학교 경남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마음공부와 생명존중,
공동체적 가치 교육(원불교)

한빛고등학교 전남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일반 학생 대상으로 지덕노체를 겸비한 인간
양성(기독교)

화랑고등학교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생명존중, 공동체적 가
치 교육(원불교)

1999년
3월
개교

동명고등학교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518
부적응 학생 중심으로 체험위주의 교육을 통
해 개개인의 소질 개발(기독교)

두레자연고등
학교

경기 화성군 우정면 화산리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행복한 사람 되기, 더

물어 사는 삶 교육(기독교)

세인고등학교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성적 불량 학생 대상으로 사랑과 봉사 교육,

5차원 전면교육(기독교)

푸른꿈고등학교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일반 학생 대상으로 환경·생태 교육, 조화와
협동 교육

자료 : 정유성 외(1999).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사양성방안. 교육부.

현재로서 이러한 학교가 얼마나 더 확대되고 또 질적으로도 심화되어 우

리 학교교육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대안교육 운동의

확산과 교육개혁의 추진에 따라 우리 사회의 학교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기

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나 관료적

통제와 같은 기존 학교 제도의 풍토는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

황이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어느 정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마다 신설에도 불구하고 입학 정원

의 2~3배가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제약하는 요소들도

많다. 그것은 앞에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다. 특히 재

정 확보의 어려움과 여기에서 오는 교사진 충원의 어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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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질 유지의 어려움은 대안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고는 자칫 이름

뿐인 특성화학교들이 다수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고 특성화학교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종태

(1999)는 두 방향에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우선적인 것은

특성화학교 당사자들의 노력이다. 우리 사회의 학교교육이 지닌 문제를 근원

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려는 대안적 모형으로서 등장한 특성화학

교가 변질되지 않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는 1999년 6월에 산청 간디학교에서

결정된 대안학교협의회는 비록 당장은 특성화고등학교들이 공동으로 직면

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쏟더라도 향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고 보았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간디학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가. 간디학교 사례

간디학교는 대안학교이며, 오늘날의 학교가 가진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워진, 기존교육에 대안이 되는 학교이다. 기존교육의 문제점이란 강

제와 억압, 주입식, 장시간의 수업, 너무 많은 과목, 폭력 문제, 도덕적 수준

의 저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의 도외시, 성적에

의한 인간 평가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여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을 소외시킨 교육 현

실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학습부진아에게나 같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간디학교가 부적응아 중심의 학교는 아니며, 오히려 탁월성과 봉사를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즉 몸과 마음과 지성을 골고루 발달시켜 자아를 완성

하고(자아실현) 나아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곳이다. 따라서 인문계 이상의 높은 수준의 지식수업이 행해지고, 감성을 풍

부하게 하는 교과들, 가치관 교육, 자립능력을 길러 주는 노작교육 등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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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고 있다.

1)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주입식 교육과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동안 이러한 교육이 국민의 계몽에 기여

한 공로가 큰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 들어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날로 심각한 양상의 학원폭력의 문제,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들러리 인생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교육상황, 시대에 뒤떨어진

일률적 주입식 형태의 교육, 공교육에 대한 거부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조기

유학 붐의 문제,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 등은 이제 곧바로 이러한 문제

점들을 극복한 새로운 교육, 즉 대안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등장할 것을 강력

히 요구한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식이 확대되던

1997년 3월에 간디학교가 건설되었다. 간디학교는 비인가로 출발하였으나,

곧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었다.

간디학교의 교육이념은 사랑과 자발성의 두 원칙으로 표현되며, 사랑의

원칙이란 교육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고, 가르치

는 이와 배우는 이 사이에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의 행복과 기쁨을 비는 순수한 기도와 축복,

그리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자발성의 원칙이란 모든 가르침과 배움은 자발성을 가질 때만 그 가치가

있다는 원칙이다. 강제적으로나 타의에 의해 마지못해 이루어지는 가르침이

나 배움은 결코 기쁨을 낳지 못하며 오히려 불행과 고통을 초래한다고 본다.

순수한 자발성은 진정한 자아의 표현이며 곧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의미한

다. 사랑과 자발성은 서로 의존적이다. 사랑에 기초한 교육은 결코 강요되거

나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발성을 전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발

성에 기초한 교육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배움과 가르침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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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자발성 위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참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의 대형화되어 있는 학교를 탈피하여 작은 학교를 지

향하고 스승과 제자가 가족적인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

며, 둘째, 지성, 감성과 인격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교과와 교

육 과정을 운영하며, 셋째, 학생들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를 스

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를 편성하며 이것을 통해 인생에서 실제로 사용

될 수 있는 지식습득과 인격을 키우고 자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우

며, 넷째, 학생들의 집중력과 흥미를 위해 여러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

록 자율권을 주고, 다섯째, 학생의 능력을 고려하여 그 수준에 맞는 여러 단

계의 학습을 지도하며, 여섯째, 학생회 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

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클럽 활동은 동아리 방식으로 운영하여 성숙된

인간관계와 자기 계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일곱째, 기숙사 생활에서의 다양

한 인간관계를 통해 우정과 사랑의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적극 지원하며,

여덟째, 식구 총회를 열어 학교생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문제점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며 학교 행사에 자

발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 실천적인 능력 및 창의적인 능력

을 기르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

신의 진정한 탁월성을 발휘하도록 도우며 교사들이 이를 지원하도록 교사

교육도 이루어지도록 한다.

간디학교의 교육목표는 전인적인 인간, 공동체적 인간, 자연과 조화된 인

간 육성을 기르고자 한다. 전인적인 인간이란 인간으로서의 탁월성을 의미

한다. 즉 그것은 한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지식·정서·인격에 있어서의 최

선의 자아실현의 상태를 의미하며, 공동체적 인간이란 역사와 사회 속에서

의 책임성을 의미한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다른 개인들

과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

칙들을 만들며 그것에 따라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자연과

조화된 인간이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그 자각을 삶 속에 구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보호나 환경 보존의 차원을 넘

어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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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련법규(인가, 학력인정)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

61조와, 동법 시행령 제 105조에 근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서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관한 것으로, ①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

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1항·제24조 제1항·제26조 제1항·제29

조 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

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고시하고 있다. 또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공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서는 학교운영의 특례에 관한 것으로서,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자율학

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지

정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 중학교

4. 특성화 고등학교

5. 기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④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⑤자율학교는 3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⑥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공표하고 있다.

간디학교는 정규학교로 인가된 인가형 학교이다. 인가형 학교는 1998년 3

월에 간디학교를 포함하여 여섯 학교가 개교했고(충북 청원의 양업고,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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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영산성지고, 전남 담양의 한빛고, 경북 경주 화랑고, 경남 산청의 간

디학교, 경남 합천의 원경고), 1999년 3월에는 다섯 개의 학교(전남광주의 동

명고, 경기 화성의 두레자연고, 전북완주의 세인고, 전북 무주의 푸른꿈고,

홍성의 풀무고)들이 추가로 개교하였다. 간디학교와 같은 인가형 학교는 일

반학교와 동일한 법적 지위 및 책무성을 지니지만 학교의 규모 면에서는 확

연하게 구별된다. 또한 간디학교는 학력인정 대안학교이다.

3) 교육과정 및 내용

우선 1999년 상반기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 개교한 학교들 가운데

대안교육을 지향하는 10개 고등학교들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살펴

보고자 한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일

반계 고등학교 유형을 따르면서도 보통 교과가 약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절

반 가까이는 특성화 교과로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의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볼 수 있는 국민공통기본교과와 일반 선택—심

화선택 교과(또는 실업계의 보통 교과—전문교과)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는

현행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이라는 시각으로 이

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정유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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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 교육과정 이수단위 비교(1998/ 1999년)

공통필수 과정필수 과정선택 특성화교과 특별·단체활동 계

간디
70

70

58

68

4 60

54(22)

12

12

204

204

성지
70

74

36

50이하

82(40)

84(40이하)

16

16

204

204-228

양업
70

70

40

40

78(12)

80(24)

16

18

204

208

원경
74

72

72

52

8 34(4)

64

16

16

204

204

화랑
70

70

50

52

4

4

64

62

16

16

204

204

한빛
70

70

74

80

42(30)

36

18

18(12)* 204

푸른꿈
70 44 2 72(12) 16 204

세인
64 50 82 12 208

두레
70 24 94(24) 16 204

동명
70 36 82(40) 16 204

* 한빛고의 특별활동 가운데 12단위는 계발활동으로서 특성화교과격임.

** ( ) 안의 숫자는 선택과목임.

*** 1999년에 개교한 푸른꿈고교 이하의 학교들은 공통필수와 과정필수가 각각 제7

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과, 일반선택교과의 형식을 따르고 있음.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통교과의 편성은 현행 제6차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

르고 있고, 특성화 교과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과목(또는 전문 교과)

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단위 수 비중은 낮다) 전체적으로는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절충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로 제7차 교육과정 편제표에

제시된 심화선택 과목(또는 전문 교과) 단위 수에 비해서는 특성화 교과의

비중이 작고, 반대로 보통 교과의 비중은 크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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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교들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수단위인 204단

위를 기본 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다. 비중은 다소 낮지만 간디, 양업, 푸른꿈,

두레, 동명고등학교 역시 특성화 교과에서 학생들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편성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지향하

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성화고등학교 중 사례연구로 살펴본 간디학교의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교육목적(교육법 제104조) 및 교육목표(교육법 제105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편성 고시한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92. 10. 30)을 기본근거로 하고 있다.

간디학교는 특성화학교로서 지성, 감성과 인격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교과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인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이

교육과정의 교과는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

개 가르치는 과목들인 언어(국어, 영어), 국사, 정치경제, 공통과학, 수학 등을

다루는 지식교과, 인간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과들이 편성·운영된다. 여기에는 보통 학교에서 다루는 음악, 미술을 비

롯하여 우리 가락 우리 춤, 표현예술, 디자인 공예 등이 포함되는 감성교과,

인간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를

편성·운영한다. 여기에는 음식 만들기, 텃밭 가꾸기, 집짓기, 옷 만들기 등

의 교과가 포함된다. 이것을 통해 인생에서 여러 모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쓸모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인격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자립교과가 그것이다.

또한 간디학교는 자립기초 및 자립심화교과 등 일부과목에서는 대학에서

처럼 학생이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개설되는 여러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는 자율권을 주는 개별화된 학습, 학생의 능력을 고려하여 그 수준에 맞는

여러 단계의 학습지도를 하는 단계별 학습 등의 특성을 갖는다.

9) 제7차 교육과정은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를 각각 82단위 이상씩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민공통기본 교과와 일반 선택 과목을 합하여 80단위 이상, 심화 선택 과목은

112 단위 이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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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과에 관한 편성방침을 살펴보면, 각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되

는 학습지도가 되어야 하고, 각 교과 담당교사는 학년초에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고 시행한다. 공휴일, 학교행사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에 대한 것은 실제 시수를 파악하여 수업 결손이 있는 과목 시수를

보충 조정하고, 공휴일로 인한 요일별, 과목별 수업 결손 시수를 파악하여

학교 행사일 결정에 참고하며, 교과 담당 교사는 '교육목표-내용-방법-평가'의

일관성 있는 교수-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계획안을 작성하여 수

업에 임하며, 교수-학습안은 월 초 1회 결재를 받는다. 또한 학습지도 방법은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진리를 탐구해나가는 토론식,

발표식 수업을 하며,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단계별 수업을 한다. 단

계별 수업은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심화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부

진아에게는 기초적인 학습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또는 학업 성취

수준별 이동수업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실험 실습이 포함된 교과는 학년초에

실험 실습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실험 실습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

고, 경상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적용가능 한 교과에 가능한 반영하도록 한다.

교과용 도서가 개발되지 않은 교과목의 교재는, 관련법규에 따라 교과목의

목표 및 학생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특별활동은 학급활동, 클럽활동, 학교활동의 3개 영역으로 편성·운영하는

데, 먼저 학급활동(학급회의)을 통하여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을 기르며, 클럽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취미와 특기를 계발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한다. 클럽활동은 학생들의 관심 분야별로 3인 이상이

모여 클럽 개설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승인 여부는 교직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한다. 각각의 클럽에는 담당 교사를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클럽활동에

특별사를 둘 수 있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을 통하여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점을 대화와 토론으로 조정·해결하거나 각종 다른 의견

을 수렴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또한 학

교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함으로서 실천적인 능

력과 창의적인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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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교육과 관련된 특성화교과 현황

간디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활동으로 나누어지고, 교과는 공통필수

과목과 선택과목, 그리고 특성화 과목으로 나누어지며, 특별활동은 학급활동,

클럽활동, 학교활동의 3개 영역으로 편성된다. 3년간 총 이수해야할 단위는

204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공통필수과목은 윤리,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공통과학, 공통사회, 국사, 음악, 미술, 체육이고, 선택과목은 작문, 문학, 한

문, 수학1, 영어1, 영어2, 화학, 정치, 경제, 공업이다. 특성화 과목은 자립교

육 기초과목(텃밭 가꾸기, 옷 만들기, 집짓기, 음식 만들기 중 선택), 자립교

육 심화과목(생명농업, 생태건축, 편집출판, 정보와 매체 중 선택), 우리가락

우리 춤, 표현예술, 디자인 공예로 한다. 특별활동 3개 영역(12단위) 중 학급

활동과 클럽활동(12단위)은 매학기 2단위씩 운영하고, 학교활동 시간은 별도

로 확보하여 운영된다.

직업과 관련된 특성화 교과의 편성은 말 그대로 학교 마다의 특성을 반영

하여 매우 다양하게 되어 있다. 이수단위가 최저 36단위에서 94단위까지 분

포되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개인별 선택도 전혀 없는 곳부터 40단위까지

가능하도록 한 곳이 있다. 과목의 구성은 더 다양하다. 다만 노작(동)이나 텃

밭가꾸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고, 마음의 수양을 위한 과목(마

음일기(공부), 3분묵상 등)도 여러 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또 부적응 학생들

이 다수를 이루는 성지고, 원경고, 화랑고, 양업고는 산악등반이 필수로 편성

되어 있고, 간디고나 푸른꿈고, 한빛고 등도 다른 이름(통합기행, 자연 체험

등)으로 산악등반을 실시하고 있다(정유성, 1999).

그밖에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주지과목보다는 인간관계나 심성을 연마하기

위한 과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예체능이나 공예와 같이 체험이나 직접

활동을 위주로 하는 과목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 학교에

서는 교과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 —예컨대, 요가, 마음공부, 종이 접기,

산악등반, 텃밭 가꾸기, 생태건축 등— 들이 정규 과목으로 편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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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 직업과 관련된 특성화교과

구
분

과목
본교
선택단
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1학
기

2학기 1학
기

2학
기

1학
기

2학
기

특
성
화
교
과

필
수
과
목

명작감상 8 2 2 2 2

삶과철학 2 1 1

자립기초 8 2 2 2 2

진로와직업 2 1 1

생태와환경 4 2 2

생태실천 2 1 1
이동수업 4 1 1 1 1

산악등반 2 2
소계 32 7 7 4 4 5 5
건축
농업
축산

8
8
8
택4단위 4 4 현장/위

탁교육

선
택
과
목

문예창작
사진
표현예술
연극
우리춤

2
2
2
2
2

택2단위 2 2

전문인
초빙
수업
가능

대중문화
임화개론
다중매체
컴퓨터실습

2
2
2
2

택2단위 2

소묘
소조
판화
만화
도자기
회화
디자인

2
2
2
2
2
2
2

택2단위 2 2

전문인
초빙
수업
가능

합창
악기연주
작곡
풍물

4
4
4
4

택4단위 2 2

전문인
초빙
수업
가능

소계 22 2 4 4 4 4 4
특성화교과합계 54 11 11 8 8 8 8
이수단위총계 204 34 34 34 34 34 34

평가의 목적은 학생이 앞으로 행복하고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준비

시키기 위한 지도의 한 방식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전인적 평가란 학습에 있어서의 성취뿐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인격 성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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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관해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학생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

는 기회를 갖게 되고 스스로 행복한 인격을 갖추기 위한 좋은 자료를 얻게

되며 교사는 평가 작업을 통해 학생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와 교감을 갖

도록 한다. 평가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고려하여 교과학습 발달과 출

결, 정서평가, 인간관계 행동발달, 특별활동, 교내 외 봉사활동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너무 많은 수의 학생이 있을 시에는 편의상 어쩔 수 없이 1학기 두 번 정

도의 필기시험에 의해 학습성취도를 평가하게 되지만 이 방법은 가장 우둔

한 평가방식으로 본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의 "일회성 필기시험"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면 학생들은 평소에는 공부하지 않다가 시험이 닥치면

암기위주로 많은 양의 지식을 공부하게 되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거의 다 잊

어버리는 악습을 갖게 된다. 사실상 진정한 지식에서의 성취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강한 학습의욕인데 필기시험 위주의 평가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스스로 꾸준히 공부해가기 보다는 대개 시험이란 일종의 강제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해 위주보다는 암기위주로 공부하는 나쁜 버릇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다면 교사는 첫째, 필기시험보다는 보

고서 제출, 발표, 구술시험 등을 통해 평소에 보고서를 쓰게 하거나 발표하

게 하고 과제를 통해 스스로 공부에 의욕을 갖고 탐구해 나가는 습관을 기

르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과목에 따라 필기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1학기에

두 번 정도 칠 것이 아니라 1주일에 한 번이나 수시로 학생들이 자신이 공

부한 것을 늘 점검해보는 계기를 갖고 부담 없이 받아들이도록, 즉 평가라는

차원보다는 학습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시행되도록 한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

서는 "중간고사"란 "학기 중간까지 시행된 모든 평가의 합"을 의미하고 "기말

평가"란 "학기말까지 시행된 여러 종류의 모든 평가의 총합"을 의미한다. 특

히 간디학교와 같이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는 필기시험보다는 평소의 발표,

수업 참여도, 실험, 실기, 구술시험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암기력

테스트가 아닌 보다 깊은 각도에서 학습능력을 성장시키도록 도와주는데 평

가가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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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에 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사는 자신의 과목 성격에 맞는 평가

방법을 만들어 사용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도록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내부용 평가는 실제로 매 학기 동안 이루어진 모든 평가의 총합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기술형식의 평가가 많으며, 학생들을 비교하여 석차를 매기

지 않는다. 다만 현재 내신성적제도 하에서 보고를 위해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에 관한 한 "계량화할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각 과목 100점 만점

으로 하되, 그 평가의 성취도는 다음의 환산표에 의거하여 수, 우, 미, 양, 가

로 평정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기별로 기록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보고

와 내신성적 산출은 인성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는 특성화 학교에는 맞지 않

는 제도이다. 따라서 각 대학이 특성화학교 출신에 대해서는 내신성적이 아

닌 실제적인 학교의 내부용 평가를 받아들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 학년에

20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을 가지고 석차를 매기고 일회성 필기시험을 신봉

하여 평가하면서 필기위주의 시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특성화학교의 장점과

특성을 말살하여 결국 그 의미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특히

내신성적의 문제는 특성화학교의 존립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교육

부에서는 하루 바삐 이 문제를 검토하여 내신성적이나 일회성 필기시험제도

에 의한 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

록 제도를 보완해 주어야 한다.

행동발달 상황 평가는 정의적 특성의 평가를 중심으로 행동발달과정과 그

발달의 계속성을 중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적

으로 누가 기록하며, 학급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가 누가 기록한 내용에 의

거 문장으로 기술한다. 특별활동 평가는 자발적인 참여 태도와 성취, 영역별

로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평가한다.

클럽활동평가는 성취 동기, 참여도, 협동성, 소질 등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하지만, 클럽 성격에 맞게 신축성 있게 평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평가는 편성·운영한 교육과정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매년 2

회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여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

성 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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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 특색

간디학교의 수업은 장소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학교의 교실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 자체가 학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한 학기에 두어 번

이동수업 기간을 마련하였다. 학생들이 공부에 도움이 될 좋은 곳을 찾아가

서 과목별로 현장학습을 하는 이동수업을 한다. 또한 기숙학교인 특징을 살

려 한두 달에 4~5일쯤 가정학습의 기간을 둔다. 이때 집에서 공부하기 좋은

과제를 가지고 가서 학부모와 함께 공부하는 기간이다.

감성 교육 및 의식주 교육에 힘쓰고 있는 간디학교에서는 감성 교육으로

미술, 음악, 풍물 등을 교육하고 있고, 의식주 교육으로 음식 만들기, 텃밭

가꾸기, 집짓기, 옷 만들기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즐기고 추구할 줄 알뿐만 아니라 자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간디학교에서는 일주일마다 교사와 학생이 모여 식구 총회를 개최한

다. 진행은 학생이 맡아서 하며 선생님도 학생과 같은 자격으로 참석해 민주

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법을 배우는 일종의 사회 공부이다. 이 총회는 교

사와 학생이 공동체 식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 학교 동아리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같은 관심을 갖은 사람들이 모아 동아리를 만들고, 학

교는 동아리의 성격과 활동 내용이 학교의 철학과 위배되지 않는 한 정식

동아리로 인정하고 있다. 학교는 최소 3명 이상의 학생이 모이면 동아리로

인정하고 지도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루 일과에 동아리 활동을 위한 시간을 배

려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주도하는 일반 학교의 동아리와는 일정 정도 차

별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두 개 이상의 동아리에 소속되어 활발

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에 등록된 동아리는 제빵반, 팝송반, 신문부, 풍물

반, 소식지 편집부, 나들이(여행)반, 연극부, 애니메이션 감상부, Rock group,

성악반, 미술반, isf(한국 기독학생 청소년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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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 교육시설

가.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요

1) 정의 및 배경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어떤 시설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평생교육법 상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

설을 말한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시설은 ① 사내대학형태 평

생교육시설, ②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③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④ 사업

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⑤ 시민사회 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⑥ 언론기관 부

설 평생교육시설, ⑦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⑧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이라 함은 학

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

법,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등에 의한 학원, 직업훈련원, 도서관, 박물관, 문

화원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협의적으로는 평생교육

법과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하

나, 광의적으로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교육부, 2000a).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은 <표 V-4>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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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4>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구분 유형 설치요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등록
(교육감 지정)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등록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부장관
인가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신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교육감 신고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인, 주무관청 등록한 회원
300인 이상의 시민단체

교육감 신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전문대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관할청 보고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문, 방송 등의 언론기관 교육감 신고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산업교육기관, 학교실습기관 교육감 신고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학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관련법령에
따름

자료 : 교육부 (2000a). p .189, 재구성.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을 박태준(2001)은 다시 학력인정여부에 따라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력미인정 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 바,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에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과, 사내대학, 그리고 원격대

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사내대학과 원격대학형

태 평생교육시설은 대학학력, 즉 고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기관이

며,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중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기

관이다(<표 V-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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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학력인정여부 시설유형 비고

학력인정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등수준학력
인정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사내대학 )

고등수준학력
인정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원격대학 )

고등수준학력
인정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자료 : 박태준(200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강화방안연구. 11쪽.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고등학

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청소년, 즉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부, 2000b). 다시 말하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학교 외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해 각급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보완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

에 학령기에 받지 못한 교육경험을 이후의 시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평생교육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학교형태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에 기초하여 설립·운영되는

평생교육 시설로서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산

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와 야간 특별학습, 각종 학교(중·고등학교 과정), 특

수학교가 있으며, 둘째, 고등교육법에 기초하여 설립·운영되는 방송통신대

학,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 각종 학교(대학 과정)가 있다. 그리고 셋째,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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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대상이 되는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

설들로 분류된다.

현재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

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판자촌 또는 공

장지대의 야학,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향토학교, 새마을 재건학교, 학력미

인정 사회교육시설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설을 모태로 하여 발전해

온 것이다.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1986년 새마을 직업학교,

성경구락부, 야학, 종교단체가 운영하던 일요학교, BBS직업학교, 청소년 선도

학교 등 250개 무인가 학교 중 18개 학교가 당시 문교부 지정 학력인정 사

회교육 시설로 지정을 받게 됨으로써 지금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

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은 학력 미인정 사회교육 시설

로서 미진학 근로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 보충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졸

업학력 인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검정고시

과목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청소년에게 계속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89년 2월에 당시 사회교육법을 개정하여 검정고시

를 거치지 않고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00a).

박태준 등(1999a)은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변천을 <표

V-6>와 같이 도표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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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6>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변천

연대
국가정책의
방향

사회교육시설의
발현형태

사회교육관련
운동

사회교육 목표

1950
새로운
국가건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문맹퇴치운동
국가건설을 위한 공민적
자질함양

1960 경제개발
재건학교
향토학교

재건국민운동
향토학교운동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1970 고도경제성장 노동야학
새마을운동
농민·노동자운
동

인력양성 및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1980
고도경제성장
복지사회추진

사회교육시설 민주화운동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1990
선진사회건설
경쟁력 강화
개인권 중시

사회교육시설 복지사회건설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자아실현

2000
지식기반사회
고도경쟁사회
복지사회구현

평생교육시설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자아실현, 창의력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자료 : 박태준 외 (1999a).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1년 3학기제 운영방안연구.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12쪽.

표에서와 같이 이런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역할 및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우선적 역할은 교육의 주된 대상

이 경쟁사회 속에서의 소외계층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보다는 사

회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을 존중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수요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

육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학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소외계

층은 일제침략과 전쟁,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유래된 사람들, 성차별로 인하

여 취학하지 못한 여성들, 일탈행동으로 학업이 늦어진 청소년, 출소자, 그리

고 수학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청소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규학교들이 가지는 학습자들의 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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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달리 평생교육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이런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박태준 외, 1999a).

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련 법규

앞서 정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존속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0조에 학교형태 평생교

육시설(학력인정, 학력미인정 기관 모두 포함)의 개념 및 설치자의 조건에 대

해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밝히

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설치계획서와 등

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거친 후 등록증을 해당지역 교육감

으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정식 인가된다. 이들은 학교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학력인정을 받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정규학교와 마찬가지로 신고제가 아

닌 등록제로 인가가 되나, 또 한편으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규학교가 아니

기 때문에 정규학교의 인가절차에 비해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리고 학교의 운영측면에 있어서도 정규학교와는 달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하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

육시설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1년 3학기제). 이 경우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어서

3년의 교육과정을 2년 만에 마칠 수 있다(교육부, 2000b).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 운영방안은 시간이 경과되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로 하여금 정

신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게끔 하고자 의도된 방안이다(박태준 외, 1999a).

그 외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업일수, 수업

시수, 교육과정,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교원자격·정원, 시설 및 설

비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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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의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그 본래 의미와 함께 특히 강조되어져

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학교교육의 각 단계에서 해당 학령인구의 취학

률이 상승하고, 이러한 상승이 윗 단계의 교육에까지 상승 이동하면서 확대

되는 고학력사회 로 변하고 있는 점과, 개인이 가지는 학력수준에 따라 사

회에서 가지게 되는 개인의 지위, 소득, 사회적 위신 등이 달라지는 학력주

의 사회 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

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의

미는 첫째, 학력을 인정하는 기관이라는 점, 둘째, 학습자의 개인적·환경적

배경특성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역할

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 셋째, 민중계몽과 성인문해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

육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넷째,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이라는 점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학력인정 기관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가지는 의미는 그 명칭에서 직접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학력인정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

력인정시설이 학력 미인정 시설과 구분되어 가지는 특징은 해당 교육 기관

에서 받은 교육결과 및 경험이 일반 정규학교들의 그것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며, 궁극적으로 제도권 교육과의 상호 연결성을 의식하고 있

음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학력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학력주의

(degreeocracy)란 학교교육의 수료증서인 학력(學歷)이 사회지위의 위계구조

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선별지표로서 기능함으로써 사회에서의

지위 결정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Collins/정우현 역, 1989).

즉, 각 개인의 학력은 교육경력의 다름 아니며, 사회의 제반 역할을 수행하

는 데 있어서 실력보다 교육의 이수정도 혹은 특정 학교의 성격에 따라 평

가되는 능력의 대리지표로서 개인의 태어난 가문이나 혈통에 따라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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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는 귀속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학력주의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사회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수직적 학력주의 와 수평적 학력주의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수직적

학력주의라는 것은 교육의 수직적 구조의 분화형태에 따라 사회적 보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졸보다는 고졸, 고졸보다는 대졸의 자

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크다는 것이다. 또한 수평적 학력주의란, 동일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였

거나, 학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학교의 사회계층화에 따라 사회적 보상체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바, 소위 2류나 3류의 학교보다 일류학교를 졸업한 개

인이 사회에서 유리한 지위에 편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강창동, 1993).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가지는 학력

인정이란 것은 제도권의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취득할 수 있

었던 교육수준을 제공함으로써 학력에 의한 수직적인 차별을 해소할 수 있

는 기능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이 확대되면서 학력의 중요한

준거로서 사회적 지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가지는 학력인정이라는 특징은 각 개

인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수평적인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들 학

교가 법적으로 정규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인 까닭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규학제가 아닌 정규학제를 보완해주는 방계학제

이기 때문에 학교의 계층상 상위의 계층에 포함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수평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문화적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적절하게 대처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분석

현재 우리나라에 존속하고 있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들의 운

영현황 및 교육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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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현직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서 얻은 내용과 관련 선행문헌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

어졌다.

설문지는 학교의 운영전반의 실태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지와 운영자, 교사,

그리고 학습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3종류

등 모두 4종류로 구성되었다. 설문 대상은 전국의 43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가운데 올해 신설·인가되어 표집시 설치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았던 3개 학교를 제외한 40개 평생교육시설을 삼았으며, 이들 학교에 설문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 및 회수하였다. 각 학교마다 실태조사지 1부, 운영자

용 설문지 1부, 교사용 설문지 5부, 그리고 학생용 설문지 10부가 발송되었

으며 회수결과, 19개 학교에서 설문지가 회수되어 47.5%의 회수율을 보였으

며,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학생용 설문지 1부를 제외한 모든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 학교운영현황

2001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에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총 43개교가 설치·인가되어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V-7> 참조).

- 112 -



<표 V-7>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현황

설치지역
학교수

(병설학교)(교)

1년 3학기제

실시학교(교)

학급수

(학급)
교원수 (명) 학생수 (명)

서울 10(4) 7 148 212 7,045

부산 7(1) 3 130 176 5,714

대구 3 1 43 80 1,886

인천 3(1) 1 49 67 1,910

광주 1 1 4 22 167

대전 1(1) 0 15 19 433

경기 6(1) 4 49 93 1,632

강원 3(1) 0 18 59 279

충남 1 0 2 3 15

전북 4(1) 2 34 83 1,458

전남 1(1) 1 19 24 701

경남 3 0 9 37 181

계 43(11) 20 520 875 21,421

* 학생수, 교원수, 그리고 학교신설 및 폐지 등의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위

의 자료는 2001년 4월 1일 현재기준으로 한 자료임.

<표 V-7>에 의하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43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

육시설 가운데에는 11개 학교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병설로 운

영하고 있으며, 모두 520개 학급이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평생교육시설에는 875명의 교원이 현재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총

21,42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원 1인당 학

생수가 24.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설치된 지역이 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공업단지가 많은 경기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교육기회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1년 3

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0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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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현황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한 40개 학교 가운데 응답한 학

교는 총 19개교였으며, 이들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학력인

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구체적인 학생현황은 <표 V-8>와 같다.

<표 V-8>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생현황

(단위 : 명(%))

연령별 직업별

성 별

계
남 자 여 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성인

직장근로자 94 273 227 129 723(7.8)

일용직 5 38 16 23 82(0.9)

가사전담

가정주부
. . 2,689 1,413 4,102(44.1)

기타 15 50 10 43 118(1.2)

계 114(1.2) 361(3.9) 2,942(31.6) 1,608(17.3) 5,025(54.0)

청소년

미진학자 4 1,265 4 1,941 3,214(34.5)

중퇴자 21 477 19 509 1,026(11.0)

출소자 6 16 · · 22(0.2)

기타 · 10 · 15 25(0.3)

계 31(0.3) 1,768(19.0) 23(0.2) 2,465(26.5) 4,287(46.0)

총 계 2,274(24.4) 7,038(75.6) 9,312(100.0)

<표 V-8>에 제시된 학생현황은 설문에 응답한 학교들의 자료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주된 학생계층은 직업별로는 가사전담 가정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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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4.1%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미진학자가

34.5%로서 그 다음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성인들이 54.0%로서 46.0%인

청소년보다 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학습자(75.6%)가 남성학습자(24.4%)보다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성인 남성 학습자는 5.1%

에 불과하였으며, 성인 여성 학습자는 48.9%, 남자 청소년 학생은 19.3%, 그

리고 여자 청소년 학습자가 26.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성인 여성학

습자의 비율이 두드러지는 사실은 많은 성인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과거

에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교육기회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2000년도 졸업생들의 진로를 조사한

결과,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가 전체의 42.0%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한 경

우가 34.3%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표 V-9> 참조).

<표 V-9>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졸업생 진로현황(2000년도)

(단위:명(%))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전체

상급학교 진학 451(63.3) 1,106(36.9) 1,557(42.0)

전업 160(8.4) 73(24.4) 233(6.3)

취업 30(4.3) 1,245(41.5) 1,275(34.3)

기타 71(10.0) 574(19.2) 645(17.4)

계 712(100.0) 2,998(100.0) 3,710(100.0)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과정의 경우는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가

451명으로 63.3%를 차지하여 취업한 경우 30명(4.3%)보다 더 많았으나, 고등

학교 과정에서는 반대로 취업한 졸업생 수가 1,245명(41.5%)으로서 상급학교

로 진학한 졸업생 수 1,106명(36.9%)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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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원현황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현황은 <표V-10>과 같다.

<표 V-10>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원수 비율 (%)

교 사 335(5)* 70.1

강 사 71 14.9

행정직원 50 10.4

봉사활동요원 22 4.6

계 478 100.0

* ( ) 중등교원자격증이나 실기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인원

<표 V-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규학교와는 달리 강사나 봉사활동

요원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현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규교원인 경우에도 중등교원 자격증이나 실기교사 자격증

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점은 학력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들의 분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직업기술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분야의 자격증

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자격증 소지자가 교원이라는 직업과 해당분야의

현업종사라는 진로를 선택에 있어서 교원이라는 직업이 처우나, 급여수준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의 질이 교

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의 교원들에 대한 처우와 급여 등의 조건 등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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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시설현황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교건물과 대지를 보유하

고 있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각 12개 학교씩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 가운데 11개 학교는 건물과 부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으나,

2개 학교는 각각 건물과 부지 가운데 하나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11> 참조).

건물과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학교들 가운데에는 건물과 부지를 모두 임

대하고 있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처럼 같은 학

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사정이 큰 편차를 보

이고 있다.

<표 V-1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교건물·부지보유현황

(단위 : 교(%))

보유학교 임대학교
기타

(부분임대)
계

건물 12(70.6) 4(23.5) 1(5.9) 17(100.0)

부지 12(70.6) 3(17.6) 2(11.8) 17(100.0)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원(財源)구성비를

보면 <표 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V-12>의 자료는 2000학년도 기준 학교재정의 내역에 대

하여 17개 학교가 응답한 수치를 모두 합산한 것인데, 전체 재정 가운데 학

생의 학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9.9%로 나타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보조금이 16.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재정상황이 그 학교에

등록하는 학생수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결국 평생교육시설의 재정의 안정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의 평생교육시설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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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학생

자원이 부족한 지방의 학교는 학교운영에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V-12>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재원구성(17개 학교종합)

금액 비율 (%)

국가보조금 1,152,969060 16.3

학생 학습비 5,662,344,700 79.9

찬조·기부금 151,000,000 2.1

기타 학교수입 122,234,577 1.7

계 7,088,548,337 100.0

<표 V-13>은 설문에 응답한 개별 학교들의 학습비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습비 비율이 90%이상 차지하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재원의 50%이상을 학생의 학습비로 충당하는 학교가

전체의 약 65%에 해당하는 11개 학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3>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재원중 학습비 비율

(단위 : 교)

학습비 비율 학교수 비율 (%)

90% ∼ 100% 3 17.6

70% ∼ 90% 미만 6 35.3

50% ∼ 70% 미만 2 11.8

30% ∼ 50% 미만 5 29.4

30% 미만 1 5.9

계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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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형 대안학교

가.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도시형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로서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면서, 사회적

형평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방향에서 도입되고 운영하고자 하며, 보다 구체적

으로는 대안교육의 기회가 학교나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교육적 관심과 보

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

리고 학습자인 학생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과 학습권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형 대안학교는 기존 학교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야하고, 기존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데에 주력한다. 이

는 비단 비용의 절감차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인적자원의 활용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의 정신

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대안교육에 대한 열성과 헌신의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원으로서는 물론 학교의 설립·운영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책

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두며, 이에는 상급학교 입시위주 교육

으로의 변질을 방지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대안학교에 관한

현황 파악 및 운영상의 애로점과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 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8개의 도

시형 대안학교들이다. 하자 작업장학교, 난나공연예술학교, 수서 디딤돌 학

교, 스스로넷 미디어학교, 도시속 작은 학교, 민들레 사랑방, 꿈꾸는 아이들

의 학교, 은평씨앗학교 등이 이들이다.

이들 중 난나공연예술학교(강북 청소년 수련관), 수서 디딤돌 학교(수서 청

소년 수련관), 스스로넷 미디어학교(청소년 정보문화 센터) 등은 서울시립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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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수련시설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학자 작업장학

교도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시설인 하자센터(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운영하

는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한편 민간 현장에서 운영되는 학교로는 도시 속 작은 학교(한국청소년재

단),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남부야학), 은평씨앗학교(은평지역 사회학교)등이

있다. 민들레 사랑방(서울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는 2002년 8월 현재 서울청

소년수련관 내로 공간을 얻어 들어간 민/관 협력의 사례로서, 공식적으로 민

간 현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울시대안교육센터는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형 대안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직업교육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조

사 대상으로 선정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이들 중 검정고시준비

에 교육과정이 맞추어져 있는 야학 중심의 대안학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하였다. 야학을 제외한 6곳의 현장 중 4곳, 하자작업장학교, 수서 디

딤돌 학교, 난나 공연 예술학교, 도시 속 작은 학교들을 방문하여 각 학교의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학교 현황과 운영의 애로점들에 관하여 논

의하였다.

나. 도시형 대안학교의 일반 현황

대안학교는 5·31 교육개혁이후 제도 교육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도 대안학교가 세워져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발

전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대안학교의 설립이 시도된다는 것은 대안

교육을 일반적인 교육방식의 하나로 자리 매김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며, 기

존 교육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형 대안학교를 크게 분류해보면 문화센터형 대안교육과 비인가 상설

학교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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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센터형

문화센터형 대안교육이란 정규학교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학교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검정고시 혹은 직업·전문분야 교육프로그램이나

대안문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가) 하자 작업장학교

문화센터의 형태로 운영되는 대안적 문화공간으로는 하자작업장학교가

대표적이다.

1999년 7월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직업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연세대

학교 청년문화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하자

센터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2000년 2월에는 인문학부과정인 하자 콜레지오를

열었고, 2001년에는 이 콜레지오를 작업장학교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서울시대안교육센터에서는 이 작업장학교를 도시형 대안학교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하자작업장학교는 2001년 9월 개교하였다(윤여각 외,

2002).

서울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10)가 지원하는 하자작업장학교는 지난 2년간

의 하자센터(청소년직업체험센터) 경험을 토대로 2001년 9월에 개교하였다.

하자작업장학교는 10대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자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와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교실 공간

에 갇힌 학습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학습공간을 스스로 찾아내어 네트워크

시키는 주체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즉 학생 자신이 중

심이 되는 적극적인 학습을 경험하게 한다. 이를 위해 조언하는 사람을 하자

작업장하교에서는 판돌 이라 부른다.

8)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는 탈학교 10대들이 자신의 배

울 권리를 보장받으며, 그들의 삶의 자리인 도시 속에서 전 사회를 교육 자원 삼

아 "일과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새로운 배움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있다. <서울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는 향후, 탈학교 10대를 위한

대안교육 정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대안교육 지역 거점(공간) 개발 및 지원, 전

사회의 교육 자원화·네트워크, 탈학교 10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시스템 마련 및

위탁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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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작업장학교에서는 구체적인 경험과 작업을 통해 배운다 (Learning by

Doing), '문제해결과 소통을 통해 배운다 (Learning by Problem Solving), 스

스로 업그레이드 하자 (Upgrade by Myself)를 학습원리로 실천하고 있다.

하자작업장학교에서는 작업장 전공 프로젝트와 인턴 프로젝트를 추진하

고 있다. 작업장 전공 프로젝트는 시각디자인, 대중음악, 영상디자인, 웹/정

보기획 중 하나를 전공으로 선택하여 심화과정을 수료하는 것이다(윤여각

외, 2002). 여기서 학생은 구체적인 작업과정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모든 과

정과 결과는 포트폴리오로 작성된다. 인턴 프로젝트는는 현장에서 직접 3개

월 또는 6개월 간의 인턴으로 지내면서 경력을 쌓는 것이다.

인턴쉽 과정은 대안교육에서의 배움이 일하는 것과 연결될 때만이 효과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탈학교 청소년이 적성과 흥미를 가진 분야의 기업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추진되었는데,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추진한 인턴쉽 현황으로는 삼보 컴퓨터 A/ S 교육센터; 티지원 과의 협력사

업이다. 이 인턴쉽 과정에 의해서 서울시 대안교육 현장 10대 7명이 3개월

간 교육 및 인턴쉽 과정을 이수하고 그 중 1명이 티지원에 입사하였다. 그러

나 하자센터 관계자의 면담과정에서 얼마 전 그 한 명이 회사를 그만 둔 것

이 밝혀졌다. 그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회사를 그만 둔 이유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데 학생들이 일이라는 부분을 통

하여 스스로 자기관리능력을 가지게 되고 사회에 적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간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프로그램일 수

있다. 그러나 인턴쉽에 참여했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만 한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계속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기업은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주저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과 관련하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

다.

하자작업장 학교는 인턴쉽 과정의 운영과 외부와의 연계작업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되는 것이 대중음악방, 시각방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한

다. 하자센터의 관계자와의 면담 자료에 의하면 하자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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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자작업장에서 운영되는 인턴쉽 과정에는 외부작업을 많이 하는데 한가지

예로 대중음악방이라 함은 자체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돈을 모아 소년원

이나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위문공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방에서는

명함만들기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판매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은 무대 설치와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상은씨의 콘서트

무대시설을 하는데 직접 아이들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서 어떤 일을 기획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획해 보는 작업을 하고 이 경우에 전문작업자

들 즉 교사는 아이들을 외부기업과 연계시키는 일도 담당합니다.

하자작업장학교 운영상의 특징은 담임제 지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담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개인들의 자기길 찾기를 지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강의교과개발도 진행한다. 우선, 학생의 자기길 찾기를 위해서는 그

룹별 토론학습 , 개인별 학습기획 , 긴 여행 프로젝트 등의 방법이 활용된

다. 그룹별 토론학습은 21세기 시민의 기본소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성

교육, 화법 수업, 전화받기, Thank you card 쓰기, 인터넷 예의, 말하기와 듣

기, 표정 관리, 화술 코스, 이력서 쓰기 등이 포함된다. 개인별 학습기획에서

는 학습계약서 쓰기, 자기학습기획서 쓰기, 보고서 쓰기 등 개인의 자발적인

학습기획을 지도하게 된다. 스스로 평생교육의 기획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육

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그리고 긴 여행 프로젝트는 여

행기획, 펀드레이징, 긴 여행의 체험, 그리고 보고와 기록까지 학생들이 그룹

혹은 개인으로 진행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국내외 대

안교육기관들과의 교환프로그램을 준비하게도 된다. 이 같은 방법에 더하여

담임교사는 개발 프로그램으로 '시민문화 프로젝트' , '문화지도 그리기 프로

젝트' , '온라인 문장사전 만들기' 등을 운영하게 된다.

하자작업장학교에서의 프로젝트 이수단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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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하자작업장학교의 프로젝트 이수단위표

구분 학점 비고

교양인 문학

과정

(총 52학점)

디스토리 프로젝트 Ⅰ :
기초 홈페이지 제작

4 첫 학기 필수

디스토리 프로젝트 Ⅱ :
기초 영상 제작

4 첫 학기 필수

담임 프로젝트 12 3학점×4학기, 학기부터 필수

외국어 16 3학점×4학기, 학기부터 필수

경영학 워크숍 3 필수

정보과학 포럼 3 필수

문화예술 워크숍 3 필수

대학연계 인문/ 사회과학

온라인 강좌
3 선택

전공과정

(총 48학점)

작업장 교양 선택 6 3학점×2과목

작업장 기초 6 3학점×2과목

작업장 전공 코스웍 18 3학점×6과목

작업장 전공 심화 코스웍 18 3학점×6과목

HR프로젝트 12 3학점×4학기

CA프로젝트 12 3학점×4학기

방학 프로젝트 18
2∼4주 이내 프로젝트 9학점
1개월 이상 프로젝트 18학점

인턴쉽 과정 36
3개월 프로젝트 18학점×2회
6개월 프로젝트 36학점

졸업 프로젝트 36
3개월 프로젝트 18학점×2회
6개월 프로젝트 36학점

자료 : 윤여각(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우선 인문·경영·정보 교양과정을 필수로 이

수하고 다음 단계에서 자신이 선택한 작업장 전공과정인 시각디자인, 영상디

자인, 대중음악/정보기획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턴쉽

프로젝트를 모두 이수하여 총 210 학점을 받는 경우에 졸업이 인정된다. 물

론 학력 비인가 학교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졸학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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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도 준비시키게 된다(서울시대안교육센터, 2001).

하자작업장학교에는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만 10-19세의 탈학교 10대로

서, 특히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 수업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

문인이 되기 위한 자기학습을 하고자 하는 10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하자작업장학교는 10대의 자율 11)에 근거하여 그들의 전문능력 개

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새롭다.

2) 수서 디딤돌 학교

수서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는 수서 디딤돌 학교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의 탈학교 청소년(16세~19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수서 디딤돌 학교

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대체로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으로, 한 부모 가정의

자녀가 많고,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서

울시대안교육센터, 2001).

수서디딤돌 학교는 삶과 일 속에서 배우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은 교양과

정, 일반교과 특성화교과 인턴쉽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체제(2년 6학기제)의 준비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정고시 교과목과 전체 교과과정과의 조화, 특성화 교육의 강화, 지역내 실

업고와 수련관의 연계, 컴퓨터 관련기업과 연계한 인턴쉽 과정을 마련하기

11) 다음의 하자 일곱 가지 약속을 보면, 하자작업장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성에

근거한 학생문화를 매우 중시함을 읽을 수가 있다.

1.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도 할거다.

2. 나이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안 한다.

3. 어떤 종류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을 거다.

4. 내 뒤치닥거리는 내가 할거다/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5. 정보 때문에 치사해지지 않을 거다/정보와 자원은 공유한다.

6. 입장 바꿔 생각할 거다/배려와 친절

7. 약속은 지킬 거다 / 못지킬 약속은 안 할 거다

(http :/ / school.haj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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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애쓰고 있다.

수서 디딤돌 학교의 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대부

분이라고 교사들은 말하였다.

우리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사

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온 학생은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 탈학교 청소년 문제가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찾아오는 경로에 대해서는 친구소개, 동사무소 또는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 학교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2001년도에 서울의 강남공고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 학교를 중

단한 학생들은 받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작년 한해의 이벤트성으

로 그쳤을 뿐 계속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에 관하여 수서 디딤돌 학교의 A

교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문을 학교로 보내서 학교로부터 탈락생을 받고자 시도하였습니다. 하지

만 일선 학교 교사들은 상당히 차가운 반응을 보였고, 제대로 호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 교사들의 의견은 이렇게 대안학교와의 연계 구축이 어려운 이유

가 학교에서 탈락생이 생길 경우 그것을 학교 입장에서 수치로 생각하고 공

개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고 서울시로부터 연간 약

4500만원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데 실상 이 재원은 거의 인건비로 충

당되고 있는 실정이며, 학기 당 5만원 정도의 학습비도 제대로 수거되지 못

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교통비도

없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교사들은 말하였다.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일반교과, 특성화교과 인턴쉽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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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체제인 2년 6학기제의 준비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서디딤돌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검정고시 수업, 상

담 프로그램, 체육 활동, 여가 활동, 특기 활동 및 MT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학교는 검정고시 교과목과 전체 교과과정과의 조화, 특성화 교육의

강화, 지역내 실업고와 수련관의 연계, 컴퓨터 관련기업과 연계한 인턴쉽 과

정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다음의 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Ⅴ-15> 수서디딤돌 학교의 교육과정

구분 교육내용 비고

교양과정
여행과 등산, 스포츠 마사지, 검도, 수영, 헬스, 댄

스, 피아노, 드럼, 음악, 줄넘기

일반교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사, 윤리, 사회, 일본어,

체육실기

검정고시

실시

특성화교과

논리와 비판적 사고, 수용과 표현(논술), 문화비평

(영화비평, 만화비평 등)

자기표현훈련, 집단상담 및 자기 길 찾기 지도,

연극과 치료, 음악과 치료, 미술과 치료, 인간관계와

리더쉽 트레이닝

인간의 이해 및 인물탐방, 카운슬러가 되는 길

일과 사회, 일의 세계(탐방학습, 보고서 작성), 웹

그래픽, 플래쉬, 졸업프로젝트

학급/소모임 활동, 인간과 자연

인턴쉽 과정 4~6학기생 또는 검정고시합격자 해당

자료 : 2002년 대안교육 현장운영 프로그램.

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기 길 찾기라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대안

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진로 상담과 관련 된 과정으로 청소년들에게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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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놀이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관심사를 찾

아가는 방법중의 한가지로 다양한 게임이나 대화를 통한 방식을 통해서 아

이들과 교사가 가까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관심사를 찾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는 수업이다. 이 학교는 자기 길 찾기 교사로 사회복지 전공자 교사를 초

빙해서 자기 길 찾기 수업을 운영했었다고 하였다.

자기 길 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약 20명 정도였으나 현재 그 길

을 찾은 아이들은 약 4명 정도라고 교사들은 말하였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적용시켰을 때 아이들은 대체로 무기력

한 상태에 있었으나 가시화된 아이들은 마술에 흥미를 갖게된 아이, 뮤지

션을 꿈꾸게 된 아이, 의상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아이 등 4명이었습니

다. 이러한 아이들은 자기길 찾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위에 자신

이 좋아하는 길의 방향을 조금씩 찾게 되는데, 그 기간은 대략 6개월 걸린

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길 찾기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아

이들은 인턴쉽 과정을 통해 일을 시작하는데 현재 공식화된 루트는 없습니

다. 또한 아직은 시행 단계에 있으므로 케이스별로 가시화된 결과물은 없

습니다.

3) 난나공연예술학교12)

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 대안학교로는 강북 청소년 수련관에

위치한 난나공연예술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공연예술에 관심이 있는 탈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난나공연예술학교는 2001년 9월~1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대안학교 시범

운영에 참가하였으며 총 9명의 학생 중 6명이 수료하였다(서울시대안교육센

터, 2001).

이 학교의 구성원들은 서울시대안교육센터와 네트워크되어있는 다른 도시

12) (재)대화문화아카데미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난나는 3년 과정

의 문화예술 분야 학교로, 공연예술기획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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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대안학교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이 학교가 공연·예술이

라는 부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곳을 찾아오는 학생들도 공

연·예술 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오게 되는데 이 학생들

중에는 탈학교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 학교를 다녀보고 학교를 자퇴하고 있

는 학생들도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하였다. 이 학교를 찾아오게 되는 경로

는 홈페이지, 신문 광고, 또는 서울시대안교육센터를 통해서 찾아오는 경우

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사실 상 정규학교와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이 학교의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반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적성, 관심과는 상관없이 소위 문제아라고 생각

되는 학생들은 무작위로 도시형 대안학교로 보내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특

수성이 강조되는 난나 공연·예술학교에서는 예술에 별 관심이 없는 아이

들은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러나 저희 학교가 공연·예술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만 선별하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특성의 난나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타 도시형 대안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중산층 이상의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고 부모의 관심이 남다른 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학습에는 부적응을 보이지만 예술

분야에는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찾는다는 것이다.

이 학교의 교육 목표는 연극과 무용 등 공연이라는 부분을 학생들 스스로

해 보면서 자기 정체성과 주체에 대해 인식하는 것,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생명 존재와의 평등하고 따뜻한 소통을 수용하는 것, 공동체

창조과정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삶의 방식과 태도를 모색

하여 자치 및 자활 훈련 등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난나학교는 전문적인 예술가를 만들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곳은

아니다. 이 학교는 탈학교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의 적응력 부족에 관

련되는 부분을 공연·예술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

복하고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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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공연예술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예술과정, 문화감수성 체험과정,

인문학 과정, 선택과정, 자치회의 및 자립활동으로 구성된 기본과정과 워크

숍 과정, 작품창작 과정, 공동체 체험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학교에서 초

점을 두고 계획하는 교육과제는 공연 예술교육을 통한 자기표현능력의 개발

이다. 또한 다른 문화공간(교회, 문화회관, 공연장 등)을 활용한 학습과 지속

적 교사교육 그리고 네트워크 학습망 구축과 활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보

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의 <표 Ⅴ-16>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Ⅴ-16> 난나 공연예술학교의 교육과정

구분 교육내용 비고

기본과정

예술과정 : 발성(소리)/마임(연기)/춤(신체의 움직임)

12주

문화감수성 체험과정 : 몸 수련(전통무예), 문화감수성

체험활동(나무조각, 인형만들기, 미술치유 등 선택교과)

인문학 과정 : 문화인류학, 글을 통한 삶읽기(문학), 미디

어 제작 활동

선택과정 : 생활체육 활동, 개별학습 활동

자치회의 및 자립활동

워크숍 과정 기본과정 및 공연예술 워크숍 8주

작품창작 과정 기본 과정 및 공동창작 활동 16주

공동체 체험과정

(여행 프로젝트)
기획-현지조사-역할분담-준비-실행-평가 2주

여름방학 2주

자료 : 2002년 대안교육 현장운영 프로그램.

이 학교는 정규과목이나 검정고시 과목은 교육과정 상에 있지 않았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하여 일선 담당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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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난나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전에 여름 시즌마다 일정

기간에만 운영했던 따로 또 학교 라는 일명 따또학교에서 실행했었던 프

로그램들을 기초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정고시나 다른 학습

프로그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따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는 병폐를 낳기도 하지만 우선은 문화예술에 관련한 프로그램

을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들은 연령이 어리기 때

문에 직업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뮤직 디렉터

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어떤

방향이 맞는지 교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학교의 정규교사는 3명이었고 강사체제로 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학교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난나학교의 강사들은

따로 또 같이모임의 회원들이었으므로 실비의 강사료를 받고 일하고 있으

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강사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문제하고 할 수 있

다. 또한 지속적인 전문화된 교사 교육의 필요성 및 실질적인 대안교육 네트

워크의 활성화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현재는 단기적으로 2002년 1년 동안 1년 과정의 공연예술 전문과정(뮤지컬

학교)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놀이로서의 교육을 강

조하되 개인별 학습 계획 구성 및 학습 카드 마련, 담당 교사/강사의 개별적

학습 기록, 학생 개별 지도과정에 대한 평가 기록, 학생 개인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

울시대안교육센터, 2001).

이 외에도 서울시 대안교육센터가 지원하는 도시형 대안학교는 스스로넷

미디어센터가 있다

스스로 넷 미디어 학교는 청소년 정보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미디

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탈학교 청소년(만13세~18세)을 대상으로 한다. 이 학

교는 미디어 안에서 새로운 나를 찾자 라는 교육목표아래 탈학교 청소년들

의 잠재된 미디어적 감수성을 발굴, 개발하여 미디어 분야로의 진로와 적성

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데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적응프로그램, 탐색프로그램, 집중미디어 매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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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강좌, 개인·단체작품 준비 및 작품 발표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디

어 감수성 중심의 특성화 학교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참

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 및 요구와 커리큘럼간의 괴리현상이 문제점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체제, 예산, 장비, 공간, 행정 등

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실용적 기능과 비

판적 식견의 양립을 꾀하는 미디어 교육, 그리고 고급 하드웨어 및 시스템을

갖춘 미디어 환경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Ⅴ-17> 스스로넷 미디어학교의 프로그램

교육과정 교육내용

영상·영화과정

-영상의이해, 연출, 영상표현의 방법, 기획,주성 큐시트작성, 디지털편
집기술, 영화언어의 이해, 시나리오, 콘티작성, 영화촬영기법, 동시녹
음,편집,조명의이해

-실습작품; 5컷영화/단편영화
인터넷

라디오과정

-라디오프로그램, 기획, 구성, 라디오진행, 녹음기술, 음향기초이론
-실습작품; 라디오프로그램 만들기, 웹쟈키되어보기

포토샵 -포토샵 등 그래픽 툴 사용의 기초

웹제작
-인터넷활용, 인터넷 예절, 홈페이지 제작
-실습작품; 홈페이지

플래시

애니메이션

-플래시사용
-단편플래시 애니메이션

신문활용과

기사작성

-신문의 이해, 신문제작과정, 사건기사 쓰기, 기회기사 쓰기, 인터뷰
기사쓰기

-실습작품; 사건기사, 기획기사, 인터뷰기사, 스스로넷 청소년기자활동

연극 -기초연기, 연극연출, 희곡, 대사

자료 : 스스로넷 미디어학교 내부자료(2001).

하자작업장학교처럼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

소년들의 대안문화 공간으로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위

탁·운영하는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가 있다. 미지는 청소년들만의

공간으로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만 허용되는 공간으로 자유롭고

자연스러우며 편안한 곳으로 청소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간마련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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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명동 유네스코회관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조적 상상력을 위한, 영상센터, 패션센터, 청소년 자치활

동 지원센터, 열린 사람들 센터, 청소년 인권센터, 국제교류센터, 공연무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종각, 2002).

또 다른 청소년 대안문화 공간으로는 서울YWCA가 2000년 7월에 개관한

<마루>를 들 수 있다. <마루>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함께 즐기

고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와 공연, 워크숍, 전문인과의 만남, 전문강

좌 등을 통해 놀이와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

히, 주중에는 학교 부적응 및 자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동호

회, 동아리 모임이 열리고 주말에는 저명인사와의 만남이나 분야별 전문프로

그램이 펼쳐진다. 장기적으로는 마임 배우기·연극 등 문화 워크숍, 대안교

육, 부모와 자녀의 공동체 교육, 동아리발표회와 동호인모임, 만화 전시회와

개그 경연대회 등의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공간으로는 광주지역의 맥

지청소년사회교육원을 들 수 있다. 1997년 창립된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은

물질중심의 사회가 파생한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의 연장에서 대

안적 청소년 문화 육성 프로그램과 제도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생들을 위해서는 영화창작 동아리(출아), 체

험·답사모임(여·우·꿈), 언론·잡지 동아리(원고지), 문학반(참문학)등을

운영 지원하고, 미디어 교육도 실시한다. 그리고 제도학교 부적응아를 위해

서는 도시형 대안학교로 도시속 참사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속 참

사람 학교는 제도학교 탈락생들을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자주적인 사람 ,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창의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 진정한 인성을 형성

하여 바른 일을 실행하는 사람 , 더불어 사는 협동과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 자연친화적 생태교

육, 고입·대입 검정고시 교육을 중시한다. 이같은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

정안에서는 디지털영상 교육(디지털 영상 이해, 영상구성 및 제작,영상 편집,

현장실습교육), 연기/드라마 교육(연기 기초, 발성기법 및 훈련, 무대연출 및

실습),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스포츠 댄스(신체 유연성 강화), 전통문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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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판소리, 전통악기 실습 및 이론, 사물놀이), 생활미술 교육(기초실기능력배

양, 채색을 이용한 다양한 실기, 기초이론), 생태현장교육 및 텃밭가꾸기, 심

성계발을 통한 인성교육(독서/명상, 초청강연), 교과학습을 통한 지적능력 함

양교육(검정고시 대비-고입,대입)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입학자격은 만 13세

이상으로 탈학교 중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다(http :/ / www .macji.or .kr/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디딤학교 , 부산 청소년인권평화센터의 프리스쿨

에서도 탈학교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 충족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목표

로 검정고시 교육과정과 자율적 문화교양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된 특성화교과 현황을 살펴보면, 교양과정(과정선택)은 마

음의 여유로움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는 과정이다. 여행과 등

산, 스포츠 마사지, 검도, 수영, 헬스, 댄스, 피아노, 드럼 등 수서청소년수련

관의 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다.

특성화 교과의 교과목 구성은 삶과 일속에서 배우고 각자가 이 사회의 주

인임을 깨닫고 실천해 가는 인간을 교육할 수 있는 과정들로 구성된다. 먼저

나름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과목들이 배치된다. 예컨대 자기표현훈련, 연극과 치료의

세계, 음악과 치료, 미술과 치료, 집단상담의 과목이다.

나아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과목들이 있다. 논리와

비판적 사고, 수용과 표현, 문화비평(영화비평 등), 역사의 이해, 인간과 자연,

인간의 이해 및 인물 탐방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출하고 싶은 각자의 일 분야에 대한 탐구과정과 실

무를 배우고, 앞으로 또는 현재 일하는 사람으로서 쌓아야 할 기본적인 소양

과 지식들을 배우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전에 필

요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교육하는 과목도 포함된다. 이러한 과목들에 해당하

는 것이 일과 사회(이론), 일의 세계(실제)(탐방학습과 보고서 작성), 웹그래

픽, 플래쉬, 졸업 프로젝트, 인턴쉽 과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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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인가 상설학교(민간현장)

비인가 상설학교란 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양·교과 교육과

정 및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정규학교형의 대안학교가

분명한 교육철학에 근거하여 독특한 교육과정을 형식화·제도화하고 있는

데 비해, 비인가 상설학교의 제도화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 또한 정규학교

형의 대안교육 기관이 보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비인가 상설학교에

서는 주로 탈학교생이나 문제행동아, 가출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이

나 공동체구성원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 유형에 포함

되는 대표적인 학교로는 도시속 작은 학교 , 들꽃피는 학교 (그룹홈학교),

변산공동체학교 (공통체마을학교) 등을 들 수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도시 속 작은 학교의 관계자와 면담 조사하였다.

가) 도시 속 작은 학교

도시 속 작은 학교는 비인가 상설학교의 성격을 갖는다. 비인가 상설학교

란 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양·교과 교육과정 및 적응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정규학교형의 대안학교가 분명한 교육철학에

근거하여 독특한 교육과정을 형식화·제도화하고 있는 데 비해, 비인가 상설

학교는 그다지 제도화되어있지 않다.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시 속 작은 학교는 중·고교 통합과정의

1년제 비기숙형 학교로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13~19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 속 작은 학교에 모이는 아이들은 상당히 다양한데 이 부분에 관하여

교사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특성에 관하여 대답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편입니다. 부적응의 형태가 무척 다양한데 학교에서 일반

적인 학습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기를 싫어하는 아이들, 친

13) 비인가 상설학교 범주에는 최근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종교계 학교도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전과목을 가

르치고 있는 기독교계 영어대안학교인 <로고스크리스챤아카데미>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http :/ / www .logos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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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과 놀기를 좋아해서 자주 학교를 결석해서 자퇴를 하게되는 아이들,

또는 학교 내에서의 교사와 친구들간의 갈등으로 결석을 하거나 사고를 치

는 경우의 아이들, 가정적인 문제, 부모들이 무관심해서 학교를 다니는지

조차 신경을 쓰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년 4학기제 학교로 2000년에 개소한 도시 속 작은 학교는 저소득층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과정과 특성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련관 시설인 수서 디딤돌학교와 유사하다(서울시 대안교육

센터, 2001).

이 학교의 경우 민간단체이므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은 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1~2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다. 이곳의 후원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소액 다수의 후원을 받고 있는

데 후원회는 약 500~6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 학교 관계자는 말했

다.

도시 속 작은 학교에서는 정식 입학 이전에 거쳐야 할 단계로 2~4주간의

입학준비 즉 탐색기간을 두고 있고,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학생의 수업 참

여, 개별 상담, 가정 방문, 학부모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과 서

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서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시행 방법과 내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학교

에서는 자기 관리 측면을 훈련시키기 위해 학기초부터 기본적인 예비기간을

통해 아이들의 전반적인 생활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 서로에게 수

호천사라는 명명으로 짝을 지워 줌으로써 서로 서로가 격려하고 이끌어 주

는 역할을 하도록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종합적인 연결망을 만들고 있다. 이

러한 것을 시행하면서 이 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도

시형 대안학교의 바람직한 형태는 기숙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학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수서디딤돌 학교의 교사들도 같은 바람을 가지

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 탐색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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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많은 대안학교들 역시 입학 초기에 네트워크

학교 안의 공개 수업 등을 통해 각 대안학교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

이 얻고 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 속 작은 학교의 경험은 학교에 대한 입학 초기의 지나친 기대의

무너짐으로 인한 수업 참여율 저조 현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입학 이후 가정 방문과 개별/집단 상담을 통해 청소년

들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개인 파일을 만드는 노하우 역시 다른 대안학교들

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점일 것이다.

학생들의 파일 관리란 학교에 일정 기간 나오지 않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따로 파일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데, 아이들 상황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매일 직접 전화를 걸어 체크해야 할 아이들

② 한 달에 한번 연락할 아이들

③ 일정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이들

④ 집안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아이들 등 네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서울시

대안교육센터, 2001).

이러한 관리체계는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곤란을 느끼는 다른 도시형

대안학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Ⅴ-18> 도시 속 작은 학교 교육과정

구분 교육내용 비고

공통교과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영어, 일어, 중국

어), 과학영역, 사회영역, 연극, 체육

감성교과 음악, 미술 공예, 전통놀이

인성교과 성교육, 집단상담 및 인성교육

자립교과 건축설계, 컴퓨터, 제과제빵 등

특별교과 팀프로젝트, 여행프로젝트, 특강

자료 : 2002년 대안교육 현장운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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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속 작은 학교의 일반 교육 과정은 대략 위에서 제시한 표와 같다. 기

본적으로 공통교과, 감성교과, 인성교과, 자립교과로 구분되며 주중에는 일반

교과 이외에 철학, 비디오로 보는 세상, 그림과 문화 등 교양교과를 가르친

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연극, 신문활동, 인형 만들기, 수화, 문화탐방 같은 동

아리 활동을 한다.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자발적·능동적

으로 교과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중심의 수업을 전개하며, 검

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시험 일정에 맞춰 별도의 지도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설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학교 중퇴생들의 학

습동기를 자극하기 위한 단기 교육과정으로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도 한다. 프리스쿨 프로그램이란 탈락생을 대상으로 기본과정 12주, 심화과

정 16주의 검정고시 과정과 자율적 교양교육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검

정고시 과정에서는 진학과 관련된 교과를 공부하지만, 교양교육과정에서는

역사기행, 기획배낭여행, 영화, 사진, 전문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한다.

프리스쿨에서는 기존의 제도교육의 딱딱한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및

벤처기업의 협조와 각계 전문인들이 강사로 참여해 팝송으로 영어배우기, 수

화로 노래 배우기, 진로 적성 파악, NGO방문(녹색연합), 직업현장체험((주)

드림스튜디오), 역사둘러 보기(겨레문화 답사연합, 고궁답사) 등을 진행한다.

또 전직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신나는 우리말과 글(국어), 앗! 놀라운 과학(과

학), 놀자, 재미난 수학 등도 진행되어 개방적 프로그램 속에서 스스로의 삶

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게된다. 이는 교육의 장소를 학교라는 특정한 울타리

안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곳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실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프리스쿨 프로그램이란

교육자, 장소, 내용에 있어서 열린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학

교의 경우 직업교육과정이 하자 작업장학교와 같이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지

만 우선 직업체험이나 진로 찾기에 관련된 수업이 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있

고 그것과 관련된 체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려고 하고 있

다

이 학교의 경우 인턴쉽은 대부분 후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촬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경우 웨딩 촬영 스튜디오를 후원자와

- 138 -



연결이 되어 그들에게 직업 배우면서 용돈 정도를 받고 기술을 익히는 경우

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학습자와 교사간의 어느 정도 인간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인턴쉽보다 수업에 충실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난곡청소년학교와 은평청소년교실에서는 중도 탈락생을 대상

으로 하는 검정고시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연극, 만화토론, 영화토론/철학소

모임, 요리, 탁구, 농장체험 등)이 운영되고 있다.

들꽃피는 학교는 일반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자퇴, 문제행동, 학교부

적응 등)의 교육을 위해 만든 대안학교로서 1998년 들꽃피는 마을 (어려운

가정사정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새로운 가정

을 만들어 사는 그룹홈 공동체)에서 설립했다. 설립배경에서도 확인되듯, 들

꽃피는 학교는 사회적 배려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

의 중점을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

는 데에 두고 있다.

들꽃피는 학교는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독특하다. 무학년·무학급제로 운

영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가정을 꾸리고 그 속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홈스쿨링을 지향한다. 따라서, 교실과 교육과정이 별도로 없다. 그리고, 들꽃

피는 마을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정규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통

적인 제도학교의 진학을 허용한다. 현재 들꽃피는 학교는 학교건물을 신축

준비중이며,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학력인정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인가 상설 대안학교이지만, 무형식에 가까운 학교유형으로는 변산공동

체학교를 들 수 있다. 이 학교가 여느 대안학교들과 다른 점 몇 가지를 들

어보면, 우선 지역 주민 아이들과 귀농한 공동체 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

영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일정한 수업료를 받고

후원금에 의지하는데 반해, 변산의 경우는 공동체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두레품으로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지역주민과 공

동체 주민들이 교사가 되고 자연과 일터가 교실이 되는 셈이다.

변산공동체 학교에서 중시하는 교육목표는 자연과의 조화와 공동체적 생

활양식의 체득이다. 따라서, 오전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철학, 자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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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인문학, 예술등을 가르치지만 오후에는 기초살림(씨뿌리고 기르는

일, 옷감에 천연물감들이기, 효소만들기, 나무로 책걸상과 가구 만들기, 산·

들·바다 생태 관찰하기 등)을 체험하게 된다. 이같은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

교형태가 곧 삶의 형태와 어우러져야 한다는 설립자의 교육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된다. 2001년 3월 현재 이 학교에는 중학교 과정 5명과 고등학교

과정 4명이 재학하고 있다.

변산공동체학교외에 경북 예천의 방하생활학교도 생산공동체에 기초한

공동체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97년부터 전일제 초중등 통합학교로 운

영되는 이 학교는 생산활동과 공부룰 병행하면서 삶과 공부의 일치됨을 지

향한다. 따라서, 오전 오후 4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 중 두시간 정도의 노동

을 반드시 포함하되, 학과수업에서는, 철학, 글쓰기, 문학, 사회, 수학, 역사,

국어, 명심보감, 과학 등의 교과목을 다루게 된다.

다. 도시형 대안학교의 사례 분석 요약 및 애로점

본 연구에서는 면담 조사에 응한 학교들에 관한 의견과 관련하여서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기술

하는 과정에서 면담조사에 응했던 학교들은 무작위로 A, B, C, D로 지칭하

기로 하겠다.

1) 학생들의 특성 및 학교 성격

서울시가 지원하는 도시형 대안학교들은 비록 정규 학력이 인정되지 않지

만 내부적으로 자체 내의 커리큘럼의 구성 및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 각각의 학교 구성원들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대부분 다음의

네 가지 종류로 분류 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공교육의 틀을 거부하는 아

이들, 둘째, 청소년기에 예민한 감성을 갖게되어 학교에 나가기 싫은 아이들,

셋째, 현재 일반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싶은 교과과정이나 수업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는 경우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학교를 나온 아이들,

넷째,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내용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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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위하여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찾는 아이들로 구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들은 각각이 고유의 전문화된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강북에 위치한 A 대안교육기관은 예술·공연에 관심

이 있는 탈학교 학생들이 주로 찾고 있으며, B 대안교육기관은 미디어에 관

심이 있는 탈학교 학생들이 찾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들은 서울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는 부족한 환경에 처해 있다. 몇 학교를 제외한 도시형 대안학교

에 투입되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인건비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학

생들의 후생 복지 등에 재정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와 네트워크가 되어있는 민간현장의 대안교육기관도

여전히 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양·교과 교육과정 및 적응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학교의 특징은 다른 어떤 대안교육기관 보다도 제도

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학교의 A 교사의 말에 의하면 학교의 재정

적인 특징은 지원이 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서울시의

지원은 1~2명 정도의 인건비 정도이다. 이곳의 후원모금의 특징은 후원자들

이 매우 다양하고 소액 다수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후원인은

500~600명 정도로 구성되어있고, 한 개인의 후원금이 50만원 이상인 것을 운

영비로 사용하지 않으며 그 이상의 후원금은 수업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

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안교육기관을 찾아오는 학생들의 경로는 면담 조사 결과,

기관마다 체계화된 학생 모집의 경로는 갖고 있기보다는 학생들 사이의 입

소문, 인터넷, 매스컴의 영향 등이라는 것이 대안교육기관 현직 교사들의 의

견이었다.

2) 교육과정운영

대안교육기관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그들의 교육과정을 나누어 구별하

는데, 그것은 검정고시 준비를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과 검정고시 자체를 교

육과정에 넣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8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 내의 도시형 대안학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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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지원, 민간현장을 포함하여)들 중 최소 3개 정도는 검정고시과정과는

무관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야학의 경우는 대부분 검정고시를 목

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였고 그 외의 서울시 지원 청소년 수련관에 속한 대

안교육기관들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A대안교육기관은 공연·예술 분야를 특성화 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면 B대안교육기관은 미디어 분야를 특성화 시켜 청소년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C대안교육기관은 인턴쉽

과정 운영, 학생들의 자기길 찾기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업을 통하여 자신

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

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안교육기관들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학습 프로

그램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자기 길 찾기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앞으로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

해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계획을 가져

야 하는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등을 알아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은 각각의 대안교육기

관 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D대안교육기관은 이 프로그램을

진로 상담과 관련 된 과정으로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그들이 원하고 하고 싶

은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놀이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

견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이 경우 자기 길 찾기 교사로 사회복지 전공자

를 초빙해서 수업을 운영하였으나 일선 교사들이 느끼는 점은 좀 더 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교사 또는 상담 전문가가 이 과정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학생들이 자기 길 찾기 과정들을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직업세계를 발견한 경우라도 실제 현장에서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계화된 연결 고리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C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 수련시설인 서울시 청소년 직업 체험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창업위주의 비즈니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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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교 교사의 말에 의하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교육이란 예를 들어 학생들이 스스로 인터넷 명함 만들기, 라디오

방송 스넥바 운영, 유리가게 등을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창업을 하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관리능력등 기본적인 태

도 및 소양을 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민간 현장의 D와 E대안교육기관의 경우는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게되는 절

차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정식 입학 이전에 거쳐

야 할 단계로 2~4주간의 입학 준비 및 탐색기간을 두고 있어서 이 기간에

학생, 학부모, 학교가 충분히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생관리의 측면에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기 관

리 측면에서 수호천사라는 연결망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학기초부터 예

비기간을 통해 아이들의 전반적인 생활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서로

짝을 지워주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탐색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아도 좋은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학교에 일정 기간 나오지 않거나 참여율

이 저조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따로 파일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학교 관

계자는 면담 조사에서 밝혔다. 또한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탐색

과정은 다른 대안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기 길 찾기 프로그램과 유사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의 인

턴쉽을 산업현장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산업체와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나 탈학교 청소년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직업인들

과 연계됨으로써 상당히 견고한 도제관계(apprenticeship)를 유지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 후원자들과 서로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촬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경우 웨딩

촬영 스튜디오를 후원자와 연결이 되어 그들에게 기술을 배우는 경우가 있

다. 이 경우는 학습자와 교사간의 인간적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업과 연계되는 인턴쉽과는 달리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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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 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단 강의 형식의 제도권 교육

방법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보인다는 것이 일선교사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일

방적으로 가르치는 학습 방법으로는 학습의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습자를 충분히 이해하는 교수자만이 학습의 실질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데, 소액 후원자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과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계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운영상의 애로점

가) 인턴쉽 과정 운영에 있어서 산업체와의 체계화된 연계 미흡

도시형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자기 길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이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

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자신의 직업 및 적성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업과 연결시켜 줄만한 체계화된 연계 체계는 상당히 미

흡했고 대부분의 경우 교사들의 개인적인 네트웤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그러나 D대안교육기관은 일반 대기업과 연계해서 인턴쉽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으나 지속적이고 효과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것의 주요한 이유로 학

교 관계자는 이러한 학생들이 기업에 갔을 경우 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도

할 만한 기업체의 멘토(mentor)가 현재는 부재한 실정이다 라고 하였다. 또

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환경적으로 이런 특성의 학생을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받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본다면 민간현장에서 운영하는 일종

의 후원회와의 연계를 통한 도제훈련 (apprenticeship)은 어쩌면 보다 바람직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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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

사 양성 프로그램의 부재

이 문제는 비단 대안교육기관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

재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과

관련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안학교에서 다루

어지는 상황은 일반학교와는 다른 특수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교육대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

각된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임에

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그들의 한결 같은 바

램은 자신이 현재 현장에서 부딪히며 겪고 있는 문제들을 상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교류 통로가 부족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본인들이 부족하다고 느끼

는 부분을 재교육 받을 수 있는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E 와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들은 대부분 사회복지학과 출신이었는

데 이들은 자신들이 교육학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며 이를 보

충할 수 있는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인턴쉽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업체 멘토(mentor)를 양성하기

위한 멘토 양성 프로그램 역시 병행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재정적으로 불충분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대안교육기관들 및 민간현장의 대안교육기관

들을 방문한 후 재정적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운영되는 기관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대안교육기

관의 경우는 서울시의 보조로는 그 기관에서 운영되는 인건비 정도만 충당

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나머지는 학생들에게서 보조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이들에게서 재정적인 지원을 기

대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많은 후원자들

이 대안교육기관들을 독려하고 있고 공연·예술을 표방한 한 대안교육기관

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비의 강사료를 받으며 일정 후원 모임의 인원들이 강

의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강사료의 현실화 등이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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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실적으로 학생

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국가에 의해서 지원되어

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달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야학14)

가. 야학의 변천

1904년 마산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야학은 1919년 3.1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민족정신을 교육하고 대변하는 터전이 되었다. 일제시대에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제한적이었다. 학교에

서 배우는 교육과정 또한 친일본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조선인

들은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못해 문맹률은 매우 높았으며, 사실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규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한 현실에서 글을 배운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한글을 익히

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모순된 현실을 일깨워주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기능을 수행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해방 후 5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에 의존한 원조경제는 우리경제를 기형적

으로 형성시켰다. 왜곡된 경제구조 속에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지원되는 원

조와 자금을 기업들에 불하하면서 산업화정책을 펴게 된다. 필요한 인력의

공급을 위해 저곡가(低穀價) 저임금(低賃金) 정책을 펴게 되는데 농민들은 농

지를 떠나 도시로 유입되고 산업예비군의 확대는 저임금을 낳게 되었다. 돈

이 없어 배우지 못해 설움을 받는다는 생각은 노동자들에게 내 자식만은 가

르쳐야겠다는 생각을 낳게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심화되었다.

본격적인 공업화를 시도하는 60년대에 정부는 절대적으로 교육에서 소외

된 도시의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5.16이후 재건학교라는 이름의 야학을 운

14) 야학 전국연합회 내부자료 발췌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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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 개별적인 현상들을 무마하려고 했다. 특히 65년 한일 협정이후 국민

계몽의 일환으로 야학이 성립되었는데 그 현실적인 목표는 검정고시였다. 학

력사회를 만듦으로써 사회적인 모순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성공에 이르게 된

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학은 단지 경제적 이유로 탈락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재건학교와 더불어 산업체 야

간학교는 가난한 농촌의 여학생들에게 돈도 벌고 공부도 계속할 수 있다는

꿈같은 곳이었지만 실상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하여 산업화를 이루려는 정

부와 기업간의 합작품이었다.

60년대 산업화 정책에 의한 사회 구조적 모순의 골이 깊어지면서 희생만

강요받던 노동자들에게 70년대 들어서 전태일의 분신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선성장(先成長) 후분배(後分配)의 기만 속에서 노동문제의 심

각성과, 노동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지식인들의 노동문

제에 대한 관심 등으로 당연히 70년대 야학도 변화하게 되었다. 검정고시

목표의 야학교육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유용성이 있을 것인지 회의를 갖게

되면서 검정고시를 위한 활동에서 노동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노동의식, 노동

운동 기초학보 그리고 노동운동가 양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교육하게 됐다.

한편으로는 생활적인 부분의 교육을 내세우는 생활 야학도 나타나게 되는

등 더욱 다양해지게 된다.

그러나 노동야학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감시의 대상이므로 지하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이는 생

활야학도 마찬가지인데 교육내용과 교육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고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등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80년 초에 개별야학이 가지는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전국야학연

합회를 조직하였지만 정부의 탄압을 받고 해산 당하게 되기도 했다.

그러다 80년대 말 동구의 변화는 우리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지방자

치제의 실행, 경실련, 환경연합 등의 시민단체의 성장이 그것이다. 냉전체제

에서 비롯된 대립과 투쟁 의식이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식 족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고, 이런 변화와 더불어 야학에도 커다란 변화

가 일었다. 야학을 찾는 노동자의 상대적 감소, 경제적 성장, 노동야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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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많은 야학들이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야학

연합회 사건이후 다시 비체계적으로 각자가 고립되어 이루어지던 개별야학

들이 88년 서울지역 야학체육대회를 계기로 야학협의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야학인 한마당을 개최했으며 해마다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지역적이거나 전국적인 야학 인들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90년대 들어 야학의 위상은 일대 전환점을 맞이했다. 주로 청소년층 위주

이던 학생들이 30대 후반부터 50대의 여성들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들은 거

의가 과거 70년대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자의반타의반 배움의

기회를 상실했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껏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저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게

한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다. 몇 년 전부터 그들이 지난날 배우지 못한 가슴

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기 위해 야학을 찾기 시작했고 그 수효나 열의가 갈

수록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야학이 사회경험이나 인생

연륜이 일천한 대학생 자원교사들로 운영된다는 현실 속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방향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예전부터 불안한 재정여건 짧은 야학교사의 수명, 비합리적인 야학운영,

비전문적인 교육, 비체계적인 교육과정, 대상자의 요구에 맞지 않은 교육, 교

육목표의 혼란 등으로 인해 야학은 문제점에 부딪혀 있다.

나. 현재 야학 운동의 실태

서울 지역의 경우 생활 야학을 중시하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야학은 2∼3과목 정도의 문화 교육 및 생활 교육들을 시행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일반 저소

득층 및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

진취적이며 사회의 당당한 시민들로 육성하겠다는 시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야학들이 속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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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들을 담으려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야학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야학들 외에도 진보적이거나 생활적인 교육 및 사업들을 추진하는 야학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검시 위주의 야학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에서는 크게 검시 위주의 야학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생활 위주의 교육들을 실현하고 있는 생활 야학들과 검시 위주의

교육을 배제하고 사회 변혁 위주의 생각을 가진 진보 야학들로 부산 지역의

야학들을 구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진보적 실천과 운동을 추구하는 야학들

의 생명이 검시나 생활 야학 등의 다른 성격에 야학보다 짧아 야학이 없어

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 모습은 부산 지역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으로 보이며, 이 속에서 검시 즉, 학생, 학강 분들의 학위 취득에 목적을 두

는 모습 이외에는 별 다른 방향성을 띄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속에서 무언가 유지를 하려고 하는 야학들의 모습도 바람직하지는 않

은 듯 하다. 대부분의 야학 인자들의 인식은 대안과 방향성보다는 현실에 안

주하며 교사들이 가지는 기본적 책임감과 성실함에 주안을 두고 있는 듯 하

다. 즉, 현재에 이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학생(학강)분들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고, 학생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야학 또한 유지가 가능할 거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보여진다. 이는 특별한 교육적 대안을 생각하기보

다는 현재에 충실한 교육만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야학에서 이루는 교육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지역의 경우엔 특별히 생활과 노동 야학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 현

재 광주 야학 협의회에 가입된 야학과 비 가입 야학들 모두 검시 야학의 모

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야학의 목적이 학생들의 학위 취득에 많은

부분을 인식하고 출발하였다고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도 교양 과목이나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과목들의 접목들을

꾸준히 시도하는 야학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약 7:3(검시 과목 : 생

활 교육)의 비율로 주로 수화 음악 이론 및 실습 등과 같은 교육들을 시도하

고 있다. 또한 이런 시도들을 통해 개별 야학들만의 특성화 유도의 움직임을

보여지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체 평가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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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은 3곳의 야학들이 존재하며, 각 개별 야학마다 공식적인 야학의 입장

들이 다르므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특징은 다른

광역시나 중소 도시와는 달리 그 규모나 적은 도시이므로 가능한 것 같다.

사실 각 야학들의 규정을 큰 틀의 범주에 논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그것은

부산과 같이 특별한 방향성이 논의되거나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구분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할 것 같다. 소양 야학, 신흥

야학, 예맥 야학으로 구성되어진 춘천 지역의 야학들은 소양 야학은 검시 위

주로 중·고등·대입반을 운영하는 야학이다. 신흥 야학은 주부층 및 노인

대상의 한글반과 초등과정 교육과 중·고등반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으며, 80

년도 후반과 90년도 중반까지 생활야학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한 야학이

다. 예맥 야학은 춘천의 다른 야학보다는 진보적인 모습으로 유일하게 강학

과 학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검시를 중요시하지 않고 생활 교육

이나 노동법 교육 등을 시행하던 야학이다. 틀로써 이렇게 구분을 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자들의 인식 변화로 인한 많은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

고, 개별 야학들간의 진보나 사업들보다는 정체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

는 실정들이다.

다음은 은평야학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야학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은평야학의 사례

1)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1980년에 세워진 은평야학은 바른 교육문화를 위한 실천을 통해 함께 사

는 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목표를 세우고 있다. 은평지역사회학교는

야학에서의 실천적 활동을 지역사회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1996년 10

월 은평야학에서 은평지역사회학교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으며, 기존 제도

권 교육의 보완이라는 야학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바른 문화를 교육

을 통해 정착시키며 아울러 지역 대중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

한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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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며 궁극적으로는 함께 사는 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혁

은평야학의 연혁을 1980년대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표 V-19> 와 같다.

<표 V-19> 은평야학의 연혁

시기 교육 활동

1980. 5.
15.

-이세령 교장선생님의 장소와 재정지원으로 장수대학이 원래 운영되고 있
던 은평 초등학교 내에 은평야간학교로 시작. 중학교 과정은 덕성여대 '젊
은 새 이웃'이라는 동아리가 맡고 다른 곳에서 야학을 하던 몇 명이 고등
과정을 맡게 됨.

1986. 7
-7기에 덕성여대 분들이 학교 근처로 옮긴 후 논의를 거쳐 중고등부 모두
하기로 결정.

1991.
-은평 초등학교가 급식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학교에서 공간의 반환 요구.
12기 2학기부터 단독적 공간필요성 인식. 5월부터 후원회(구교사, 동문)조
직, 호프 등 수익사업 및 후원금 등으로 자금 마련 시작.

1992. 10.
-2년정도 쓸 장소를 섭외하던 중 동화야학 소개로 동녘교회(응암오거리)로
옮김(13기).

1993. 8.
-93년 8월 졸업식 이후 3개월간 단기학교를 운영. 학기를 3월 시작, 2월 졸
업으로 전환.

1994. 9.
-녹번동 경동보일러 지하로 이주(보증금 1500, 월 20만원). 14기 이후부터
지역사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 속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방학

특강, 소모임(기타반, 미술반 등)활동 추진

1996. 8. -녹번동 서호당약국 3층으로 공간 이전

1996. 10. -공식명칭을 은평야학에서 은평지역사회로 개칭

1998. 10. -응암1동으로 이전

2001. -야학 학생 모집대상을 탈학교 청소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활로 모색

2001. 1.
30. -현 위치(녹본동)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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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및 내용

본 수업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사회, 교양과

정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활동으로 독서, 컴퓨터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수업시

간은 주 5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이루어진다.

규모 및 운영에 관하여 살펴보면, 교사인원은 13명, 운영공간은 25평 정도

이며, 학생수는 12명 내외이고, 한달 운영경비는 약 300만원정도 이다. 연간

운영비는 3,500만원으로 자체후원회에서 70만원, 정부지원은 500만원, 수익사

업으로 300만원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

5. 공부방15)

공부방은 1980년대의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집단 이주정책, 강제철거에 대한 반대투쟁이 도시빈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가

운데 시작되었다. 1983년 하월곡동 동월교회 산돌 공부방이 그 최초로 알려

져 있는데, 당시에는 재개발 현장이라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

들의 보호 차원에서 시작했으며, 따라서 상계동, 사당동, 신림동, 봉천동 등

이른바 산동네나 대단위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서 많은 공부방들이 개설되었

다.

개설 초기에는 특별한 교육방향을 설정하거나 체계적인 지도안도 없이 단

지 학교에서의 학습을 보충하거나 숙제 지도를 해주는 역할에 국한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나, 1989년 10월 서울지역 공부방 연합회를 결성하고 공

부방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요즘에는 제도교육의 틀을 벗어나

대안교육을 실현하려는 실험적 교육현장으로서의 역할에 그 의미를 더해가

고 있다. 대부분의 공부방은 운영비는 물론이고 자원교사 수급의 어려움과

교육공간의 협소, 교수 미비 등으로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운영주체들

의 순수한 열의와 희생과 봉사 그리고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부방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교사를

15) 공부방 연합회 내부자료 발췌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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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한다. 자원하는 신입교사는 4∼5주의 연수 후에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을

살려 수업을 배정 받게 된다. 공부방에 찾아오는 예비교사들은 도중에 포기

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학시절을 온전히 공부방에 투자하는 사람도 적지 않

다. 자원교사들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의 수업뿐만이 아니라 각종 회의, 행

사준비, 수익사업 등 공부방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여

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부방이 복지관이나 교회

등의 재정적 도움을 받더라도 독립된 교사회 조직을 갖고 있다.

공부방에서의 거의 공통된 생활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아이들의 학교

숙제를 지도하고 난 후에 교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

은 전달자의 기능, 아이들의 나이나 지역적 실정을 검토해서 마련한 것이며,

대개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소재

로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사들이 연

구해서 마련한다.

조금 큰 규모의 공부방에서는 일년에 한두 번 공부방에서의 생활에서 쌓

아온 성과물을 보이는 장인 학예회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

을 얻고 자랑스럽게 창조적 기량을 마음껏 표출하기도 한다. 특별한 재원이

없는 거의 모든 공부방들은 어려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수익사업

을 벌이는데, 일일 호프를 하거나 대학 축제 때의 장터, 그리고 바자회 등이

그것이다.

가. 우리나라 방과후 아동지도

1) 방과후 아동 지도의 발생 배경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의 결과 전통적 개념의 가정 중심적 아동보호의 틀이 깨어지

면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 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산업화로 인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집중되기 시작한 이농민 출신의 노동자

와 도시 빈민층들은 '하층노동자-도시빈민'으로서 도시 주변부에서 어렵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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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고 있다. 가난한 지역에서 부모나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린

빈민 아동의 방치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혼자 집을 지키는 빈민 아동의 안전 문제는 심각했다. 아이들이 유해 환경

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들의 유기 및 인신매매 등 의존할 곳 없는

어린이들은 말 그대로 완전 위험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사실 1980년

대부터 이미 도시 빈민 지역 내의 비공식 부문에서 장기간 노동과 저임금으

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대상으로 탁아소를 운영

하던 지역 내의 도시 빈민 활동가들은 지역 내의 아동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에도 골목길에 방치되어 있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았다.

지역 내 빈약한 놀이 시설과 동네 주변의 야산, 골목어귀 곳곳의 어두운 오

락실, 철거나 지역 주민의 대량 이동으로 인한 빈집과 허물어진 위험한 건물

과 담장들, 유선방송과 무차별한 대중 매체와 비디오 문화를 통한 성인 문화

와의 과도한 접촉 등, 지역적·계층적 차이로 인한 경제적·문화적·교육적

권리와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는 소외 지역 아동, 청소년의 문제 현실의 심각

성으로 인해 탁아소를 운영하던 실무자들이 공부방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사실 방과후 보호 및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거리에 방치되어 유해한 환경

과 아동 유기, 성폭력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 현실은 소외된 지

역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가정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와 함께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화의 결과 핵가족화의 경향이 두드러

진 가운데, 기혼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의 참여 증대는 어머니 중심의 가정

의 보호 및 교육의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어린아이들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관심과 주의를 부모로부

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집으로 돌아온 부모는 대체로 너무 피곤하

고 다른 일에 매여 아이들과 효과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변화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취업모들은 경제적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만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서 직업을 계속 갖고 싶어

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핵가족화되어 가고 자녀수는 계속 감소되어 가

는 가운데, 다른 마땅한 자녀 교육 보호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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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여성이 직업을 갖게 됨에 따라 집을 홀로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 보호 아동(latchkey child)의 문제는 이미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

각되고 있다. 특히 빈민 지역 취업 부모의 자녀들은 열악한 교육 환경, 빈곤

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제한, 적당한 놀이 공간의 부족 등으로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기 보호 아동들은 방과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과도한 TV

시청, 부적절한 비디오 프로그램 유해한 컴퓨터 오락, 가정 내 불완전한 소

방 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 그리고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는 아동 유기,

성폭행 등 수많은 사회적 불안 요인에 쌓여 있음으로 인해 오늘날 방과후

아동 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강순원, 1997).

이것은 비단 자기 보호 아동에 국한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연령이 상대적

으로 높은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증가하고 비행의 정도가 날로 심각해져 가

고 있다. 청소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면서 범죄

의 연령층이 낮아져 현재 미성년자인 14살 미만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미

성년자 탈선의 배경이 대부분 부모가 맞벌이 부부로 학업이 끝난 뒤 자녀를

돌 볼 사람이나 교육 시설 단체가 없다는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혼 여성 노동자의 수는 약 55만 8천명인데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다. 한국 어린이보호회의 1992년 조사에 의하면 이들 기혼 여성 노동

자들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아동들의 경우 대부분 방치 상태에 놓여 있

으며 방치 어린이 중 방과후 보호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는 3명중 1

명 꼴이며, 이들 방치 어린이는 대부분 위험하고 열악한 주위환경과 폭력과

비행 앞에 무방비로 놓여 있다'고 한다. 다른 사회적 요인도 관련이 되겠지

만, 다른 교육 보호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기혼 여성 노동자와 맞벌이 부부

의 현저한 증가가 어린이, 청소년 비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경우, 한 반 어린이의 1/ 3이 결손가정이며 도시락

도 싸오지 않고 준비물도 없이 수업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6학년인데도 한

글이나 구구단을 못 깨우친 어린이들이 있다. 또한 무단 결석과 가출이 이어

지고 초등 학생이 했다고 믿어지지 않을 차털이, 집털이, 삥뜯기, 술-담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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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흡입을 많이 한다고 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1990년도 전문직, 사무

직 취업모의 탁아 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모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서도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자녀들의 정서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자녀의 정서 문제, 그리고 교

육 문제를 이유로 사직을 고려하는 취업모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방과후 취학아동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를 강순

원(1997)은 세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취업 부모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

해 주면서 안정된 정서교육과 뒤떨어진 학업의 보충, 공동체 생활을 통한 바

람직한 인성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빈민 지역에서의 열악

한 교육 환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적당한 시설의 필요, 그리고 셋째는, 방

과후 부모 부재의 상황 속에서 혼자 비디오나 텔레비전에 몰두하거나, 오락

실 등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유해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각종 비행의 방법을 배우게 되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탁아 연령층의 방치 어린이들을 위한 탁아 시설은 늘어가지만 초등

학교에 가기 직전이나 초등학교의 방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시설에서의 낮시간 동안의 보호 기능만을 강

조하기에는 양부모가 취업 중인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방과후에

부모 중 한 명이 귀가할 때까지 보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긴데다가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더 적기 때문이

다. 즉 저학년 학생들에 있어서 혼자서 방과후 부모의 귀가 시간까지 보내야

하는 시간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오히려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

과후 아동 지도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추가 교육적 기능은 보호 기능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더

필요로 하는 학교 외 교육 프로그램은 방학 중 프로그램이다. 특히 방학중의

긴 하루는 어린이들이 혼자 보내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며 시간을 효과적으

로 관리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보호 기능만으로는 안되고 정해

진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민간차원에서의 지역탁아운동협회 및 공부방 연합회의 노력과 여성운동단

체협의회의 영유아보육법 제정 촉구 등으로 인해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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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효되어 부모가 일하는 동안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이 마음놓고 지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연령의 제한 및 시설인정 여부

를 둘러싼 갈등이 노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제한되던 가운데 1995년 세계화

추진위원회의 적극적 권고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여성의 발전

을 위한 방과후 아동지도의 도입을 규정하였다. 동시에 '영유아보육법' 중 문

제항목이었던 보육대상의 시기를 8세에서 12세까지로 연장하여 초등학교 아

동들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아동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비교적 충분한 지

원비를 융자 혹은 무상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강순원 외, 1997).

또한 교육부에서는 방과후 아동들을 위한 사교육비 절감의 차원에서 초등

학교에서 방과후 아동을 위한 특별지도를 '방과후 교육'이란 명목으로 1997

년부터 다양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현정부가 과외근절을 외치며 초등학교에

서의 사교육 추방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활동은 무척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교육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활동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 방과후 아동 지도의 현황

현재 방과후 아동 지도 및 방과후 교육은 1980년대부터 도시 빈민 지역

탁아 운동 및 공부방 운동 등을 전개해 온 비교적 시설이 매우 미약하지만

열심히 참여한 민간단체 시설의 공부방과 교육부 주도의 초·중등학교 방과

후 교육 및 보건사회부 주도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서의 방과후 아동

지도 프로그램이 있다. 위의 세 유형은 이념, 방향, 구성원, 재정적 조건 등

에 이르기까지 매우 그 편차가 크다. 민간단체의 경우 방과후 아동 지도가

철저히 빈민 지역사회 조직의 일환으로 전개된 사회운동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매우 의욕적으로 전개되었다. 반면 교육부 산하 초·중등 학교에서 전개된

방과후 교육은 혼자 집을 지켜야 하는 차원에서의 어린이 보호나 아동 인권

적 견지에서라기보다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의 차원에서 방과후 학원으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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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나가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유인하려는 목적에서 실

시되었다. 또한 보건사회부 주도의 어린이집은 어린이보다는 일하는 여성의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탁아소 개념의 확대책으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방과후

아동 지도 혹은 방과후 교육은 그 목적과 추진기관, 구성원,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이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각기 추진되고 있다.

민간단체의 방과후 아동 지도를 조사해보면, 카톨릭 공부방협의회, 부스러

기선교회, 서울시 공부방협의회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카톨릭 공부방 협의회

카톨릭 공부방 협의회는 카톨릭아동복지회 산하에 청소년과 아동 분과가

1980년대 10여년간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설립되었다. 1980년대 초 대방동 '

여성의 집' 영아반을 시작으로 난지도 '애기들의 집' , 1984년 '밤골아이네 공

부방' 등 다양하게 운영되었다. 그러다 1988년 빈민 아동 관계 시설이 분리

되어 카톨릭 지역아동연합회가 발족되어 당시 15군데의 탁아 및 공부방 회

원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후 1993년 카톨릭 공부방 협의회가 분리되어 발족하였다. 이 기관을 중

심으로 실무자 재교육, 교사 및 신입 교사들의 이론 학습과 학습 지도 및 각

종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실습과 수련회 및 피정, 계절별(여름, 겨울방

학) 지역 활동을 통한 공단 및 도시 빈민 지역과 생활 이해 그리고 지역 주

민과 아동들의 문제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 등 다양한 교육과 훈련 과정

을 통하여 교사들의 교육적 소양을 갖추도록 제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

다.

나) 부스러기 선교회

1986년 12월 25일 빈민 지역에서 가난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으로 후원하는 단체로 설립되었다. 부스러기 선교

회가 지원하는 공부방은 1987년 11월에 창립된 서울 아현동의 나눔교회 공

부방을 시작으로 1996년 현재 전국 26곳을 지원 또는 운영하고 있다. 그 후

'96년 부스러기 전국 공부방 연합회가 발족되었다.

부스러기 선교회는 단순한 지원뿐 아니라 현실적인 법 개정작업을 주도하

였고, 탁아소, 공부방 교사 및 자원 활동가 교육과 지역사회 선교사 교육,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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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농촌 지역사회 선교사 교육 등 정기 교육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열쇠 따르릉 전화 친구 상담실을 개원하여 위기에 처한 방치 아동을

돕는 일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식지를 통하여 참여하고 있는 공부방 어

린이들의 글을 실어 느낌을 함께 나누게 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 서울시 공부방 연합회

1988년 5월 기독여민회와 예장여교역자 사회선교팀에서 기존의 공부방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뒤, 그 해 8월 설문 조사를 토대로 청주 하나

의 집에서 전국 단위의 공부방 실무자 수련회를 열었다. 9월에는 서울, 안산

지역 공부방 협의회가 조직되었고 계속적인 월례회, 동계 및 하계 수련회를

하면서 연합회 결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오다가 1989년 10

월, 27개 공부방의 실무자들이 모여 서울 지역 공부방 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서 공부방의 실무자들은 지역에 기반을 둔 개별 단위의 공부방 활동이

전체사회 변혁 운동의 한 부문으로 위치 지워진 도시 빈민 운동의 맥락 속

에서 활동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공통의 연

대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하지만 김성재(1997)는 2000년대까지 도심의 모든 달동네를 재개발하겠다

고 하는 정부의 시책으로 예견되는 도시 빈민 지역 해체와 지자제에 따른

지역 내부의 변화 요인들 속에서 열악한 시설의 공부방이 일차적으로 해체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새로운 지역사회 교육의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 담당 실무자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청되

고 있다. 실제로 이전의 공부방의 형태가 청소년 상담소, 쉼터, 문화 소모임

등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구립공부방(문체부 관할)의

민간 단체 위탁 운영(관악구), 방과후 학교의 시범 운영(상암국교) 등 정부적

기구의 지원을 통한 아동, 청소년 관련 복지사업의 형태로 다양하게 변신해

가는 등 엄청난 기로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정부 부문의 방과후 아동 지도

1995년 당시 정부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23조(영유아보육 등) 2항에서 "국

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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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규정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방과후 아동지도제"를 정착, 확산하려는 확고한 실천 의지를 표명하

였다. 한편 당시 교육부는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학부모들의 추가 교육비

부담이 많아 사교육에 대한 욕구를 학교로 끌어들인다는 명분으로 방과후

교육을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장려하였다. 그에 따라 학교에서는 특히 초등

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 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컴퓨터, 피아노, 미술, 영

어 등을 방과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값싸게 제공하게 되었다.

가) 초·중등 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2개월간의 초등학교 시범 사업을 거쳐 그 성과를

토대로 지난 '96년 3월 7일 동제도 도입과 운영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 지도의 모형을 발전시키기

위해 2개의 시범교를 지정하였다. "방과후 아동 지도 프로그램 시범 운영"은

서울의 2개 학교(안산초등학교, 상암초등학교)로 서울의 503개 학교 중 중간

계층의 지역에 위치한 1개교와, 빈민 계층의 지역에 위치한 1개교를 선정하

여 실시하였다. 중간 계층의 지역은 서울 시내 아파트 지역이고, 빈민 계층

의 지역은 서울 변두리 지역으로 편부 편모, 고아 등 가정의 여건이 열악한

아동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따라

방과후 교육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

시되었다고 한다(한영혜, 1997).

시범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운영을 위한 과제를 몇가지로 지적할 수 있는

데, 먼저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해야 하므로 교실의 적극적인 개방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방과후 아동지도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 두번째로

초등학교 개방시 아동을 위한 각종 조처가 취해져야 하므로, 방과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방과후 아동 지도를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 학부모(명예 교사)와 지역사회 주민이 자원 활

동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 방과후 아동지도비의 경우, 최소한의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지도의 문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우선적인 지원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는 것,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 방과후 아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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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의 자격 부여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 아동의 특성과 지역

적 특성, 유형별(방과후, 방학중, 학교시작전)을 감안하여 방과후 아동 지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나) 방과후 프로그램의 실태조사

우리나라 방과후 아동지도는 대략 공부방, 종합사회복지관 및 초등학교에

서 실시되고 있다. 강순원(1997)은 방과후 프로그램 실태조사에서 공부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그 외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을 서면 질의하

여 보충하였다. 그의 방과후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을 조사했던 자료를 바탕

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20> 시설의 소재

도시빈민지역 공단지역 일반주택지역 아파트밀집지역 농어촌지역

13 4 1 1 ·

<표 V-20>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공부방은 도시빈민지역에 위치하고 있

다. 대부분이 철거대상지역이거나 제반 시설이 매우 불량한 환경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표 V-21> 창립연도

80년 이전 80∼85 86∼90 91년 이후

2 1 12 4

<표 V-21>은 거의 대부분의 공부방이 80년도 중후반, 공부방연합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표 V-22>에서 보여주듯이 대부분

기독교 기관으로서 당시 민중교회활동의 일환으로 공부방 운동이 전개되었

음을 말해준다. 이런 기관의 종교적 속성은 공부방 활동에 대한 기독교교육

적 의미의 지역성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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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2> 시설의 성격

개신교 카톨릭 불교 기타종교기관 비종교기관

13 2 - - 5

또한 공부방에 나오는 아동들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이다.

이 점 역시 영유아보육법의 대상아동에 대한 확대를 요하는 일면이기도 하

다. 또한 방과후 아동지도교사가 보육교사로는 부적합함을 보여주는 면이기

도 하다.

교사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1~2명의 상근, 비상근 교사가 10~20여 명의 아

동을 관리하고 있는 수준으로 대부분 자원교사에게 수업을 의존하고 있다.

자원교사의 수급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서 1~2명인 경우에서부터 많

게는 38명까지 자원교사가 수고하고 있다.

<표 V-23> 재정(대략)

일년회계구성표

(월별)

인건비 교육비 사무행정비 기타비용

50만원 19만원 17만원 8만원

연간회계구성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부방의 기초 인건비 및 제반 교육비,

사무행정비의 액수가 지극히 미미하다. 결국 매우 의욕적인 저임금의 헌신적

인 교사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동들을 지도해 왔고, 이런 물리적 조건이 영

유아보육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아동보호시설과 경쟁성이 없

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관들의 교육시간에 따라 2시간 이내의 공부방과 방과후에서 부모님 퇴

근시간까지 6~7시간 돌보아주는 사회단체의 취학아동전문 방과후 센터, 그리

고 정부지원의 복지관내 어린이집의 방과후 교실으로 나누어볼 때, 교육비는

복지관내 어린이집이 비교적 싼데 그 이유는 정부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부방의 경우 교육비는 5천원부터 8만원을 받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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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지원없이 외부의 일부 후원자에게서 약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수준

이라 재정적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타 일반 사설 기관의 경우 교육

비가 다소 높아 일단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표 V-24> 재정조달

공부방 사회단체방과후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교육비 5천원∼8만원 3만5천원∼12만원 2∼5만원

외부후원 평균 45만원 평균 60만원 20만원

정부지원 없음 인건비 일부지원 연 1250만원

<표 V-25>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

임대 자체보유시설 공공시설

5 11 2

<표 V-25>를 보면 공부방의 경우 대부분이 교회건물 혹은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자가시설 비중은 높다. 하지만 임대가 아니라고 해서 현대적이거나

물리적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또한 기관의 수업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2시간의 경우가 가장 많다. 그것

은 집에서보다는 공부방에서 놀면서 숙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아

이들을 관리할 수 없는 부모들이 공부방을 선호한다. 또한 종일반에 있는 아

이들도 많은데 이 경우는 모두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탁아방 및 방과후 교

육과정을 겸하기도 한다.

기타 아동들만을 위한 공부방 활동 외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육 및 학부

모 교육 등 지역아동들을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교육활동도 열심이

다. 특히 가난하고 바쁜 부모들이 아동들을 위해 베풀 수 없는 시간적 어려

움을 감안한 아동들과의 야외 나들이는 아동들의 시야를 넓혀 주는데 매우

유익하고 또한 아이들도 매우 즐거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실 공부

방이 다른 아동보호시설에 비해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강의실도 좁고,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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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장서 및 놀이시설이 태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부방이 위

치한 지역적 환경을 고려할 때 반드시 겉으로 근사한 환경이 올바른 아동보

호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결론적으로 공부방은 도시빈민지역 안에

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올바로 보호, 교육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선의 민간

교육운동이라고 사려된다. 그럼에도 앞으로 지역해체에 따른 새로운 방과후

교육 모형은 민관 협력 모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참여에 이들

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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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대안교육기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실태

대안교육기관의 직업교육에는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생들을 위한 사회적

응 프로그램, 재활, 자원봉사 및 전문인 양성 등 실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도 탈락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기능의 범위와 실제

적인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중도 탈락생을 위한 직업교육의 범

위를 진로지도,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교육양성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직

업교육을 탐색한 결과 다음 7가지 형태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1.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하자센터는 1998년 10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의 하

자센터를 1999년 12월에 공식으로 개관하였다. 하자센터는 1999년부터 연세

대학교 청년문화센터가 서울시에 위탁·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작업장으로 서

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별칭이다. 하자 센터의 센터장인 조한혜정 교

수는 하자센터를 '일과 학습을 한꺼번에 이루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청

소년 공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자센터는 학교와 학원에서 얻지

못한 창조적 대안교육을 실시하면서 그것들을 즐기라고 한다.

하자센터에 오는 청소년들은 만 24세 이하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만 보다 새로운 자기만의 영역을 알고싶어하고 체험하고 싶어하는 청소

년들이 많이 참여한다. 이들은 먼저 놀자 프로젝트'를 접한다. 웹·영상·시

각디자인·대중음악·시민문화·꼴레지오 작업장에서 일과 놀이를 통해 각

분야의 기초부터 시작해, 다양성을 체험한다. 이렇게 놀자 프로젝트'로 하고

싶은 분야에서 성과를 얻었다 싶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자 프로젝트'에

서 전문성을 키운다. 소녀들의 페미니즘·아르바이트센터·하자신문·학부모

웹진·디스토리페스티벌·틴즈비즈(웹진)에서 보다 새로운 자기만의 영역을

창출한다. 하자 프로젝트'는 가시적 프로젝트뿐 아니라 여기서 놀며 배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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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를 객관화하면서 일과 관련된 자아형성에

도 도움을 주고, 어떻게 생을 살 건가의 명제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전인적인

교육과정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인 하자센터의 프로젝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Ⅵ-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Ⅵ-1> 하자센터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놀자 프로젝트 :
각자 관심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기

가 정말 하고싶고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나

가는 과정

하자 프로젝트 :
10대들이 자기 기획력과 관리력을 바탕으로

하고싶은 일을 도모하는 과정

대중음악작업장 : 목소리에 대한 자신감, 음

정, 박자, 발성법, 발음에 대한 연습을 통해

전문 보컬리스트와 같은 공연 및 녹음위주의

실전테크닉을 기름

소녀들의 페미니즘 : 세대간 연대와 공감의

축제로 새롭게 거듭나는 여성주의 공동체. 고

정희 시인 10주기 추모파티, 워크샵, 영화리뷰

등 소녀들의 작업물과 고정희 시를 봄

영상작업장 : 처음 영상을 접하는 10대들이

실습을 통해서 영상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배워가는 코스

아르바이트 센터 : 하자의 컨셉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살기'를 모색하고 10대의 일과

노동을 고민하는 프로젝트. 10대들의 창의적인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인 <알바 서바이벌 게

임>진행 중.

웹작업장 : 나만의 게시판 만들기, 게임만들

기와 게임제작자가 되는길, 컴퓨터 내손으로

조립하자, 웹에니메이션, 우리가 모여 게임을

만든다(동아리), 나만의 CD Jacket 만들기

하자신문 : 하자 안팎의 일들을 비평의 시선

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10대의 신문.기획에서

편집디자인까지 신문제작 전 과정이 하자 10

대 편집팀의 손안에 이루어짐

시각디자인작업장 :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하

자, 캐릭터 만들기, 디자인 프리마켓 프로젝

트, 자기그림 만들기, 명함만들기, 타이포만들

기, 여름특강: 내손으로 만든 티셔츠로 여름나

기, 브랜드만들기, 재봉의 기초

학부모웹진 같이하자 : 하자의 엄마 아빠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웹진. 10대와 부모간의 이해

와 공감의 장. 미디어 함께 보기, 성 다시 보

기, 교육 통신 등 운영

시민문화작업장 : 성폭력문제와 젠더 감수성,

그래피티, 문화기획자 워크숍, 걸스힙합, 힙합

댄스

디스토리페스티벌 :온라인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10대들의 축제!영

상, 음악, 패션, 디자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통되고

발전됨

자료 : 하자센터 홈페이지(http :/ / www .haja.net)의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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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센터에서는 기초적인 비즈니스 교육도 시도하고 있다. 간단한 예로 인

터넷 명함 만들기, 라디오 방송, 스넥바 운영, 유리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명함 만들기란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명함을

제작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스넥바 운영 역시 학생들 스스로 스넥바를 설치

하여 운영을 해 보는 것이다. 유리가게란 학생들이 매주 한번씩 홍익대 앞

등에서 벼룩 시장을 열고 그들이 스스로 디자인한 용품들을 팔면서 가상의

가게를 운영하도록 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창업을 하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

주려는 의도이다.

하자센터의 담당교사는 어떠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창업 또는

직업 훈련을 시키기보다는 직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사회에서 직업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일의 공정과정을 관리하는 측면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직업교육과 인성교육, 태도교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하여 세상과 교

섭하는 방법, 사람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창

업교육을 시작했다고 하였다.

2. 중도 탈락생을 위한 직업프로그램

2001년 9월에 개교한 하자 작업장학교'는 인문·경영·정보과학·문화예

술·외국어 수업으로 재능과 인성을 선택하게 하고 자생력을 갖추게 돕기

위해 설립하였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사회생활을 위한 경영마인드

와 기획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하자작업장 학교의 목표이다.

따라서 하자 작업장학교에서는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수행하지 않고, 교사

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형식적인 가르침을 주지는 않는다. 즉,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이론에 편중한

교과과정은 십대를 생산력 있는 관계적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적합하

지 않다고 본다. 적극적인 태도 속에서의 구체적 경험은 십대로 하여금 실제

로 어디에서든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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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학습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하자 작업장 학교는 전

사회학습자원을 활용한다(networking school). 교실 공간에 갇힌 학습을 지양

하며, 학생들은 사회에 흩어져 있는 학습공간을 스스로 찾아내고 네트워크

시키는 주체적인 학습자가 된다. "networking school"의 핵심은 자기가 중심

이 되는 적극적인 학습(active learning)에 있다. 70년대부터 이런 식의 학교

가 외국에서 생기기 시작했는데, 통칭 "벽이 없는 학교 School Without the

Wall", "도시를 학교로! City As a School" 또는 "networking school"이라 불

려 왔다. 하자 작업장 학교는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대안교

육센터가 지정한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하자작업장학교 운영상의 특징은 담임제 지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담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개인들의 자기 길 찾기를 지도하면서, 새로

운 형태의 강의교과개발도 진행한다. 우선, 학생의 자기 길 찾기를 위해서는

그룹별 토론학습 , 개인별 학습기획 , 긴 여행 프로젝트등의 방법이 활용된

다. 그룹별 토론학습은 21세기 시민의 기본소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성

교육, 화법 수업, 이력서 쓰기 등이 포함된다. 개인별 학습기획에서는 학습계

약서 쓰기, 자기학습기획서 쓰기, 보고서 쓰기 등 개인의 자발적인 학습기획

을 지도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스스로 평생교육의 기획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긴 여행 프로젝트는 여행기획, 펀드레이징, 긴 여행의 체험, 그리고 보고와

기록까지 학생들이 그룹 혹은 개인으로 진행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

생들 스스로가 국내의 대안교육기관들과의 교환프로그램을 준비하게도 된다.

이러한 방법에 더하여 담임교사는 개발 프로그램으로 시민문화 프로젝트 ,

문화지도 그리기 프로젝트 , 온라인 문장사전 만들기등을 운영하게 된다.

하자작업장 학교는 인턴쉽 과정의 운영과 외부와의 연계작업도 하고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되는 것이 대중음악방, 시각방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대중음악방이란 자체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돈을 보아 소년원이나 복지관

을 순회하면서 위문공연을 하고 책을 나눠주는 일을 한다. 시각방에서는 명

함만들기를 하기도 하고 무대설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아이들은 실제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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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작하는 일을 기획부터 시작하여 직업 참여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전

문작업자들이 교사의 위치에서 참여하고 또한 아이들을 이끌고 외부기업과

의 연계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큰 저

해요인은 아이들이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

업을 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아이들이 모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하자 작업장학교는 좀 더 체계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대안적 평가 체제 개발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서 추진할 계획

으로 있다.

평가 체제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센터와 공

동으로 스웨덴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개발한 학습 기록 다이어리인 블루북의

활용 및 수정에 참여할 예정이고, 강사의 학생 평가 역시 과정의 이수냐 또

는 실패냐의 구분을 넘어서 보다 실질적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고 측정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상에 평가 내용을 기

록하는 학적관리 시스템 또한 개발 추진 중에 있다.

하자 작업장학교가 이처럼 보다 체계적이고 대안적인 평가 방안을 개발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대안교육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설명력을 갖

는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자 작업장학교에서는 학생

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수준에 대해 각 작업장별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 능력의 평가는 특정한 매체를 기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것 뿐 아니라, 비판적 시민 되기와

같이 측정하기 어려운 능력까지 포함 할 것이다. 한편, 맞춤 교육의 제공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능력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학생들의 지도에 있어

개별적 학습과 전체적 학습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강사/교

사들의 구체적인 방안 역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요 성과로는, 센터 내 대안교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한 도시형 대안학

교 체제 시범 운영을 통한 과제 도출과 학교운영 체계화 및 노하우전수를

들 수 있으며, 먼저 십대들의 생활관리와 관련, 몸수련과 생활 경영적 교육

목표 강화와 테마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의 다양한 개발, 그리고 사회학습 자

원이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네트워크 스쿨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힘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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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자 작업장학교는 전일제 학교로 입학조건을 만 15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는 점에서 중학생의 진학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민·관·학 협력체제의 새

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10대 들에게 자율을 주며 그에 근거

하여 그들의 전문능력 개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새롭다.

3. 서울시 위탁 직업교육 프로그램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서울 시내의 학

력인정 대안학교 위탁시설 세 곳을 선정하였다. 즉, 학력을 인정받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중 지역적인 안배와 시설 및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부

적응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방식의 대안학교를 선정하였다. 위탁 대상자는 서

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비행·폭력 등으로 학교선도

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이 내려진 학생, 그리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

교교육을 포기하고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이다. 그러나 퇴학, 자퇴, 휴학중인

학생은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대상 학생은 거주지 권역별로 지정된 대

안학교에 지원하되, 교통편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타 권역의 대안

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육청 및 대안학교와 협의하여 학생에

게 적합한 학교를 배정한다. 제 1권역은 거주지 학교군이 남부, 강서, 동작으

로 이들 군에 있는 위탁학생은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성지고등학교에 가게

된다. 제 2권역은 동부, 북부, 중부 성북으로, 제 2권역의 위탁학생들은 동대

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청량정보고등학교에서 위탁받게 된다. 그리고 강동,

강남, 성동의 제 3권역에 있는 학생들은 한림실업고등학교에서 위탁받게 된

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탁받은 대안학교에서는 소속학교장과의 협의 및

대안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여부를 결정하고 소속학교 및 교육

청에 수탁통지서를 발송한다. 소속학교에서는 위탁대상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여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준비하도록 한다. 위탁대상 학생은 통보

즉시 위탁준비 적응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대안학교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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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이 거부된 학생은 학칙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대안학교 위탁을 거부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송파구 장지동에 소재한 한림실업고등학교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한림실업고등학교는 1960년에 개교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림실업고등학교의 학급

및 학생 현황을 알아보면 다음 <표 Ⅵ-2>와 같다.

<표 Ⅵ-2> 한림실업고등학교의 학급 및 학생현황

주야간

인가

학급

수

편성

학급

수

과부

족

1학

년

2학

년

3학

년
계
정원

외

편성

정원
현원 과부족 학기제

주간 8 11 +3
4/ 4

(233)

4/ 4

(247)

3/ 0

(169)

11

(649)
3 464 646 +182

1년

(3학기)
야간 8 7 -1

2/ 4

(95)

3/ 4

(168)

2/ 0

(79)

7

(342)
1 464 341 -123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2).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80쪽.

한림실업고등학교는 대안학교를 위해 별도의 시설을 할애하고 있으며 서

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파견한 교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위탁운영

의 대안학교와 달리 주부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한림실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른 대안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따르고 있다. 또한 대안학교 운영지침과 서울

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을 교과

활동과 특별활동으로 나누고 교과활동은 보통교과와 대안교육교과로 나눈다.

그리고 대안교육교과는 인성교육활동과 진로교육활동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활동가운데 단체활동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대안교육교

과에 편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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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한림실업고등학교의 대안교육교과를 알아보면 다음 <표 Ⅵ-3>

과 같다.

<표 Ⅵ-3> 한림실업고등학교의 대안교육교과 편성표(2001학년도 2학기)

과목명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마음대조일기 2 2 2 2 2 2 12

악기연주 2 2 2 2 2 2 12

영상미디어 2 2 2 2 2 2 12

심리극 2 2 2 2 2 2 12

생활원예
2 2 2 2 2 2 12

바둑

양궁
3 3 3 3 3 3 18

한식요리

컴퓨터그래픽
2 2 2 2 2 2 12

양식요리

컴퓨터그래픽
2 2 2 2 2 2 12

체육활동

영어회화 2 2 2 2 2 2 12

계 19 19 19 19 19 19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2),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111쪽.

이처럼 한림고등학교의 대안교육교과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직업교육을 위

한 전문적인 교과는 한식요리, 컴퓨터 그래픽, 양식요리 정도의 과목으로 전

문화된 직업교육보다는 직업생활을 하는데 갖춰야 할 소양을 기르는 일반적

인 교양과목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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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프로그램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도권의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그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력에 의한 수직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고

양하여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가진다. 따라서 학

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중·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임과 동시에 직업교육 훈련의 장으로서도 기능을 갖는다. 이러

한 기능으로 인해서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오는 사람들은 학

령기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 계속적인

추가교육을 원하는 사람들, 직업능력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학습

자들을 아우르고 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

소년들은 이러한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해서 직업준비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강화방안

연구』(박태준, 2001)를 참조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

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17개 학교를 선정하여 그

가운데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11개 학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7개 학교 가운데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총 11개 학교였으며,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 전공은 <표 Ⅵ-4>와 같

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교육 전공은 컴퓨터 및 정보로서 모두 5

개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직업교육 전공은 미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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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전공 개설현황

(단위 : 교)

직업교육전공 학교수 비율 (%)

컴퓨터·정보 5 23.8

기계 1 4.8

조리 2 9.5

자동차 1 4.8

전자 1 4.8

미용 4 19.0

애니메이션 1 4.8

없음(미실시) 6 28.5

계 21* 100.0

* 하나의 평생교육시설이 복수의 직업교육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학교수는 중복된 수치임.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하지는 않았으나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가운데 직업교육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

교들을 보면, 자동차와 조리 등의 전공에 학생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음악이나 미술, 애니메이션 쪽의 실기교육을 통한 취

업을 도모하거나 골프를 특화전공으로 살려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동일학력 수준의 정규

학교와 똑같은 교과만을 지도하는 학교도 6개교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산업정보학교(구 직업학교)의 위탁

직업교육 프로그램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학생들의 직업기술교육을 위해서 위탁·운영

되는 산업정보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 2조에 의해 설립된 각종학교로 최

초명칭은 직업학교였으나, 최근에 산업정보학교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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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학교는 당해연도에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년 간의 위탁직업교육과정,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2년 간의 위탁직

업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학부모,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소속학교장의 추천

을 받아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산업정보의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고, 1년제 직업교육위

탁생(위탁과정)은 주 5일은 본교에서 전문교과를 이수하고 매주 월요일은 재

적교에 등교하여 보통교과를 이수하게 되며, 2년제 직업교육위탁생(통합과정)

들은 1년차에는 재적교에 등교 없이 주 6일을 본교로 등교하여 공통필수교

과와 전문교과를 이수하게 된다. 그리고 2년차(3학년)에는 1년제 직업교육 위

탁과정생들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 위탁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는 해당

교육청의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으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직

업훈련검정을 통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실기시험만으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강경종 외, 2002).

가. 서울특별시 산업정보학교 현황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산업정보학교는 총 3개교로 서울산업정보학교, 아

현산업정보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표 Ⅵ-5>와 같다.

<표 Ⅵ-5> 서울특별시 산업정보학교 현황

학교별 서울산업정보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 계

학급수 25 31 17 73

인원(명) 699 928 486 2,113

자료: 강경종 외(2002). 산업정보학교 개편 및 신설방안연구. 2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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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특별시 산업정보학교별 현황

1) 서울산업정보학교

서울 산업정보학교는 자동차, 귀금속공예, 정보통신, 항공전자, 전자계산기

등을 주요코스로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년

간의 위탁직업교육과정,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위탁직업교육과

정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현황은 다음 <표 Ⅵ-6>과 같다.

<표 Ⅵ-6> 서울산업정보학교의 직업교육과정

과정 계열 학과 학급수

위탁과정(1년)

기계계열

CAD/ CAM

메카트로닉스

컴퓨터이용설계

배관 CAD

AIR-TECH

자동차

1

1

2

1

1

3

전자·통신계열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통신

방송통신

항공 전자

웹 마스터

전자 계산기

컴퓨터 전기

컴퓨터 엘리베이터

1

2

1

1

2

1

1

1

건축·공예계열

건축 CAD

실내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WEB 디자인

귀금속 고에

1

2

1

1

1
통합과정(2년) 기계계열 카트로닉스 1

자료: 서울산업정보학교 내부자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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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로산업정보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는 1990년 24학급을 갖춘 종로산업학교로 설립·인가받

았다. 현재에는 종로산업정보학교로 명칭을 바꿔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종로산업정보학교의 교육방침은 국가기술자격

을 1인 1개 이상 취득하도록 하여 직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며, 현장실습을 내

실화하고자 현장 파견율 100%를 구현하고 있다.

종로산업정보학교의 직업교육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Ⅵ-7>에 제

시되어 있다.

<표 Ⅵ-7> 종로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현황

과정 계열 학과 학급수 학생수

위탁과정(1년) 사회실무

멀티미디어통신

웹마스터

일어관광통역

3

3

2

90

90

60

설계

멀티 CAD/ CAM

사이버건축CAD

지리정보·CAD

2

2

1

60

60

30

통합과정(2년) 설계
멀티CAD/ CAM

사이버건축CAD

1

1

30

30

총계 15 450

자료 : 종로산업정보학교 내부자료(2002).

3) 아현산업정보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는 1954년 8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설립한 공립학교

로서, 1990학년도부터는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중 개인의 특기와 적성

에 맞는 직업의 탐색 또는 선택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현재의 교명은 2002년 3월 1일 아현직업학교에서 아현산업정보

학교로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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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현산업정보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시 국가기술자

격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실기시험만으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미용코스는 서울특별시에서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입학

자격은 서울시내 소재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이어야 하며 매년 11월 경 각 인

문계 고등학교 상담실 또는 직업반 담당 교사를 통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며 다음 해 3월에 위탁 입학하게 된다.

아현산업정보학교의 직업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Ⅵ-8>과 같다.

<표 Ⅵ-8> 아현산업정보학교의 직업교육현황

계열 학과

산업계열

광고사진

전자출판

모형제작

의상디자인

방송영상

실내조경

무대조명

웹 PD

디자인계열

실내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그래픽디자인

서비스계열

한식/양식

제과제빵

미용

여행설계

생활예술계열
보컬댄스

실용음악

자료 :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내부자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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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 분야)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현재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경남 산청의 간디학교를

비롯해 전국에 10여 개가 있다. 이런 대안학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우

선 간디학교나 전남 담양 한빛고등학교 등에서는 설립자의 교육철학에 따라

체험위주의 현장교육, 공동체 가치 중시 교육 등이 실험적으로 이뤄지는 유

형과, 또 하나는 전남 영광 영산성지학교나 충북 청원의 양업고등학교 등으

로 대상이 주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들이다. 간디학교

학생들은 한 학기에 10과목 이상을 공부하는 일반 고교 학생들과는 달리 자

기 관심과 장래 희망을 고려해 스스로 수업시간표를 짠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은 국·영·수, 취업희망자는 기술연마에 시간을 투자한다. 보통

오전에는 일반 교과과목을 공부하고 오후엔 체육과 제빵·제과실습, 영화감

상, 미술·음악 등의 동아리 활동을 한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줄 알아

야 한다는 학교 방침에 따라 이 학교 학생들은 산에 오솔길을 닦고 나무를

썰어 오리사육장을 만들며 앞치마 같은 것은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역시

한빛고등학교의 교과과정도 동아리활동과 특활활동이 활성화 돼 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과목 교사는 16명인데 반해 제빵, 제과, 도자기 공예

등 다양한 특활활동이나 체험학습 담당 교사는 25명이나 될 정도로 학교 차

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퇴학생이나 자퇴생 등의 아이들이 진학하는 영산성지학교는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은 능력별 이동수업을 하고, 학교에서는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교내에 양계장과 도자기 공장이 있어 수익금으로

학교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양업고등학교나 전북 전주의 세인고등학교 등

다른 대안학교들도 자연 친화적인 현장체험교육, 공동체 가치 중시 등 특성

화 교과운영은 인문적 교양과 개인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특성화 교과는 기존의 보통교과 활동위주에서 학생의 품

성과 인격을 높이고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성화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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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한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은 전문적인

기술연마보다는 직업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는데 역점을 두고 있

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대개 노작이나 텃밭 가꾸기, 생태건축

등이 정규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대전에 소재한 한빛고등학교는 인문계 특

성화고등학교로 특성화교과를 체험교과, 감성교과, 자립교과, 지식교과로 나

누어 학년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빛고등학교의 직업교육

과 관련된 특성화교과는 소위 생활기술이라고 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

에 필요한 소양을 스스로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기술의 학습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 <표 Ⅵ-9>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Ⅵ-9> 한빛고등학교의 생활기술 학습내용

교과명 교과개요

도자기공예 흙을 이용하여 생활자기 및 예술자기를 빚어냄.

죽물공예 지역특산품인 죽물공예 기법을 익혀 멋진 작품을 만듦.

옷만들기 스스로 옷 한 벌을 만들어 입는 기법을 배움.

제과제빵 과자나 빵을 만들어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림.

생활의학 전통의술을 익혀 우리고유의 예방과 치료법 익힘.

생태건축 우리 몸에 맞는 자연재료를 이용, 건축기법을 배움.

생태농업 생태입문의 업그레이드, 보다 전문적인 농법을 배움.

한지공예 한지와 종이로 다양한 생필품 및 예술품 제작.

생활요리 식당에서 전통요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배움.

천연염색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의 옷감을 연출.

자료 : 한빛고등학교 내부자료(2002).

한빛고등학교에서 수행하고있는 생활기술의 특성화교과는 2학년을 대상

으로 하며, 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시간은 주 1회 오후 3시간을

생활기술 시간으로 할애하며, 지역사회의 전문강사를 모시고 학생들의 수업

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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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턴쉽 직업교육 프로그램

인턴쉽은 본래 교육생이 실제 현장에서 실습 및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실습이 중요시되는 여러 분야에서 인턴쉽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현장 경험을 중요시하는 직업관련 교육

과정에서도 현장 실습을 위한 인턴쉽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안교육기관에서의 인턴쉽 과정은 주로 개인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획

적 발상을 현실에 적용하는 훈련과정의 하나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지난

2000년 11월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에서 제안한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직업

인턴쉽 과정에 대한 검토를 삼보컴퓨터사의 IT교육을 맡고 있는 (주)티지원

에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티지원측은 직업교육에 관한 안건으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를 방문하여 당시 인턴쉽 과정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지는 청소년들을 대안교육센터가 추천하고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PC정비사)

을 (주)티지원이 진행하는 방식의 인턴쉽 직업교육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추천을 받은 8명의 학생이

약 3개월 동안 PC 정비사 자격증 취득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던 중 지난 3월

초에는 당시 필요에 의해 인턴사원을 모집하게 되었고, 이에 인턴쉽 교육과

정 중에 있던 8명의 학생들에게 인턴사원으로서 지원할 것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8명의 학생 가운데 당시 검정고시를 준비하지 않고 있던 학생 한 명이

지원하여, 다른 경로로 모집된 인턴사원들과 함께 1개월간에 걸쳐 티지원에

서 실시한 IT 디지털 컨텐츠 제작에 관한 교육을 이수했고, 현재에는 당사

컨텐츠 개발팀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데이터를 스트리밍화 하는 일에 그 몫

을 다하고 있다고 전한다(길정만, 2001).

(주)티지원의 길정만 이사는 본 연구의 정책 토론회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인턴쉽 과정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인턴쉽 과정

은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필요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보장된다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

므로, 무엇보다 탈학교 청소년들의 인턴쉽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라

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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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인턴쉽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서디딤돌 학교

가 있다. 수서디딤돌 학교는 자기 길 찾기 프로그램에서 인턴쉽을 위한 일

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턴쉽을 위한 현장경험은 체계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사의 사적인 인간관계 등에 의해서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수서디딤돌 학교는 특성화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검정고시 이후의 직업교

육 및 인턴쉽 과정 운영 역시 대안적 교육과정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수서디딤돌 학교의 교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내용의

직업훈련 및 인턴쉽 내용과 방식을 개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교육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당면과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수서디딤돌 학교에서 고려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기업과 연계한 인

턴쉽의 개발 필요성 또한 청소년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욕구와 능력을 고려

한 맞춤형식 즉 일대일 교육의 형태로 제공될 때 의미와 성과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턴쉽 과정

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과정

들이 상당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고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충분한 접촉이

시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도시 속 작은학교에서의 인턴쉽 과정은 대부분 후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예를 들어 촬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경우 웨딩 촬영 스튜디오

를 후원자와 연결이 되어 그들에게 직업 배우면서 용돈정도를 받고 기술을

익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학습자와 교사간의 어느 정도 인간간의 상

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인턴쉽보다 수업에 충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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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대안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1. 방향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직업교

육을 강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적 수단이지 결코 대체수단이나 별개의 독립

적 수단이 아니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대안으로서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세속적, 민주공화

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공교육에 문제를 갖지 않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 없으므로, 다만 훌륭한 국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할 뿐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공교육의 체제 내에서 대안적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Pupil Referral Units(PRU)를 설립하여 일선학교가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전일제 혹은 시간제 교

육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PRUs는 합법적인 교육기관이면서 의무교육기간

에 있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도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2-2로 구성되어 있던

과거의 시스템을 1-2-1로 변화시켜서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방법과 학교운영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는 중학교 4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학습을 중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학습을 마칠 수 있는 길을 제안

하고, 학습곤란을 받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목적을 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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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국이나 프랑스에서의 교육 시스템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공교육 체제 내에서 교수방법을 변화시키

거나 다른 보완적인 방법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적 권리가 성인의 권리가 보장되듯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도 엄연한 사회구성원이므로 청소년의 적합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

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권리에 수반되는 각종 행위에는 국가의 지원이 보

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 권리에는 당연히 노동과 계속 학습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국의 청소년 직업훈련제도에서는 기업체에서 도제식 훈련의 형태로 실

시되는데, 여기에는 16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에게 기술공이나 기능공 수

준의 기술을 개발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제식 훈련을

통해 청소년들은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영국의 청소년 직업훈련제도 중의 하나인 국가훈련생

제도도 훈련공급자에게 기업훈련협의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

의 이러한 제도는 청소년들의 노동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고용주와 직업훈련 청소년 사이에 일반적인 노동계약에

따라서 기업의 훈련계획과 훈련시간 등이 체결된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보증해야 하며, 청소년은

노동을 하면서 도제훈련기관이나 기업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노동계약을 통해서

그 권리를 보장하고, 계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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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취한다.

청소년들이 학습을 중단하거나 학교에서 이탈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든다.

문제 발생 후에는, 그 문제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결수단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즉, 청소년의 문제와 해결수단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와 해결수단이 문제의 특성에 따라 면밀히 분

류되어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교육해야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방법을 국가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생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에서도 사회적응훈련이나 직업교육에 앞서 스스로 규칙을 지킬 줄 알고

약속을 소중히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들

은 말한다. 따라서 중도 탈락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도 자

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등학교 학교교육에서는 여전히 대학입시교육을 위한 지식전달에

만 힘쓰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성교육 측면에서 청소년 자신

의 삶에 대해 조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삶의 질적인 관리 방법을 위한 교과서를 개발

하면서 이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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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대안교육기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

가. 공교육 체제 강화

우선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학교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

에서 중학교 3학년을 진로탐색의 단계로 변형시켜서,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진로탐색단계 이전에 기본지식을 진단하고 보강할 수 있는 관찰과

적응의 단계, 나아가 심화단계를 설치하면서, 외부의 진로정보센터와 연계하

여 협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프랑스 중학교 시스템은 꼴레쥬(collège)라고 하여 두

개의 싸이클로 구성된 4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더

욱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중학교 4년 과정을 3개의 싸이

클로 변형시켰다. 즉, 학습부진의 학생들을 위하여 2-2로 구성되어 있던 과거

의 시스템을 1-2-1로 변형시켜서 첫 번째 1년 과정에서는 관찰과 적응의 싸

이클로, 두 번째 2년 과정에는 심화싸이클로, 마지막 싸이클에서는 진로탐색

기간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에서도 기본교육과정에서는 관

찰과 적응의 단계로,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심화단계를 거쳐 진로에 대

한 탐색의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중·고등학교에 정보관리 전문센터인 문헌정

보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정보와 문헌을 조사,

정리, 분석,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문헌정보센

터에는 전문교사를 배치하고, 전문교사 전국 또는 지역모임 구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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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교 교육에서는 학습하는 방법(학습방법론)과 삶을 관리하는 방법

(삶의 질관리 방법론)을 교육보조 프로그램 또는 정식교과로 채택하여 기

존의 교과활동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고등학교 문헌정보센터는 프랑스의 문헌조사 및 정보탐색 센터(CDI :

Centre de documentation et d' information)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

프랑스의 CDI에서는 중학교 시스템 중에서도 중학교 1학년을 관찰과 적응의

과정으로 간주하여, 중학생의 약 9/ 10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보체계 속에서 탐색의 방향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학

생들은 CDI를 이용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다양한 원천과 방법을 구별하고 비

교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도 탈락한 청소년의 다수가 실업계 고등학교로부터 배출되

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나. 공교육 체제 보완 대안교육

앞서서는 공교육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체제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로서 대안교육의 기능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여름, 겨울학교를 운영하

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즉, 비상설 학교로서 일종의 특

수학습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교사로 활동

(지역교사, 예술가, 체육 전문가, 지역 산업체 인사, 상담가 등)하는 지역별

여름, 겨울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직업세계에 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관심분야 프로젝트를 실행(개인 또는 집단)하게 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분야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영국의 PRUs나, 미국의 NFTE 캠프, 그리고 프랑스의 Ecole d'été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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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별로 대안교육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상설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지역별로 대안교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일반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이는 학교의

학습활동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학교와 대안교육센터 사이의 순환학습활동이

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메트 스쿨은 로드 아일랜드 주 교육청이 공교육 개혁의

실험을 위해 빅픽쳐 컴퍼니에 운영을 맡긴 것이다. 메트 스쿨에서는 학교 안

에서의 지식교육과 학교 밖 현실세계에서의 지식의 응용이 유기적 결합이라

는 독특한 학습원리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학교와 학교 밖 사이의 순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대안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일반학교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법 외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학생의 특성에 따

라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컴퓨터를 통해서 참여

할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즉, 청소년 개인의 독특

한 문제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화된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문헌정보센터에서 컴퓨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 공교육 체제 내의 대안직업교육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최근 현장경험을 강조하는 2+1의 실업고 제도와 학

력과 자격의 연계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직업교육에 대한 개혁의 열의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중등이하 교육의 주류는 대학진학을 위

한 준비에 불과하고, 특히 중·고등학교 탈락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은 대개

임시변통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일반 학교교육 내에서 할 수 있는 대

안직업교육에 관한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안직업교육의 방안으로서,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동 도제학습제도를 신

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학교에 적을 두고 기업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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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는 방법으로 산학협동 도제학습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학교의 교장

은 산학협동 도제학습이 가능한 기업을 탐색하여 추천할 의무를 지니며,

기업에서는 일종의 취업이므로 최저생계비의 일부분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 비용의 일부분은 기업의 분담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즉, 학교와 대안교육센터와 기업간의 순환 학습활

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학협동 도제학습 제도는 국가의 교육목적에 부합한 양성훈련의 한 계열

로 간주되도록 하고, 순환 교육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제훈련은

계속직업훈련이 아니다. 이 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노동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보증해야 한다. 대신

청소년은 노동을 하면서 도제훈련기관이나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다. 도제훈

련계약은 교육의무를 마친 학생들에게 일반 이론과 실전적 훈련을 시켜 직

업자격을 획득하도록 한다.

재정적 지원은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한다. 대상자는 계약

당시 의무 교육을 마친 15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이다. 대상기업은 노동부

에 신고한 기업이면 모두 가능하도록 한다. 도제의 훈련에 직접적으로 책임

을 지고 교사 임무를 보증할 수 있는 도제훈련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교사는 도제훈련센터와 협조하여 청소년이 기업 내에서 원하는 자격과 획

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이나 학위에 합당한 능력을 취득하도록 한다. 교사 자

격증은 따로 없고 다만 5년 이상의 직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가운데서 교

사연수과정을 수료한 자가 교사가 되도록 한다. 대상 기업에는 각종 세제 혜

택과 지원금을 주어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계약기간은 적어도 훈련기간과 동일하다. 준비하는 자격의 수준과 직업의

종류에 따라 1년부터 3년 사이에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또 도제능력의

초기 수준을 고려하여 1년 미만 3년 이상이 아니면 적용가능하고 경우에 따

라 1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교육은 기업과 도제교육센터에서 순환적

으로 이루어진다. 고용주는 기업 내에서 도제의 실제적 훈련을 보증하여야

하며 매년 도제교육센터와 기업의 대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발전

정도에 따라 교육생에게 새로운 노동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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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 산학협동 도제학습 보수(안)

계약기간 15-17세 18-20세 21세 이상

1년차 최저임금의 25% 최저임금의 41% 최저임금의 53%

2년차 최저임금의 37% 최저임금의 49% 최저임금의 61%

3년차 최저임금의 53% 최저임금의 65% 최저임금의 78%

훈련을 완성시키기 위해 특별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면 실제적 교육

의 일부를 다른 기업이나 전문 훈련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

센터의 교육기간은 준비하는 자격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최저기간은 계약기

간 전체로 보아 1년에 평균 400시간 이상으로 한다. 계약 청소년은 훈련에

따른 시험을 보기 위해서 5일의 휴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동

안 센터에 가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대안교육기관 연결망을 통한 직업교육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

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안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중·

고등학교 중도 탈락생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Big Picture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학교 안에서 이

루어지는 학습과 학교 밖 현실세계 및 지역사회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

험학습간의 실질적 연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에 일반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의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연결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

규모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으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직업교육을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 연결망과 전국적 연결망을 설치하여 하나의

거대한 교육기관으로 운영한다. 즉,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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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결망을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대안교육기관 연결망 내에 상담기구를 설치한다. 무엇보다 청소년

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학교를 중도 탈락하게 되었을 경우 등의 각 시기마

다 상담할 수 있는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을 위

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진로정보센터와 협조할 수 있다.

셋째, 대안교육기관 연결망과 기업을 연계한 산학협동 도제학습제도를

신설한다. 공교육체제 내의 산학협동 도제학습제도와 동일한 형태로 대안

교육기관 연결망과 기업을 연계한 산학협동 도제학습제도를 신설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대안직업교육기능 활성화의 관건은 연계기업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째, 대안교육기관 연결망 내에 프로그램개발센터를 설치한다. 이는 각

각의 개별학생들에게 고유한 맞춤학습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

하는 것이다.

마. 직업교육의 기반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보

장 체제 구축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학교 하는 학

생들을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육내용이 대학준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래의 직업생활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직업교육도 단순히 실

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교 학생들을 위

한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인식상의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을 위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안전보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당위성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였다.

첫째, 청소년 문헌정보센터를 신설한다. 즉, 청소년들이 진로설정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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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정보센터를 신설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관련 각종 센터와 연계하여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위한 특수노동계약을 신설한다. 도제훈련계

약은 공교육 체제 내외를 막론하고 유용한 제도일 것이므로, 청소년의 직

업훈련을 위한 특수노동계약을 신설한다. 또한 기타 필요한 계약은 차후로

설치한다.

셋째, 가출 또는 빈곤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기숙형의 대안교육기관이 필

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숙형 대안학교를 설립하는데는 지역사회의 주민

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타쿠르즈 카운티

에서도 지역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기숙형 대안학교 설립을 반대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기숙형 대안학교 설립에 있어서는 다른 장애요인들까

지도 염두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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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inforcement strategies of vocational

education at alternative schools for dropout students at

secondary level

Tae-Joune Park

Eun Jin Oh

1. Purpos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re are about 70,000 dropout student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Especially, around 50,000 dropout students not adapted for

formal education . It is too hard to keep up working their study, because

most of these students have a disadvantaged family circumstances. For

dropout students, socially many kinds of alternative schools are provided,

such as institutions for life-long learning and the specialized high schools.

Actually, there are more than 10 kinds of alternative institutions and

certified schools give high school diploma. However, these alternative

schools are not enough for the dropout students with the disadvantaged

family circumstances.

Accordingly, our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for performing

vocational education, analyzed the curriculum of the vocational education

of alternative institutions and proposed the national strategies for

supporting the alternatives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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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jor Findings

1) The reinforcement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public education system for

solving the problem of dropout student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As it were, career counseling for students should be started from 3th

grade in middle school, and articulated to high school level. Through this

plan, the dropout students should be prevented before the occurrence of

problem .

In short, the first is adaptation step which learned the basic knowledge.

The next is deepen step which is related to career-information center.

2) The alternative education of supplementatio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Firstly, one run the summer school or winter school. Namely, a sort of

special learning program establish by an expert advisor of the youth by

regional groups. Especially, the youth can experience their field of interest

and practice the project and the simulation program.

And the alternative education center permanently operate by regional

groups as well as this program is established within the public school.

3) V ocational education of the alternative institutions w ithin the

public schoo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educational-industrial complex

apprenticeship related to an enterprise. That is to say, both the youth is

enrolled in school and discipline in the enterprise. A school principal

make it his duty to propose the enterprise which is feasible to the

educational-industrial complex apprenticeship . And the enterprise have to

pay a salary which is a part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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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Namely, one practice the circular learning activity among the

public school, the alternative education center and the enterprise.

4) V ocational education by the alternative institutions netw ork

Our study proposed the strategies as follows:

First, one establish the network schools between alternative institutions.

Second, one install the consulting department of within the network of

alternative institutions.

Third, one establish the educational-industrial complex apprenticeship to

related an enterprise.

Fourth, one establish the program development center within the

network of alternative institutions.

5) Constructi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y outh

Vocational education not only is carried out in a vocational high school

but also performed to in an academic high school. Most of all, an

important request is the constructi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youth as a member of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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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생 현황파악을 위한 면담 설문지

학교명 :

면담에 응해주신 교사 성명 :

1. 최근 몇 년간 어느 정도 탈락하고 있습니까? (몇명, %)

2. 어떠한 경우에 탈락시키고 있습니까?

3. 탈락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학칙/교육법과

관련해서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4. 학생을 탈락시키기 이전에 학교밖 상담기구나 다른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5. 탈락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6. 탈락한 이후에 탈락생에 대한 진로지도(제도적 배려)는 이루어지고 있

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진로지도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이미 퇴학을 당한 학생이 정규 교육의 장(학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학

교는 재입학을 허용하는가?

- 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절차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7. 탈락생을 위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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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

도입니까?

8. 탈락생과 대안교육시설 기관과의 연결상황은 어떻습니까?

9. 대안교육시설에서 탈락생과 연결을 맺기 위하여 탈락생에 관한 현황

파악자료를 요구시 실태를 공개하는데에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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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고등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한 상담기구 면담지

상담기구:

면담에 응해주신 교사 성명 :

1. 상담기관·운영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본 기관은 어디 소속입니까?(교육부소속인지.........)

3. 운영비용은 어떻게 충당되고 있습니까? 재정상의 어려움은 있습니까?

4. 한달에 평균 몇 명의 학생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5. 주로 어떤 학교의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6. 상담이 성립되는 통로는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집니까?

① 학생이 직접찾아오는 경우

②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

③ 학부모가 의뢰하는 경우

7.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고 있습니까?

8. 한 학생과 처음 처음상담이 이루어지면 평균 몇 번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되고 있습니까?

9. 상담을 하고난 뒤 학생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10. 자퇴한 학생들의 재입학을 위한 면담과 관련해서 상담기구에서 작성

하게되는 소견서는 어떻게 작성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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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2. 우리나라 상담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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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도시형 대안학교의 직업특성화교육 실태조사 면담지

도시형 대안학교명:

면담에 응해주신 교사 성명 :

1. 현재 ( )대안학교는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

니까? 또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 중 일반학교에서의

중도탈락생은 몇 명이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2. 현재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금액 비율(%)

국가보조금

학생 학습비

찬조·기부금

기타 학교수입

계

3. 현재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맨 처음 어떻게 연결이 이루어지

고 있습니까? (예: 학생이 직접 찾아온다/ 일선의 학교에서 소개해준다)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본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인문계 실업계 중고등학교)간의 연결망이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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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생들을 위해 원활히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교의 대안교육은 중도탈락생을 위해 어떠한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시]

①독립적 학교형
별도의 대안학교를 세우고 ,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
하여 교육한다 .

②학교내 대안교실형
일반학교에 특별교실을 두어 대안교육대상자를
교육한다.

③위탁전문학교형
대안교육 위탁 전담학교를 별도로 두어, 대안교
육대상자를 위탁받아 교육하게 한다.

④위탁교육기관 형
대안교육의 여건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 등
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대안교육대상자
를 위탁받아 교육하게 한다.

⑤프로그램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안교육대상자를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위
탁하여 교육하게 한다.

6. 현재 대안교육의 주된 교육내용은 어떠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또다른 주된 교육내용으로 추천한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예시]
① 교과 교육

② 특기·적성 및 능력 개발교육

③ 인간성 및 사회성 개발 교육

④ 자연체험 및 노작 교육

⑤ 직업교육

⑥ 기타( )

7. 귀 기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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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있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

습니까?

직업교육과정 교육내용 대상인원 (수)

ex) 컴퓨터교육

8. 본 대안학교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은 어떤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예시]
① 학업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분야에만 관심을 갖는학생

② 학업능력이 극히 낮은학생

③ 폭행이나 약물복용등 소위 문제학생이라 불리는 학생

④ 기타:

9.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을 받은 학생들에게 실제로 직업

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10. 대안교육을 허용하는 학교단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

니까? (예 :현재는 고등학교 단계만 허용하고 있음)

11. 교육법의 관점에서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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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독립적인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하는 것이 옳다.

②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얻게되는 경험학습을 학점인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대안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프로그램과 교과운영프로그램을 학

력인정하는 것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또한 경험학습을 통한 수업도 인정하여 학점화시켜 학력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직업교육 담당교원은 실제교육을 담당하기 전에 별도의 교육·훈련과

정을 받고 있습니까?

교육·훈련과정을 받고있다면 어떤 교육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14.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과정에서 잘 되고 있는 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꼽는다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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